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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1장

EZR-001  ·  역사서  ·  히브리어

바벨론 포로의 긴 침묵 다음에 본문이 여는 첫 동작은 한 이방 왕의 조서다. 그런데 본문은 그

칙령의 출처를 왕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1:1)

한 구절에 둔다. 빼앗겨 신당에 갇혀 있던 성전 기명이 하나하나 세어져 돌아오는(1:9~11) 장면

으로, 끊긴 듯한 역사가 회복의 문으로 다시 열린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바사 왕의 궁정(칙령 작성·공포, 1~4절) → 흩어진 포로들의 거처(일어섬, 5~6절) → 고레스의 신

당 곳간(기명 반환과 셈, 7~11절). 명령이 사람과 사물로 번져 감.

구조 셋: 칙령(예언 성취 → 조서 → 인용된 칙령문, 1~4절) / 감동받은 자들의 일어섬과 이웃의 힘 보탬

(5~6절) / 성전 기명의 반환과 셈(7~11절). 7~11절 안에 종류별 회계 목록이 들어감.

소품 — 두 집의 대비: 2~5절 "여호와의 성전"(bayit), 7절 고레스의 "신당"(bet elohim). 빼앗긴 기명이 한 집

에서 다른 집으로 돌아옴.

소재 나열: 고레스·원년·예레미야 예언·조서·하늘의 하나님·예루살렘·성전·올라가라는 부름·은·금·짐승·자

원하는 예물·족장·제사장·레위인·5,400개의 기명·세스바살.

1절의 한 구절: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 칙령의 출처를 왕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

의 감동에 둠.

어휘: ruach(ַרוּח) 영·마음 / ur(עוּר) 일으키다·감동시키다 / alah(עָלָה) 올라가다·귀환 / keli(לִי  / 그릇·기명 (�כְּ

bayit(ִַ�ית) 집·성전.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요란하지 않게 열리는 회복의 조용함 — 군대·천둥 없이 한 왕의 마음과 한 장의 조서로 끊겼던 길이 다시

열림.

닫힘에서 열림으로의 안도 — 포로라는 닫힌 상태에서 "올라갈지어다"의 열린 부름으로,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함께 움직임(6절).

명령과 응답의 번갈음 — 위에서 내려오는 칙령(1~4절)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일어섬(5~6절), 다시 정지된

회계(7~11절)의 호흡.

단절보다 잇댐을 보여 주는 편집 — 대하 36장 끝과 에스라 1장 첫머리가 거의 같은 문장, 책이 나뉘어도

한 호흡으로 이어짐.

빼앗긴 것을 새것으로 덮지 않고 셈하여 돌려받는 위로 — 옛 기명을 하나하나 세어 반환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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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1):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

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 칙령의 출처를 하나님의 감동에 두고 예언 성취로 엶.

끝(1:11): "금, 은 기명의 도합이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세스바살이 그 모든 것을 함께 가지고 올라갔더라" — 셈하여진 기명과 함께 올라가는 귀환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한 왕의 마음의 감동(1절)으로 열려, 셈하여진 기명과 함께 올라가는 백성(11절)으로 닫

힘. 보이지 않는 감동이 보이는 행렬로 맺힘.

완결 여부: 귀환은 시작되고 기명은 돌아왔으나, 성전 자체는 아직 세워지지 않음 — 2장 귀환자 명단, 3장

제단·기초로 이어지는 재건 호의 첫 단.

축: 예언 성취·감동(1절) → 칙령·부름(2~4절) → 일어섬·힘 보탬(5~6절) → 기명 반환·셈·동행(7~11절)의

순서. 감동이 명령으로, 명령이 응답으로, 응답이 셈하여진 회복으로 흐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고레스: 바사 왕. 마음이 감동되어(1절) 조서를 반포하고, 빼앗겼던 성전 기명을 내어 세어 줌(7~8절). 본문

은 그의 동기를 평가하지 않고 그를 움직인 손길만 기록함.

여호와: 칙령의 진짜 배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1절), 족장들의 마음을 일으키며(5절),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게 하는(1절) 모든 동작의 주어.

감동받은 자들: 유다·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레위인 중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난 자들(5절). 부름에

응답해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가려 함.

그 남은 백성·이웃(4·6절): 올라가지 않는 자들. 은·금·물건·짐승과 자원하는 예물로 떠나는 자들의 손을 강

하게 함.

세스바살: 유다 목백(11절). 고레스가 세어 준 성전 기명을 받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지고 올

라간 인도자.

1절의 한 구절: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여 회복의 문을

여시는 주권의 형태를, 단정 없이 한 구절로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감동의 순간 —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

지는 보이지 않는 첫 장면.

컷 2 (1~4절): 조서의 반포 —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온 나라에 공포함.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다 올라갈지어다."

컷 3 (5절): 일어서는 사람들 — 유다·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레위인 중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러 일어남.

컷 4 (6절): 손을 보태는 이웃 — 사방 사람들이 은·금·물건·짐승과 자원하는 예물로 그 손을 강하게 함.

컷 5 (7~8절): 곳간이 열림 — 고레스가 느부갓네살이 신당에 두었던 성전 기명을 꺼내어 고지기 미드르닷

을 시켜 유다 목백 세스바살에게 세어 줌.

컷 6 (9~11절): 셈하여 올라감 — 금쟁반·은쟁반·칼·대접 등을 종류별로 세어 도합 5,400개. 세스바살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올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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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ruach(ַרוּח) — '영·마음·바람'. 1절 "고레스의 마음(ruach)을 감동시키시매." 사람의 내면 의지를 가리키는 단

어로, 그 의지가 밖에서 움직여졌음을 표식함.

ur(עוּר) — '일으키다·깨우다·감동시키다'. 1절 고레스, 5절 족장들에게 같은 어근이 쓰임. 왕과 백성을 같은

손길이 일으킴.

alah(עָלָה) — '올라가다'. 3·11절.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가리키는 표제 동사. 지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올라감'.

keli(לִי .그릇·기명·기물'. 7~11절 목록의 표제어. 빼앗겼다 돌아오는 거룩한 성전 기물' — (�כְּ

bayit(ִַ�ית) — '집·성전'. 2~5절 "여호와의 성전(bet YHWH)", 7절 고레스의 "신당(bet elohim)." 두 집의 대비.

shamayim(ִָ�מַים) — '하늘'. 2절 "하늘의 하나님(Elohe ha-shamayim)." 바사 시대 공문에 자주 쓰인, 온 하늘

을 다스리는 신을 가리키는 칭호.

nadav(נדַָב) — '자원하다·기꺼이 드리다'. 6절 "자원하는 예물." 강요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헌물의 어휘.

sefar(סָפַר) — '세다·셈하다'. 8절 "세어 주니라." 기명을 하나하나 셈하여 반환하는 회계의 동사.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예언 성취의 개막(prophecy fulfillment opening): 1절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고"로 열림. 회복을 우발이 아니라 예언의 이행으로 둠.

왕의 마음을 일으키심(divine stirring of a king): 칙령의 출처를 고레스의 정치가 아니라 여호와의 ur(일으

키심)에 둠 — 보이는 왕명 뒤의 보이지 않는 주어.

칙령 인용(edict quotation): 2~4절이 고레스의 1인칭 발화를 그대로 인용함. 서술 안에 공문서의 목소리가

직접 들어옴.

마음이 감동된 자들(those whose spirit God stirred): 5절이 일어선 자를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을 받

은" 내면으로 규정 — 응답의 기준을 마음에 둠.

회복으로서의 기명 목록(vessel inventory as restoration): 7~11절이 빼앗긴 기물을 종류별로 세어 합산함.

무미한 듯한 회계가 곧 회복의 셈이 됨 — "하나하나 세어"(counted one by one).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바사 제국의 귀환·성소 복원 정책 — 고레스 원통에 새겨진, 신들의 처소와 백성을 본토로 돌려보낸다는

왕실 정책 선언과 맞닿는 배경. 1장 칙령의 정치적 정황.

왕의 조서(ketav) 반포 — 고대 근동에서 왕명을 문서로 적어 온 나라에 공포하던 행정 관행. 1절 "조서를

내려 온 나라에 공포하고"의 배경.

약탈한 성소 기명의 보관과 반환 — 정복 왕이 피정복국 신전 기물을 자기 신당에 두던 관행과 정책 전환

시 되돌려주던 사례. 1:7 기명 반환의 배경.

자원하는 헌물 모금 — 성소 건축을 위해 이웃·공동체가 은·금·짐승으로 힘을 보태던 후원 관행. 1:6의 배

경.

포로 귀환 공동체 맥락 — 에스라가 귀환·재건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

이신 칙령과 셈하여 돌아온 기명은, 분열·상실 이후 공동체에 회복의 정당성과 연속성을 비추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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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1:1~3 ↔ 대하 36:22~23 (역대하의 마지막 두 절과 거의 동일 — 끊김 없는 이음)

에스라 1:1 ↔ 렘 25:11~12·29:10 (칠십 년 후의 회복 예언 —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출처)

에스라 1:1~2 ↔ 사 44:28·45:1 (고레스를 이름으로 부르신 예언 — 칙령의 배후를 미리 비춤)

에스라 1:7 ↔ 왕하 24:13·25:13~17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명을 가져감 — 반환의 직전 사건)

에스라 1:7 ↔ 단 1:1~2 (성전 기물을 시날 신당에 둠 —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의 배경)

에스라 1:2~4 ↔ 스 6:3~5 (고레스 조서의 아람어 문서본 — 칙령의 또 다른 기록)

에스라 1장 ↔ 학 1·2장 / 슥 4장 (뒷날 성전 재건 독려 — 1장이 여는 재건 호의 이어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바사 궁정 안이다. 한 왕이 책상 앞에 있다 — 고레스다. 그런데 화면의 초점은 왕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자막 한 줄이 지나간다 — 오래전 예

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이 붓을 든다. 조서가 적히고, 사자(使者)들이 온 나라로 흩어진

다. 화면이 흩어진 포로들의 거처로 넘어간다. 공문이 읽힌다 — "성전을 건축하라… 다 올라갈지어다." 사람

들이 하나둘 일어선다. 족장, 제사장, 레위인.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들이다. 이웃들이 다가와 그들의 손에 은과

금과 짐승을 쥐여 준다. 화면이 다시 궁정 곳간으로 옮겨간다. 먼지 쌓인 선반에서 그릇들이 꺼내진다 — 한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가 빼앗겨 여기 묵혀 있던 기명들이다. 고지기가 그것을 하나하나 센다. 금쟁반, 은쟁반,

칼, 대접… 도합 5,400개. 마지막 프레임은 한 무리가 그 기명을 지고 길을 오르는 뒷모습이다 — 세스바살을

앞세우고, 바벨론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신 회복의 문"

초벌 부제: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조서가 반포되고(1~4절), 감동받은 족장·제사장·레위인이 일어나며 이웃이 예물로 힘을 보태고(5~6절), 빼

앗겼던 성전 기명 5,400개가 하나하나 세어져 세스바살과 함께 올라가는(7~11절) — 칙령의 출처를 하나

님의 감동에 두고 빼앗긴 것이 셈하여져 돌아오는 귀환의 개막"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ruach·ur·alah·keli·bayit·shamayim·nadav·sefar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예언 성취 개막·왕의 마음을 일으키심·칙령 인용·회복으로서의 기명 목록·바

사 귀환 정책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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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1절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를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권력자도 다루신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칙령의 출처를 왕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둔 본문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1절)를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교리"로 단정하기 전에, 끊긴 듯한 역사가 예

언의 이행으로 다시 이어지는 편집 사실로만 기록.

기명 5,400개의 반환을 "잃은 것은 회복된다는 약속"으로 교훈화하기 전에, 빼앗긴 기물을 하나하나 세어

돌려받는 회복의 셈(sefar)의 형태 관찰로 먼저 둠.

"올라갈지어다"의 부름을 "우리도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권면으로 곧장 적용하지 않고, alah(올라

감)가 귀환을 가리키는 표제 동사라는 형태 사실로 보존.

이웃의 자원하는 예물(6절)을 "헌신의 모범"으로 곧장 적용하지 않고, nadav(자원함)가 강요 없이 손을 강

하게 한 후원의 결이라는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1장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1절) 조서가 온 나라에 반포되어 "성전을 건축하라… 다 올라갈지어다"(2~4절) 하니, 하나님께

감동받은 족장·제사장·레위인이 일어나고 이웃이 자원하는 예물로 손을 강하게 하며(5~6절),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신당에 두었던 성전 기명 5,400개가 하나하나 세어져 세스바살과 함께 올라가는(7~11절) — 칙령의 출

처를 하나님의 감동에 두고 빼앗긴 것이 셈하여져 돌아오는, 귀환과 재건 호의 개막이다.

한 문단: 포로의 긴 침묵 다음에 화면이 바사 궁정으로 열린다. 초점은 왕의 얼굴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이

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다 — 오래전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이 붓을 들고, 조서가 온

나라로 흩어진다. 공문이 포로들의 거처에서 읽힌다 — 성전을 건축하라, 다 올라가라.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

선다. 마음이 움직여진 사람들이다. 이웃이 다가와 은과 금과 짐승을 손에 쥐여 준다. 화면이 곳간으로 옮겨간

다. 먼지 쌓인 선반에서 옛 성전 기명이 꺼내진다. 고지기가 하나하나 센다 — 쟁반, 칼, 대접, 도합 5,400개. 장

은 한 왕의 결단이 아니라, 셈하여진 기물을 진 한 무리가 바벨론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뒷모습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궁정→흩어진 거처→곳간으로 옮겨가는 무대. 두 집(여호와의 성전·고레스의 신당)의 대비. 칙령의 출처를

한 구절에 둔 1절.

2 첫 느낌·분위

기

요란하지 않게 열리는 회복. 닫힘에서 열림으로의 안도. 명령과 응답의 번갈음. 단절보다 잇댐. 셈하여 돌려

받는 위로.

3 시작과 끝 왕의 마음의 감동(1절)으로 열려 셈하여진 기물을 진 행렬(11절)로 닫힘. 보이지 않는 감동이 보이는 행렬

로 맺힘. 2장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

상

고레스·여호와·감동받은 자들·이웃·세스바살. 1절 출처 귀속(감동). 1·5절 같은 동사 ur로 왕과 백성을 일으

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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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감동(컷1)·조서 반포(컷2)·일어섬(컷3)·이웃의 힘 보탬(컷4)·곳간 열림(컷5)·셈하여 올라감(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ruach·ur·alah·keli·bayit·shamayim·nadav·sefar 원어. 예언 성취 개막·왕의 마음을 일으키심·회복으로서의 기

명 목록. 대하 36·렘 25·사 44~45 평행.

7 동영상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동→흩어진 조서→일어선 사람들→곳간의 옛 기명→셈하여진 기물을 진 행렬로 닫

힘.

8 초벌 제목·부

제

"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신 회복의 문"

9 기도·내면 빼앗긴 것을 새것으로 덮지 않고 셈하여 돌려받는 결 앞에 머뭄 — 잃은 것을 빨리 잊고 덮으려 한 적이 많

았다는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끊김 없는 이음: 역대하 36장 끝과 에스라 1장 첫머리는 거의 같은 문장이다. 책이 둘로 나뉘었는데

본문은 한 호흡처럼 이어진다. 포로로 닫힌 역사의 끝에서, 단절을 강조하지 않고 곧장 회복으로 넘어간다. 그

회복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1절)로 시작한다 — 칠십 년의 침묵이 예언의 이행

안에서 다시 잇대어진다. 이것이 단정인지 편집의 효과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2. 결 2 — 출처를 위로 돌리는 한 구절: 1절은 고레스의 칙령을 말하기 전에, 그 출처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로 먼저 둔다. 왕의 동기를 길게 설명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를 움직인 손길만 한 구

절로. 그러면서도 본문은 고레스의 이름과 조서와 행정 절차를 다 기록한다. 보이지 않는 감동을 말하면서 보

이는 역사도 지우지 않는다 — 주권과 절차가 한 장에 공존하며, 둘 중 하나를 깎지 않는다.

3. 결 3 — 셈하여진 회복: 회복의 첫 동작을 본문은 새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옛 기명을 세는 데 둔

다. 느부갓네살이 가져가 신당에 두었던 그릇들이 하나하나 세어져(sefar) 돌아온다 — 금쟁반, 은쟁반, 칼, 대

접, 도합 5,400개. 잃은 것을 새것으로 덮지 않고 그 자체를 셈하여 돌려받는 이 회계가, 회복의 무게 중심을

거창한 건축이 아니라 빼앗긴 것 하나까지 챙기는 세심함에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1:1~3 ↔ 대하 36:22~23 (역대하의 마지막 두 절과 거의 동일 — 끊김 없는 이음)

에스라 1:1 ↔ 렘 25:11~12·29:10 (칠십 년 후의 회복 예언 —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의 출처)

에스라 1:1~2 ↔ 사 44:28·45:1 (고레스를 이름으로 부르신 예언 — 칙령의 배후를 미리 비춤)

에스라 1:7 ↔ 왕하 24:13·25:13~17 / 단 1:1~2 (느부갓네살이 성전 기명을 가져가 신당에 둠 — 반환의 직전

사건)

에스라 1:2~4 ↔ 스 6:3~5 (고레스 조서의 아람어 문서본 — 칙령의 또 다른 기록)

에스라 1장 ↔ 학 1·2장 / 슥 4장 (뒷날 성전 재건 독려 — 1장이 여는 재건 호의 이어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1에서 멈춘다 — 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보이지 않는 손길 앞에 선다. 칙령의 출처가 위로

돌려진 한 구절을 든다.

멈춤 1: 1:5에서 멈춘다 — 왕과 같은 동사로 일으켜져 일어선 사람들의 마음을 쥔다.

멈춤 2: 1:8에서 멈춘다 — 빼앗긴 그릇을 하나하나 세어 돌려주는 그 셈의 세심함을 든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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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11에서 멈춘다 — 장이 한 왕의 결단이 아닌, 셈하여진 기물을 진 행렬로 닫힌다. 2장에서 그 일어선

자들의 이름과 수효가 이어진다.

F · 자족성 점검

[x] 감동·조서 반포·일어섬·이웃의 힘 보탬·곳간 열림·셈하여 올라감의 6컷 완결

[x] ruach·ur·alah·keli·bayit·shamayim·nadav·sefar 원어 분포

[x] 예언 성취 개막·왕의 마음을 일으키심·회복으로서의 기명 목록의 문학 구조 기록

[x] 1절 출처 귀속(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의 형태 관찰

[x] 대하 36·렘 25·사 44~45·왕하 24~25·단 1장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

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

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7:10)다. 권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초·방해·학개와 스가랴·완공과 유월절),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1장은 그 전체의 문을 여는 첫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포로로 닫힌 역사의 침묵 다음에 1장은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회복의 문을 연다. 권의 heart —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8:22)의 보호 — 가 1장에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손길(1절)과, 빼앗긴 기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세어 돌려주시는 세심함(7~11절)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재건의 호는 거창한 건축이 아니라 한

왕의 마음 한 자락에서, 그리고 빼앗긴 그릇 하나의 셈에서 시작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동(1절)에서 셈하여진 기물의 행렬(11절)로 / 위에서 내려오는 칙령(1~4절)에서 아래에

서 올라오는 일어섬(5~6절)으로 / 빼앗긴 그릇에서 세어져 돌아온 그릇(7~11절)으로 — 안에서 밖으로, 명령에

서 응답으로, 상실에서 셈하여진 회복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한 이방 왕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일으킴으로 열려, 셈하여진 거룩한 기물을 진 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행렬로 닫히면서, 회복의 출처를 왕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돌리고

빼앗긴 것을 새것으로 덮지 않고 세어 돌려받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2장에서 일어선 자들의 이름과 수효로

이어지고, 3장에서 제단과 성전 기초로, 6장에서 완공과 유월절로 나아가며, 7:10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

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마음의 재건으로 도착한다. 1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첫 매듭 — 회복의 문을 한 마음

의 감동이라는 보이지 않는 동작으로 여는 첫걸음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칙령과 귀환과 회계다 — 어느 왕이 명을 내리고, 누가 일어서고, 몇 개의 그릇이 돌아왔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회복의 출처에 대한 물음이다. 보통 한 제국의 정책 전환은 왕의

결단이나 정치적 이득으로 설명되는데, 1절은 그 출처를 곧바로 위로 돌린다 —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회복의 문법적 동력이 고레스에게서 그 마음을 일으키신 분에게로 옮겨간다. 둘째, 주권과 역

사의 공존이다. 보이지 않는 감동을 말하면서도 본문은 고레스의 이름과 조서와 행정 절차를 지우지 않는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깎지 않는다 — 마음을 움직이신 손길과 그 손길이 통과한 역사의 절차가 같은 장에

나란히 선다. 셋째, 상실을 셈하여 회복으로 돌리는 결이다. 빼앗긴 그릇을 하나하나 세어 돌려주는 회계는,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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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잃은 것을 잊고 덮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 하나까지 기억하여 챙기는 일임을 통치의 문턱에 미리 비

춘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게 열린 회복의 문이 어디서 왔다고 나는 여기는가 — 그리고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을 나는 서둘러 새것으

로 덮는가, 하나하나 세어 기억하며 돌려받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1장은 독자에게 "회복을 쟁취하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끊긴 역사의

침묵 다음에, 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조용히 문을 여는 손길을 보여 주고, 그 출처를 감동 한 구절로 흘려

두고, 일어선 사람들과 손을 보태는 이웃을 셈하고, 빼앗겼던 그릇을 하나하나 세어 돌려받는 회계를 보여 준

다. 큰 회복이 한 마음의 보이지 않는 일으킴에서 시작되고 빼앗긴 것 하나까지 세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

"내 회복은 어디서 왔고, 나는 잃은 것을 덮는가 세어 기억하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

의 불씨다. 그 물음이 귀환의 첫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한 왕의 마음의 감동이 일어선 사람들로 번졌다 — 그 부름에 응답해 올라간 자

들이 누구였는지, 가문과 성읍과 수효가 이름으로 셈하여지며, 귀환 공동체의 폭이 명단으로 펼쳐지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2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ur — 일으키다·깨우다(보이지 않는 마음을 먼저 움직이심).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바사 궁정에서 열려요. 카메라가 왕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 무언가 일으켜지는 보이

지 않는 첫 컷이에요. 자막 한 줄,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왕이 붓을 들고, 조서가 흩어지고, 공문이 포

로들의 거처에서 읽혀요. 사람들이 일어서요 — 족장, 제사장, 레위인. 이웃이 다가와 은과 금과 짐승을 손에

쥐여 줘요. 화면이 곳간으로 옮겨가요. 먼지 쌓인 선반에서 옛 성전 기명이 꺼내져요. 고지기가 하나하나 세요

— 쟁반, 칼, 대접, 도합 5,400개. 마지막 프레임은 한 무리가 그 기물을 지고 길을 오르는 뒷모습이에요. 세스

바살을 앞세우고, 바벨론을 등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첫 컷은 한 왕의 보이지 않는 마음, 마지막 컷은 셈

하여진 기물을 진 행렬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동에서, 흩어진 조서로, 일어선 사람들로, 셈하여진 기물을 진 행렬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칙령의 출처를 한 구절에 둔 장 — 1절의 조용한 감동"

P02 이진우: "칙령·일어섬·기명 — 감동에서 셈하여진 회복으로 흐르는 세 단락"

P04 최현국: "궁정에서 거처로, 거처에서 곳간으로 — 명령이 사람과 사물로 번지는 무대"

P05 김미영: "하나하나 세어 돌려받은 그릇 — 빼앗긴 것을 새것으로 덮지 않는 결"

P07 오지혜: "올라갈지어다 — 닫힘에서 열림으로,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함께"

P11 나경아: "ur · alah · keli — 일으킴, 올라감, 그릇으로 짠 회복의 문"

9



부제 공동 제안: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

키시매(1절) 조서가 반포되고(2~4절), 하나님께 감동받은 족장·제사장·레위인이 일어나며 이웃이 자원하는

예물로 힘을 보태고(5~6절),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신당에 두었던 성전 기명 5,400개가 하나하나 세어져 세스

바살과 함께 올라가는(7~11절) — 칙령의 출처를 하나님의 감동에 두고, 빼앗긴 것이 셈하여져 돌아오는 회복

의 개막"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신 문, 감동받아 일어선 사람들,

하나하나 세어 돌아온 기물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

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그릇을 세는 장면 앞에서 멈췄습니다. 빼앗겼던 그릇 하나하나를 새것으로

덮지 않고, 그 자체를 세어 돌려주셨어요. 저는 잃어버린 것들을 빨리 잊고 새것으로 덮으려 했던 게 떠올랐습

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빼앗긴 것이 잊히지 않고 셈하여진다는 그 결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칙령과

셈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보이지 않는 감동에서 보이는 행렬로 움직여요. 1절은 한 왕의 마음 안의 보

이지 않는 일으킴으로 열리고, 11절은 셈하여진 기물을 진 행렬이 길을 오르는 것으로 닫혀요. 운동의 방향은

'마음에서 행렬로'예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

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1장은 그 첫 단, 곧 칙령으로 문을 여는 마디예요. phases로 보면

1~2장 칙령·1차 귀환의 첫머리고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성전 기초·방해·완공, 7~8장 에스라의

귀환, 9~10장 말씀 개혁인데, 1장은 그 전체의 문을 여는 단이에요. 도착점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

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흥미로운 건 1장에 이미

그 도착점의 결이 비쳐요. 7:10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율법을 향해 결심하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한

왕의 마음을 일으키시고(ur) 또 백성의 마음을 일으키세요(5절). 마음을 움직이는 같은 동사가 통치의 문과 개

혁의 문 양쪽에 있어요. 회복이 건물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결이 첫 장에

비치는 거 같아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1절이 핵심이에요. 보통 한 제국의 정책 전환이라면 그 왕의 결단이나 정치

적 이득으로 설명되는데, 본문은 곧바로 그 출처를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시매"로 위로 돌려요. 회복의 동력이

왕의 관용도, 제국의 정책도 아니고 그 마음을 일으키신 손길이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문은 고레스의 이

름과 조서와 행정 절차를 다 기록해요. 보이지 않는 감동을 말하면서 보이는 왕명도 지우지 않아요. 주권과 역

사가 한 장 안에 같이 있어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포로의 긴 침묵 다음에 회복이 와요. 그런데 그 회복이 천둥처럼 오지 않아요 — 한

이방 왕의 조용한 마음 한 자락에서 시작돼요. 거창한 구원 사건을 기대했는데, 문이 열리는 방식이 너무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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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그게 처음엔 작게 느껴졌는데, 다시 보니 그 잔잔함 안에 빼앗긴 그릇 하나까지 세는 세심함이 있었어

요. 확신은 아니지만 — 큰 회복이 작은 셈으로 시작되는 그 결에서, 잊히지 않고 하나하나 챙기시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절의 "감동시키시매"는 he'ir(ur의 사역형) — '일으켜 깨우다'예요. 잠든 것을

깨우는 뉘앙스죠. 그 동사가 5절 백성에게도 그대로 와요 — 왕과 백성이 같은 깨움을 받아요. 그리고 8·11절

의 sefar(세다)는 무미한 회계 동사 같지만, 빼앗긴 거룩한 기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셈하는 데 쓰여요. 일

으킴(ur)과 셈함(sefar) — 마음을 깨우는 동사와 기물을 세는 동사가 한 장에 함께 있는 것이, 회복이 안과 밖

양쪽에서 일어남을 무엇으로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감동에서 셈하여진 기물의 행렬로 — 회복의 출처를 왕의 정치

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으키심에 두면서도 역사의 절차를 지우지 않고, 큰 회복을 빼앗긴 그릇 하나까지 세는

세심함으로 여신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일어선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그 이름과 수효가 이

어질 거예요.

에스라 1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1 — 칙령의 출처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로 두면서, 본문이 왕의 동기를 평가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본문은 고레스의 관용·정치를 칭찬도 비판도 하지 않고, 그를 움직인 손길만 한 구절로 기록한다. 이 출처

귀속의 절제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1:1 — 회복이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로 열리는 이 예언 성취의 개막은 무엇

을 가리키는가?

끊긴 듯한 포로의 역사가 예언의 이행으로 다시 이어진다. 칠십 년의 침묵 뒤에 회복이 우발이 아닌 이행

으로 열리는 이 배열의 무게를 형태 관찰로 보존.

Q3. 1:1·1:5 — 고레스의 마음과 족장들의 마음에 같은 동사(ur, 일으키다)가 쓰인 것은 어떤 선택인가?

이방 왕의 마음과 언약 백성의 마음을 같은 깨움이 일으킨다. 밖의 왕과 안의 백성을 한 동사로 묶은 이 어

휘의 결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4. 1:6 — 올라가지 않는 이웃이 은·금·짐승과 자원하는 예물(nadav)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함께 회복에 참여한다. 강요 없이 우러난 헌물로 손을 강하게 하는 이 동참의 형태

를 교훈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Q5. 1:7~11 — 새 성전을 짓기 전에 빼앗겼던 옛 기명을 하나하나 세어(sefar) 돌려받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가?

잃은 것을 새것으로 덮지 않고 그 자체를 셈하여 회복한다. 무미한 듯한 회계가 곧 회복의 셈이 되는 이 목

록의 기능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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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1:7 —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당에 두었던 성전 기명이 다시 여호와의 집을 향해 나오는 두 집(bayit)의 대

비는 무엇을 남기는가?

약탈로 이방 신당에 머물던 거룩한 기물이 본래의 집을 향해 돌아온다. 처소가 바뀌는 이 이동이 귀환 공

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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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2장

EZR-002  ·  역사서  ·  히브리어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돌아오는데, 본문은 그 귀환을 가문과 성읍과 직분의 긴 명단으로 낱낱

이 셈한다. 누가 돌아왔는지를 이름과 수효로 적는 일 자체가 흩어졌던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

시 세우는 작업이다.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이들은 보류된 채 우림과 둠밈을 기다리고(2:63),

끝에서 어떤 족장들이 성전을 그 터에 다시 세우려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둘: 떠나온 처소(바벨론, 1절) ↔ 돌아갈 처소(예루살렘·유다, 1절; "각기 자기 성읍", 70절). 그 사이의

길은 비고, 긴 이름의 행렬이 무대를 메움.

구조 다섯: 표제(1~2절) / 가문·성읍별 백성(3~35절) / 성전 인력 — 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문지기·느

디님(36~58절) / 족보 미증명자 보류(59~63절) / 총계·예물·정착(64~70절). 백성에서 성소로 가까워지는 순

서.

소품 — 수효(mispar): 각 가문·직분에 따라붙는 인원수, 정성스럽게 한 항목도 빠뜨리지 않음. 그리고 63절

우림과 둠밈 — 있어야 할 신탁 도구가 없는 채 보류된 상태로 놓임.

소재 나열: 사로잡힘·귀환·스룹바벨·예수아·가문·성읍·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문지기·느디님·족보·우

림과 둠밈·지성물·총계·노비·짐승·자원 예물·금과 은·각자의 성읍.

1절의 묶는 한 줄: "사로잡혀 갔던 자들… 돌아와" — 명단 전체를 '돌아온 자들'의 회복 장부로 표식.

어휘: golah(גּוֹלָה) 사로잡힘·포로 무리 / yachas(ׂיחַַש) 족보 등록 / Netinim(נכְּתִיניִם) 성전 종 / nedavah(נכְּדָבָה) 자원

예물 / mispar(ָ�ר .수효 (מִסכְּ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호명에 가까운 정성스러운 차분함 —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하는 듯한 공기.

흩어진 이름이 다시 장부에 오르는 든든함 — 사로잡힘으로 잊혔던 가문·성읍·직분이 하나하나 다시 적힘.

행동 없이 셈만 하는 정지된 호흡 — 1장의 움직임과 달리 거의 멈춘 채, 70절에 와서야 "각기 자기 성읍에

거하니라"로 작게 움직임.

형식이 곧 메시지 — 귀환을 한 줄로 요약하지 않고 굳이 가문별 수효로 적어, 누가 돌아왔는지를 확정하

는 행위에 무게를 둠.

증거하지 못한 처소를 보류로 남긴 63절의 그늘 — 다 받아들이지 않고, 족보 미증명자는 우림과 둠밈을

기다리는 미완으로 둠.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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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2:1-2): "사로잡혀 갔던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과 함께 나온" — 떠나온 처지를 먼저 적고,

인솔자의 이름으로 명단을 엶.

끝(2:70):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하였느니라" — 셈해진 이

름들이 각자의 처소에 정착하며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사로잡혀 떠나온 흩어짐으로 열려, 각기 제 성읍에 거하는 정착으로 닫힘. 흩어짐에서

안착으로의 운동을 명단이 감쌈.

완결 여부: 명단의 정착은 3장(제단을 쌓고 절기를 지킴)으로 이어지는 재건의 첫 토대 — 2장은 '누가 돌아

왔는가'를 닫고 '무엇을 다시 세우는가'를 다음 장에 넘김.

축: 흩어짐(1절) → 백성·직분의 셈(3~63절) → 총계·자원 예물(64~69절) → 정착(70절). 이름을 확정한 뒤

거할 곳에 둠.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사로잡혀 갔던 자들(golah): 명단 전체의 주체. 강제로 끌려갔다가 칙령을 따라 돌아온 무리 — 흩어졌던

정체를 다시 셈으로 회복함.

스룹바벨·예수아 등: 1~2절의 인솔자들. 명단의 표제로 먼저 호명되어 귀환을 이끎. 본문은 그 행적보다 이

름의 등록을 먼저 둠.

성전 인력: 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문지기·느디님(36~58절). 일반 백성과 구분해 직분별로 셈됨 — 예

배의 인력을 따로 헤아림.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자들(59~63절): 자기 종족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명하지 못한 이들. 제사장 중

족보를 못 찾은 이는 부정하게 여겨져 직분에서 보류됨.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 2:63에서 기다림의 대상. 자격 판정을 그 신탁 도구가 일어나기까지 미룸 —

사람이 단정하지 않고 보류함.

어떤 족장들(68~69절): 성전을 그 터에 다시 세우려 힘대로 자원하여 금·은과 제사장 의복을 드림 — 셈의

끝에 자발적 드림을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표제 —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스룹바벨·예수아 등과 함께 각기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옴.

인솔자의 이름이 먼저 호명됨.

컷 2 (3~35절): 가문과 성읍별 백성 — "OO의 자손 몇 명, OO 성읍 사람 몇 명"의 형식으로 일반 백성이 수

효와 함께 줄지어 셈됨.

컷 3 (36~58절): 성전 인력 — 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문지기·느디님이 직분별로 따로 셈됨. 예배의 사

람들을 구분해 헤아림.

컷 4 (59~63절): 보류의 멈춤 —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자들, 직분을 못 찾은 제사장은 부정하게 여겨져 보

류됨. "우림과 둠밈… 일어나기까지"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함.

컷 5 (64~67절): 총계 — 온 회중 합계 4만 2,360, 노비 7,337, 노래하는 자, 그리고 말·노새·약대·나귀의 수까

지 셈됨.

컷 6 (68~70절): 자원 예물과 정착 — 어떤 족장들이 성전을 그 터에 다시 세우려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모든 이가 각기 자기 성읍에 거함.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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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golah(גּוֹלָה) — '사로잡힘·포로된 무리'. 1절. 강제로 끌려간 처지이자 돌아온 사람들을 함께 가리킴. 명단 전

체를 회복 장부로 묶는 표식어.

yachas(ׂיחַַש) — '족보·계보로 등록되다'. 59·62절. 자기 종족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하는 등록. 직분

자격의 근거.

Netinim(נכְּתִיניִם) — '느디님·바쳐진 자들'. 성전 종. 어근 natan(주다)에서 와, 성소에 바쳐져 봉사하는 계층을

가리킴.

nedavah(נכְּדָבָה) — '자원 예물·자발적 헌물'. 68절. 의무가 아닌 자원으로 드리는 헌물. 동사 hitnadev(자원하

다)와 한 어근.

mispar(ָ�ר .수효·셈한 수'. 명단 전체의 동력. 본문이 가문·직분·짐승을 '셈해진 수'로 적게 하는 단어' — (מִסכְּ

qahal(קָהָל) — '회중·모인 무리'. 64절 "온 회중."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한 무리로 셈해짐을 가리키는 단어.

Urim·Tummim(ִ�ים 우림과 둠밈'. 63절.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던 거룩한 제비. 자격 판정을' — (אוּרִים·�תֻּ

그 신탁에 미룸.

qodesh(�ֶֹקד) — '거룩·지성물'. 63절 "지성물." 보류된 제사장이 그 신탁이 일어나기까지 먹지 못하도록 둔

거룩한 음식.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정체로서의 명단(name catalog as identity): 귀환을 한 줄로 요약하지 않고 가문·성읍·직분의 긴 이름으로

적음 — 셈하는 행위가 흩어진 공동체의 정체를 다시 세우는 기능.

성소를 향한 동심원(by household to sanctuary): 일반 백성(3~35) → 성전 인력(36~58) → 자격 심사(59~63)

의 순서로 성소에 가까워짐. 무질서한 목록이 아닌 층위 구조.

족보 검증의 멈춤(genealogy verification pause): 셈의 흐름 한가운데 증거하지 못한 자들을 보류하는 단락

(59~63)을 둠 —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격을 묻는 멈춤.

신탁 보류(Urim/Tummim suspension): 사람이 직분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 일어나기까지"

미룸 — 판정을 하나님의 신탁에 넘기는 미완.

자원 예물의 닫힘(freewill offering close): 의무 셈의 끝을 자발적 드림(nedavah)으로 닫음 — 헤아림이 강

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마감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인구·가문 등록 — 왕실·신전이 백성을 가문과 성읍 단위로 셈해 등록하던 행정 관행. 귀환자 명

단의 census 형식 배경.

신전 종사자 계층 — 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문지기·신전 종(Netinim)으로 직분을 층위화한 고대 근동

성소 인력 편제. 36~58절의 배경.

족보 증빙과 직분 자격 — 제사장직이 혈통 등록으로 보증되던 관행. 족보를 못 찾은 이를 직분에서 보류

한 59~63절의 배경.

신탁 도구 —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던 제의. 자격 판정을 그 신탁이 일어나기까지 미룬 63절

의 제의적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페르시아 고레스의 칙령(1장) 아래 강제 이주민이 본토로 돌아가던 정책. 흩어진 공동체

가 다시 셈으로 정체를 회복하는 2장의 역사적 배경.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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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2:1~70 ↔ 느헤미야 7:6~73 (동일 귀환자 명단 — 평행, 수효 차이)

에스라 2:1 ↔ 에스라 1:1~11 (고레스 칙령과 성전 기명 반환 — 직전 마디)

에스라 2:3 이하 ↔ 에스라 8:1~14 (2차 귀환 가문 명단 — 명단 장르의 재현)

에스라 2:63 ↔ 레위기 8:8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 — 신탁 도구의 출처)

에스라 2:3 이하 ↔ 민수기 1장 (가문·지파별 인구 셈 — census 형식의 토라 배경)

에스라 2:70 ↔ 역대상 9:2~3 (예루살렘에 처음 거한 자들 — 귀환 정착 명단의 평행)

에스라 2:70 ↔ 느헤미야 11장 (성읍에 거주한 자들 — 정착 주제의 메아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멀리 바벨론에서 한 무리가 짐을 꾸린다. 자막이 뜬다 — "사로잡혀 갔던 자들." 그들이 길을

떠나지만, 화면은 그 길을 보여 주지 않는다. 대신 한 사람씩 이름이 적힌다. 스룹바벨, 예수아, 그리고 인솔자

들. 이어 가문이 하나씩 호명된다 — OO의 자손 몇 명, OO 성읍 사람 몇 명. 숫자가 또박또박 따라붙는다. 화

면이 성소 쪽으로 천천히 옮겨 간다.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그리고 성전 종들. 그러다

화면이 한 번 멈춘다 — 어떤 이들이 자기 족보를 찾지 못한다. 손에 든 장부에 그들의 계보가 없다. "부정하게

여겨" 직분에서 비켜 세워지고, 한 문장이 지나간다 —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판정이

보류된다. 카메라가 다시 흐른다. 온 회중의 총계가 새겨진다 — 4만 2,360. 노비와 노래하는 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까지 셈된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어떤 족장들이 앞으로 나온다. 성전을 그 터에 다시 세우려

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힘대로 금과 은을 자원하여 드린다. 화면이 천천히 흩어진다 — 사람들이 각기 자기

성읍으로 걸어 들어간다. 명단이 정착 위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셈해진 이름들 — 흩어졌던 공동체가 명단 위에서 다시 모이다"

초벌 부제: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스룹바벨·예수아와 함께 돌아오는데(2:1-2), 본문은 그 귀환을 가문·성

읍·직분의 긴 명단과 수효로 낱낱이 셈하고(2:3-58),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이들을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

까지 보류한 채(2:63), 어떤 족장들이 성전을 그 터에 다시 세우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2:68-69) 각기

제 성읍에 거하는(2:70) — 셈해진 이름으로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1차 귀환의 명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golah·yachas·Netinim·nedavah·mispar·qahal·Urim·Tummim·qodesh 등 9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정체로서의 명단·성소 향한 동심원·족보 검증의 멈춤·신탁 보류·자원 예물의

닫힘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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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긴 명단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다 아신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귀환을 가문·직분별 수

효로 셈한 명단 장르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족보 미증명자 보류(59~63)를 "자격 없는 자는 배제된다"는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증거하지 못한 처소를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까지 미룬 본문의 보류 형식으로만 기록.

우림과 둠밈을 "성령의 인도"로 곧장 환원하기 전에, 제사장이 신탁으로 뜻을 묻던 도구가 없는 채 판정을

미룬 미완의 형태로 먼저 둠.

자원 예물(68~69)을 "헌신의 모범"으로 교훈화하지 않고, 의무 셈의 끝을 자발적 드림(nedavah)으로 닫은

명단 구성의 기능 관찰로 보존.

총계 수치의 평행 본문(느헤미야 7장)과의 차이를 "오류"로 단정하지 않고, 같은 명단의 두 전승 사이 숫자

차이라는 형태 사실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2장은 고레스 칙령(1장)을 따라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스룹바벨·예수아 등과 함께 예루살렘

과 유다로 돌아오는데(1~2절), 그 귀환을 가문과 성읍별 백성(3~35절)과 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문지기·

느디님의 성전 인력(36~58절)을 수효와 함께 낱낱이 셈하고,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이들을 부정하게 여겨 "우

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보류한 뒤(59~63절), 온 회중 4만 2,360의 총계(64~67절)와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자원 예물(68~69절)을 거쳐 각기 자기 성읍에 거하는(70절) — 셈해진 이름으로 흩어진 정체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첫 단이다.

한 문단: 멀리 바벨론에서 한 무리가 짐을 꾸린다 — 사로잡혀 갔던 자들. 그들이 길을 떠나지만 화면은 그 길

을 보여 주지 않는다. 대신 한 사람씩 이름이 적힌다. 스룹바벨, 예수아, 그리고 가문들 — OO의 자손 몇 명,

OO 성읍 사람 몇 명. 수효가 또박또박 따라붙는다. 카메라가 성소 쪽으로 옮겨 간다.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

는 자, 문지기, 성전 종들. 그러다 한 번 멈춘다 — 족보를 못 찾은 이들 앞에서. 장부에 그들의 계보가 비어 있

다. 직분에서 비켜 세워지고, 한 문장이 지나간다 —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라는. 다시 흘러 총계

가 새겨지고, 짐승의 수까지 셈된다. 마지막에 어떤 족장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힘대로 금과 은을 자원하

여 드린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성읍으로 걸어 들어간다. 장은 한 영웅이 아니라 제 처소로 흩어지는

이름들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떠나온 처소↔돌아갈 처소 사이를 이름으로 메운 무대. 정성스러운 수효와 보류된 우림과 둠밈. 모든 이름

을 '돌아온 자들'로 묶는 1절.

2 첫 느낌·분

위기

호명에 가까운 정성스러운 차분함. 흩어진 이름이 다시 장부에 오르는 든든함. 정지된 호흡. 형식이 곧 메시

지. 63절 보류의 그늘.

3 시작과 끝 사로잡힘의 흩어짐(1절)으로 열려 각기 제 성읍의 정착(70절)으로 닫힘. 흩어짐에서 안착으로. 3장 재건으로

이어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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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

상

golah·인솔자·성전 인력·족보 미증명자·우림과 둠밈·자원하는 족장. 셈으로 정체를 회복하되 자격은 신탁에

맡겨 보류.

5 장면 컷 표제(컷1)·가문 백성(컷2)·성전 인력(컷3)·보류의 멈춤(컷4)·총계(컷5)·자원 예물과 정착(컷6) 6컷.

6 의문·발견·

정보

golah·yachas·Netinim·nedavah·mispar·qahal·Urim·Tummim 원어. 정체로서의 명단·성소 향한 동심원·신탁

보류 문학 구조. 느헤미야 7장 평행.

7 동영상 떠남→이름의 행렬→성소로 좁힘→보류의 멈춤→총계→자원 예물→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지며 닫힘.

8 초벌 제목·

부제

"셈해진 이름들 — 흩어졌던 공동체가 명단 위에서 다시 모이다"

9 기도·내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셈하는 정성 앞에 머뭄 — 명단에서 빠진 것 같던 때가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셈하는 행위가 정체를 세움: 본문은 귀환을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 한 줄로 줄이지 않고, 가문·성읍

·직분의 긴 명단과 수효(mispar)로 낱낱이 적는다. 사로잡힘으로 흩어지면 이름이 잊히는데, 여기서는 그 잊힐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장부에 올린다. 셈하는 일 자체가 무너졌던 공동체의 정체를 다시 세우는 작업이다. 이

것이 단순한 인구 조사인지 회복의 장부인지, 1절의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라는 표식이 그 무게를 둔다.

2. 결 2 — 회복하면서도 함부로 채우지 않음: 셈의 흐름 한가운데서 본문은 한 번 멈춘다(59~63절). 자기 족보

를 증거하지 못한 이들, 직분을 찾지 못한 제사장은 부정하게 여겨져 보류된다. 다 끌어안는 따뜻함과 자격을

묻는 신중함이 한 장에 같이 있다. 회복은 무차별한 채움이 아니다. 다시 세우면서도 증거하지 못한 처소는 비

워 둔다.

3. 결 3 — 단정을 신탁에 맡긴 열린 기다림: 보류된 처소를 본문은 사람이 단정하지 않는다.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63절) 판정을 미룬다. 영영 닫는 배제가 아니라 열린 기다림이다. 그리고 의무

로 셈된 긴 명단의 끝을 자발적 드림(nedavah)이 닫는다 — 강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대로 자원하여 성전을 위해 드린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2:1~70 ↔ 느헤미야 7:6~73 (동일 귀환자 명단 — 평행, 수효 차이)

에스라 2:1 ↔ 에스라 1:1~11 (고레스 칙령과 성전 기명 반환 — 직전 마디)

에스라 2:3 이하 ↔ 에스라 8:1~14 (2차 귀환 가문 명단 — 명단 장르의 재현)

에스라 2:63 ↔ 레위기 8:8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 — 신탁 도구의 출처)

에스라 2:3 이하 ↔ 민수기 1장 (가문·지파별 인구 셈 — census 형식의 토라 배경)

에스라 2:70 ↔ 역대상 9:2~3 (예루살렘에 처음 거한 자들 — 귀환 정착 명단의 평행)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2:1에서 멈춘다 —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라는 표식 앞에 선다. 모든 이름이 '돌아온 자들'로 묶이는 그

한 줄을 든다.

멈춤 1: 2:63에서 멈춘다 — 증거하지 못한 처소를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까지 보류한 그 미완을 쥔다.

멈춤 2: 2:68에서 멈춘다 —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그 손길의 무게를 든다.

끝: 2:70에서 멈춘다 — 셈해진 이름들이 각기 제 성읍에 거하며 흩어진다. 3장에서 그들이 제단을 쌓는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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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표제·가문 백성·성전 인력·보류·총계·자원 예물과 정착의 6컷 완결

[x] golah·yachas·Netinim·nedavah·mispar·qahal·Urim·Tummim 원어 분포

[x] 정체로서의 명단·성소 향한 동심원·신탁 보류의 문학 구조 기록

[x] 63절 보류와 68절 자원 예물의 형태 관찰

[x] 느헤미야 7장 평행과 수효 차이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7:10)다. 권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재건), 7~8

장(에스라 귀환), 9~10장(개혁) — 중에서, 2장은 첫 국면에 놓여 1장의 칙령을 받아 '누가 이 재건의 주체인

가'를 명단으로 확정하는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사로잡힘으로 흩어졌던 백성을 하나님은 이방 왕의

칙령을 통해 돌이키시고, 그 돌아온 무리를 가문과 직분으로 셈해 다시 한 회중(qahal)으로 모으신다. 권의

heart —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8:22) — 가 2장에서는 흩어졌던 이름을 한 사람도 빠뜨리

지 않고 다시 셈하는 그 정성과, 증거하지 못한 처소를 영영 닫지 않고 신탁의 때까지 열어 두는 기다림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성전을 세우기 전에, 본문은 그 성전을 세울 사람들을 먼저 헤아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로잡힘의 흩어짐(1절)에서 각기 제 성읍의 정착(70절)으로 / 잊혔던 이름에서 다시 셈해진 정체로 / 강제로

끌려간 처지(golah)에서 스스로 자원하여 드림(nedavah)으로 — 흩어짐에서 등록으로, 망각에서 호명으로, 강

제에서 자원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사로잡혀 흩어졌던 무리를 가문·직분의 긴 셈으로 다시 한 회중으로 모으면서, 증

거하지 못한 처소는 신탁의 때까지 비워 두고, 의무의 헤아림을 자발적 드림으로 닫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3

장에서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는 일로 이어지고, 6장에서 성전 봉헌으로, 7~8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러 올

라온 에스라로 향하며, 7:10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의 재건으로 도착한다. 2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첫 매듭 — 재건의 문을 '세울 사람들을 먼저 셈함'으로 여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명단과 수효다 — 누가 돌아왔고, 몇 명이며, 어느 가문·성읍·직분인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셈하는 행위의 의미다. 흩어지면 잊히는 이름을 본문은 하나하나 다시 적는다. 그 등록

자체가 무너졌던 정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다 — 망각에 맞선 호명. 둘째, 회복과 신중의 공존이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정성과, 증거하지 못한 처소를 보류하는 신중함이 같은 장에 나란히 선다. 다시 세움이 무

차별한 채움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멈춤이 명단 한가운데 놓인다. 셋째, 강제에서 자원으로의 전환이다. 끌려

갔던 자들(golah)이 명단의 끝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여(nedavah) 성전을 위해 드린다. 의무의 셈이

자발적 드림으로 닫히는 이 전환은, 재건의 동력이 외부의 칙령에서 내부의 자원으로 옮겨가는 결을 미리 비

춘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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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어느 명단에서 빠졌다고 여기는가 — 그리고 다시 셈해진 한 사람으로서, 함부로 채우지 않고 신중히 기

다리며, 강제가 아니라 자원으로 무엇을 드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2장은 독자에게 "명단에 들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사로잡혀 흩어

졌던 무리가 가문 하나, 이름 하나까지 다시 셈되는 것을 보여 주고, 증거하지 못한 처소를 영영 닫지 않고 신

탁의 때까지 열어 두는 보류를 보여 주고, 끌려갔던 자들이 끝내 자원하여 드리는 손길을 보여 준다. 흩어졌던

이름이 다시 장부에 오르고, 그 회복이 함부로 채워지지 않고, 강제가 자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을 때 — "나

는 다시 셈해진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자원하여 드리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

다. 그 물음이 재건의 첫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셈해진 이름들이 각기 제 성읍에 흩어졌다 — 그 사람들이 이제 일곱째 달에 한

무리로 다시 모여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며,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재건의 첫 손길이 시작된다(3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nedavah — 자원 예물(강제로 끌려갔던 자가 끝내 스스로 드림).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바벨론에서 한 무리가 떠나는 장면으로 화면이 열려요. 그런데 길은 안 보여요 — 곧장 이름의 행

렬로 넘어가요. 스룹바벨, 예수아, 그리고 가문들이 하나씩 호명되고 수효가 또박또박 붙어요. 카메라가 성소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요 —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그러다 한 번 멈춰요. 족보를 못 찾

은 사람들 앞에서요. 장부에 그들의 계보가 비어 있어요. 직분에서 비켜 세워지고 "우림과 둠밈… 일어나기까

지"라는 자막이 지나가요. 판정이 보류돼요. 다시 흘러서 총계 4만 2,360이 새겨지고, 짐승의 수까지 셈돼요.

마지막에 어떤 족장들이 앞으로 나와 자원하여 금과 은을 드려요. 그리고 화면이 흩어져요 — 사람들이 각기

자기 성읍으로 걸어 들어가요. 마지막 프레임은 한 영웅이 아니라 제 처소로 흩어지는 무리예요.

성령일 선교사: 떠남에서 곧장 이름으로, 백성에서 성소로, 보류의 멈춤을 지나 총계와 자원 예물로, 그리고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지며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여기 있습니다 — 호명에 가까운 회복 장부"

P02 이진우: "표제·백성·성전 인력·보류·총계·정착 — 성소를 향해 좁혀지는 다섯 단락"

P04 최현국: "떠나온 처소에서 각자의 성읍으로 — 길은 비고 이름이 무대를 메운 장"

P05 김미영: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까지 — 단정하지 않고 보류된 한 단락"

P07 오지혜: "흩어진 이름이 다시 장부에 오른다 — 명단 위에서 모양을 갖추는 공동체"

P11 나경아: "golah · yachas · nedavah — 사로잡힘, 족보, 자원의 세 결로 짠 셈"

부제 공동 제안: "사로잡혀 갔던 자들이 스룹바벨·예수아와 함께 돌아오는데(1~2절), 본문은 그 귀환을 가문·

성읍·직분의 긴 명단과 수효로 낱낱이 셈하고(3~58절),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이들을 부정하게 여겨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보류한 채(63절), 의무 셈의 끝을 성전을 다시 세우려는 자원 예물(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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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 닫고, 모든 이가 각기 제 성읍에 거하는(70절) — 셈해진 이름으로 흩어진 정체를 다시 세우는 1차 귀환

의 명단"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사람씩 호명되는 긴 셈, 증거하지 못한 처소를 보류한

63절, 셈의 끝에 놓인 자원 예물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

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7 오지혜: (조용히) 주님, 오늘 긴 이름의 행렬 앞에서 멈췄습니다. 사로잡혀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문 하나,

성읍 하나, 이름 하나까지 다시 셈되는 것을 보았어요. 잊혔던 이름이 다시 장부에 오르는 그 손길이요. 저는

제가 어딘가의 명단에서 빠진 것 같다고 느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사

람도 빠뜨리지 않고 셈하는 그 정성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명단과

수효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흩어짐에서 셈해진 정체로 움직여요. 1절은 사로잡혀 떠나온 흩어짐에서 열

리고, 70절은 각기 자기 성읍에 거하는 안착으로 닫혀요. 그 사이를 긴 명단이 메워요. 운동의 방향은 '흩어짐

에서 등록된 공동체로'예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

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2장은 1장 칙령을 받아 '누가 그 재건의 주체인가'를 명단으로

확정하는 첫 단이에요. 성전을 세우기 전에 세울 사람들을 먼저 셈해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성전 재건, 7~8장 에스라 귀환, 9~10장

개혁인데, 2장은 첫 국면의 명단이에요. 도착점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

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흥미로운 건 2장에 이미 그 도착점의 결이 비쳐요. 족

보를 증거하지 못한 자를 사람이 단정하지 않고 우림과 둠밈에 맡겨 보류하는 그 멈춤 — 자기 뜻으로 밀어붙

이지 않고 하나님의 판정을 기다리는 결이, 7:10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종의 결과 닿

아요. 명단의 첫 장에 말씀에 자기를 맞추는 태도가 미리 비쳐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셈하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에요. 보통 명단은 건너뛰고 싶은 부분인데, 본문

은 굳이 다 적어요. 흩어지면 잊히는 이름을 하나하나 다시 적는 게, 사로잡힘으로 무너졌던 정체를 다시 세우

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 증거하지 못한 처소는 보류해요. 회복하면서도

함부로 채우지 않아요. 다시 세움과 신중한 보류가 한 장 안에 같이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깎지 않는 게 인상

깊었어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한편으로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으려는 정성이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63절처럼

"너는 아직 증거하지 못했으니 기다려라"는 보류가 있어요. 다 끌어안는 따뜻함과, 자격을 묻는 신중함이 같

이 있어요. 그게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 보류가 영영 닫는 게 아니라 "우림과 둠밈이 일어나기까지"라

는 열린 기다림이라서 차갑지 않았어요. 확신은 아니지만 — 흩어졌던 데서 다시 모으면서도 끝을 단정하지

않는 그 결에서, 함부로 매듭짓지 않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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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절의 golah(사로잡힘)와 70절의 정착이 명단의 처음과 끝을 감싸요 — 끌려간

처지에서 제 성읍에 거함으로요. 그 사이를 mispar(수효)가 메우고요. 그리고 68절 hitnadev(자원하

다)·nedavah(자원 예물) — 의무로 셈된 긴 명단의 끝을 자발적 드림이 닫아요. 강제로 끌려갔던 자들이

(golah)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nedavah) 성전을 위해 드린다는, 두 어휘의 대비를 형태 관찰로 둡

니다. 그리고 63절 우림과 둠밈 — 자격 판정을 사람이 아닌 신탁에 미룬 이 보류가 재건의 첫 장에 새겨진 것

이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흩어짐에서 셈해진 정체로 — 한 이름도 빠뜨리지 않고 다시 셈하면서도 증거하지

못한 처소는 보류하고, 강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자원하여 드리는 결이 재건의 첫 장에 비친다는 것을 손

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셈해진 그 사람들이 이제 제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는 일로 이어질 거예요.

에스라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2:1 — 귀환을 한 줄로 요약하지 않고 가문·성읍·직분의 긴 명단으로 적은 이 형식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본문은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로 줄이지 않고 굳이 수효까지 셈한다. 셈하는 행위 자체에 무게를 둔 이 명

단 장르의 기능을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2:2 — 스룹바벨·예수아 등 인솔자의 행적보다 이름의 등록을 먼저 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표제가 행적이 아니라 호명으로 열린다. 누가 돌아왔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이 등록 우선의 결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3. 2:59~63 —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자들을 셈의 흐름 한가운데서 보류한 이 멈춤은 무엇을 묻는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격을 묻는 단락을 명단 가운데 둔다. 회복하면서도 함부로 채우지 않는 이 신중한

멈춤의 형태를 해석으로 닫지 않고 보존.

Q4. 2:63 —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판정을 미룬 것은 어떤 선택인가?

사람이 직분 자격을 단정하지 않고 신탁이 일어나기까지 보류한다. 영영 닫지 않고 열린 기다림으로 둔 이

미완의 배치를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2:68~69 — 의무로 셈된 긴 명단의 끝을 자원 예물(nedavah)로 닫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강제로 끌려갔던 자들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힘대로 자원하여 드린다. 헤아림을 자발적 드림으로 마

감한 이 구성을 교훈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Q6. 2:70 — 셈해진 이름들을 "각기 자기 성읍에 거하니라"로 닫은 정착의 마감은 무엇을 건네는가?

흩어짐(1절)으로 열린 명단이 정착(70절)으로 닫힌다. 이 안착이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그리

고 3장의 재건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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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3장

EZR-003  ·  역사서  ·  히브리어

일곱째 달,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그 터에 먼저 세운다. 기초를 놓을 때 찬양이 "그의 인자하

심이 영원하시도다"라는 정형구로 올라가는데, 같은 순간 늙은 자의 통곡과 젊은 자의 함성이

섞여 분간되지 않는다. 본문은 어느 소리가 옳다 가르지 않고, 한데 엉킨 그 큰 소리를 그대로

적어 둔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폐허에 가까운 예루살렘의 빈 터. 성전도 성벽도 없는 데서 출발해 제단→초막절 장막→기초 돌로

점점 채워짐.

두 시점 구조: 일곱째 달(제단·초막절, 1~6절) / 둘째 해 둘째 달(성전 기초, 8~13절). 사이에 7절 조달(돈·석

수·목수·백향목) 단락.

세 마디: 제단(예배, 1~6절) → 조달(준비, 7절) → 기초 놓기(착공·찬양·통곡, 8~13절).

소품: 제단(mizbeach)과 번제 연기, 초막절의 장막, 시돈·두로의 백향목과 욥바 바다, 나팔(chatzotzrah)과

제금, 기초 돌.

3절의 한 문장: "무리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므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 두려움과 제단이 한 문장에

동거.

어휘: yesod(יכְּסוֹד) 기초 / chesed(חֶסֶד) 인자 / terua(רוּעָה חַ)통곡 / mizbeach (ָ�כָה)큰 함성 / bakhah (�כְּ .제단 (מִזכְּ�בֵּ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성벽보다 예배를 먼저 챙긴 비장함 — 안전이 아니라 제단을 먼저 세우는 우선순위. '일제히' 모인 따뜻함

이 곁들여짐.

벅참과 먹먹함의 공존 — 찬송의 함성과 노인들의 통곡이 섞여 분간되지 않는 정직한 어수선함(13절).

정지·분주·정점의 호흡 — 정적인 제단 예식, 분주한 조달, 다시 정점으로 모이는 기초 의식.

'기록된 대로'의 회복 순서 — 폐허 위 재건이 즉흥이 아니라 옛 율법 규정의 재가동(2·4절).

같은 돌을 보는 두 마음 — 노인에겐 잃은 것이, 청년에겐 시작이 보임. 본문은 어느 쪽도 옳다 가르지 않

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3:1):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스라엘 자손이 각 성읍에 있더니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 흩어진 백성이 한날 한 터로 모이며 열림.

끝(3:13):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

간하지 못하였더라" —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로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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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과 끝의 대조: 한데 모이는 침묵에 가까운 집결로 열려, 한데 엉킨 큰 소리로 닫힘. 모임에서 소리로 차

오르는 구조.

완결 여부: 기초만 놓이고 성전은 미완. 4장 방해·중단을 거쳐 6장 완공으로 이어지는 재건 기사의 첫 매듭

— 3장에서 닫히지 않음.

축: 제단(예배)을 먼저 두고, 조달을 거쳐, 기초(착공)에 이르는 순서. 건물보다 예배가 앞섬.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예수아(요사닥의 아들)와 형제 제사장들: 번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드림(2절). 예

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축.

스룹바벨(스알디엘의 아들)과 형제들: 함께 일어나 제단을 세움(2절). 다윗 가문 출신의 인도자 축. 둘이 짝

을 이뤄 재건을 이끔.

백성(am): 두려움 속에서도 일제히 모이고, 제단 앞에 서고, 기초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공동체 행위자.

레위인(스무 살 이상): 둘째 해 둘째 달에 세워져 성전 공사를 감독함(8~9절). 아삽 자손은 제금으로 찬송

을 인도(10~11절).

옛 성전을 본 늙은 제사장·레위인·족장들: 이 기초를 보고 통곡함(12절). 첫 성전(왕상 6장)의 기억을 지닌

세대.

3:11의 찬양 정형구: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chesed)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 시 136·

대하 5장의 옛 정형구를 그대로 다시 부름.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일곱째 달 집결 — 흩어졌던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번제단

을 쌓아 율법대로 번제를 드림.

컷 2 (3절): 두려움 속의 제단 —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아침저녁 번제를 드

림.

컷 3 (4~6절): 초막절과 정한 절기 —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 번제와 정기 제사를 드림. 다만 성

전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않음.

컷 4 (7절): 조달 —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고레스의 허락대로 시돈·두로 사람에게 백향목을 욥바 바

다로 보내게 함.

컷 5 (8~9절): 착공과 감독 — 둘째 해 둘째 달, 레위인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함.

컷 6 (10~13절): 기초 앞의 섞인 소리 — 나팔과 제금으로 "인자하심이 영원" 화답하며 큰 소리로 찬송하고,

노인의 통곡과 청년의 함성이 섞여 분간되지 않음.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yesod(יכְּסוֹד) — '기초·토대'. 6·10·11·12절 거듭. 성전 토대를 놓는 행위가 이 장의 중심 표제어.

chesed(חֶסֶד) — '인자·한결같은 언약적 사랑'. 11절 찬양 정형구의 핵심어. 시 136·대하 5장과 같은 어휘.

terua(רוּעָה .큰 함성·나팔 소리'. 11·13절. 기쁨의 외침과 신호의 소리를 함께 담음' — (�כְּ

bakhah(ָ�כָה) — '울다·통곡하다'. 12·13절.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의 울음.

nakar(נכַָר) — '알아보다·구별하다'. 13절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 두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다는 표현.

mizbeach(ַח .제단'. 2·3절. 성전보다 먼저 세워진 예배의 처소' — (מִזכְּ�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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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kkot(וֹת� .초막절'. 4절. 레 23장 규정대로 일곱째 달에 지킨 절기' — (סתֻּ

olah(עלָֹה) — '번제·올라가는 제물'. 2~6절 거듭. 통째로 태워 연기로 올려 드리는 제사.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일곱째 달 집결(seventh month assembly): 흩어진 백성이 절기 시점에 일제히 모이는 것으로 장이 열림 —

공동체의 재소집을 시간 표지로 표식.

두려움 후 제단(fear then altar): 3절은 두려움을 먼저 적고 곧바로 제단 세움을 둠 — 두려움이 예배를 막지

못하는 순서의 배치.

성벽보다 기초(foundation before walls): 방어 시설이 아니라 예배 처소의 기초가 먼저 놓임 — 우선순위의

문학적 강조.

인자의 후렴(refrain of chesed): 11절 찬양이 새 노래가 아니라 옛 정형구('인자하심이 영원')의 재호출 —

전승의 연속성 표식.

섞인 소리 절정(mixed sound climax): 장의 마지막을 정복도 완공도 아닌, 분간되지 않는 통곡·함성의 엉킴

으로 닫음 — 저자의 판결을 보류한 마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고대 근동 성전 기초 의식 — 새 신전의 토대를 놓을 때 왕·제사장이 의례·음악·헌물로 거행하던 관행. 나

팔·제금을 동반한 기초 놓기(10절)의 형식 배경.

페르시아 칙령과 재건 — 고레스 칙령(스 1장)이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가. 7절 백향목 조달이 '고레스의 허

락대로' 이뤄진 정치적 배경.

백향목 무역로 — 레바논(시돈·두로)의 백향목을 바다로 욥바까지 운반해 예루살렘으로 들이던 고대 건축

자재 물류. 솔로몬 성전 건축(왕상 5장)과 같은 경로의 배경.

초막절의 농경·절기력 — 일곱째 달 추수기에 지키던 초막절(레 23장). 끊겼던 절기력을 귀환 공동체가 다

시 가동한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두려움 속 제단과 섞인 소리는 작고 불

안한 시작 위에서 예배를 다시 켜는 공동체의 형편을 비추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3:1 ↔ 스 2장 (1차 귀환 명단 — 일제히 모인 '백성'의 정체)

에스라 3:4 ↔ 레 23:33~43 (초막절 규정 — "기록된 대로"의 출처)

에스라 3:7 ↔ 왕상 5장 (시돈·두로의 백향목·욥바 운반 — 솔로몬 성전 조달과 같은 경로)

에스라 3:11 ↔ 시 136 / 대하 5:13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정형구의 출처)

에스라 3:12 ↔ 학 2:1~9 (옛 성전을 본 자들의 낙심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는 격려 — 통곡의 평행 위로)

에스라 3:10 ↔ 슥 4:8~10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 기초 놓은 손에 대한 평행 위로)

에스라 3:6 ↔ 스 6:13~22 (성전 완공·유월절 — 기초가 도달하는 마디)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흩어진 성읍들에서 사람들이 길을 나선다. 일곱째 달, 그들이 한 빈 터로 모인다 — 일제히.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폐허다. 그들이 두리번거린다, 그 땅의 사람들이 두렵다. 그런데 그 두려움 한가운데

서 돌이 쌓인다 — 제단이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율법에 적힌 대로 번제를 드린다. 연기가 아침저녁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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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다. 초막의 장막이 들어서고, 절기의 리듬이 다시 돈다. 화면이 바다로 넘어간다 — 시돈과 두로에서 베어진

백향목이 욥바 해변으로 떠내려온다. 둘째 해 둘째 달, 레위인이 공사를 감독하러 선다. 그리고 한 장면이 차

오른다 — 기초 돌이 놓인다. 제사장이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이 제금을 친다. 옛 노래가 다시 울린다 — "선

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런데 같은 순간, 한쪽에서 울음이 터진다.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이다. 작은 기초를 보며 통곡한다. 젊은이들은 기뻐 외친다. 두 소리가 엉킨다. 카메라가

군중에서 멀리 빠진다. 소리만 남는다 —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별되지 않는, 멀리까지 들리는 큰 소리. 화면이

그 섞인 소리 위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두려움 속에 먼저 세운 제단,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

초벌 부제: "일곱째 달 백성이 일제히 모여 성벽보다 먼저 제단을 세우고(3:3)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둘째 해 둘째 달 성전 기초를 놓을 때 — 옛 정형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3:11)으로 찬양이 오르는 한복

판에서 노인의 통곡과 청년의 함성이 섞여 분간되지 않은(3:13), 재건의 첫 기초 놓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yesod·chesed·terua·bakhah·nakar·mizbeach·Sukkot·olah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두려움 후 제단·성벽보다 기초·인자의 후렴·섞인 소리 절정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3:3 "두려워하므로 제단을 세우고"를 "그러니 우리도 두려울 때 먼저 예배하라"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두려움과 제단을 한 문장에 둔 본문의 순서 관찰로만 보존.

성벽보다 제단을 먼저 세운 배열을 "예배 우선주의의 교리"로 단정하지 않고, 재건이 예배에서 출발하도록

배치한 편집 사실로만 기록.

3:11 "인자하심이 영원" 찬양을 "그러므로 늘 감사하라"는 교훈으로 곧장 끌어오기 전에, 옛 정형구(시

136·대하 5장)를 그대로 다시 부른 전승 재호출의 형태로 먼저 둠.

3:12 노인들의 통곡을 "믿음이 약한 옛 세대의 불평"으로 판정하지 않고, 본문이 어느 소리도 정죄하지 않

은 채 통곡과 함성을 함께 적은 형태 관찰로 보존.

3:13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를 "기쁨이 슬픔을 이긴 승리"로 해석하기 전에, 두 소리가 구별되지 않게 섞였

다고만 적은 nakar의 형태 사실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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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3장은 일곱째 달 흩어진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1절) 그 땅을 두려워하면서도 성벽

보다 먼저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3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초막절을 지킨 뒤(2~6절), 백향목을

조달해(7절) 둘째 해 둘째 달 레위인의 감독으로 성전 기초를 놓는데(8~9절), 그 기초 앞에서 옛 정형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11절)으로 찬양이 오르는 한복판에 옛 성전을 본 노인의 통곡과 청년의 함성이 섞여 분간

되지 않은 채(12~13절) 닫히는 — 재건 블록의 첫 기초 놓기다.

한 문단: 흩어진 성읍에서 사람들이 한 빈 터로 모인다 — 일제히, 일곱째 달이다. 성벽도 성전도 없는 폐허인

데, 그 땅 사람들이 두려운 채로 제단이 먼저 쌓인다. 연기가 아침저녁 오르고, 초막의 장막이 들어서고, 절기

가 다시 돈다 — 모두 기록된 대로. 화면이 바다로 넘어간다. 시돈과 두로의 백향목이 욥바 해변으로 떠내려온

다. 둘째 해 둘째 달, 레위인이 공사를 감독하러 선다. 기초 돌이 놓인다. 나팔과 제금이 울리고, 옛 노래가 다

시 흐른다 —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런데 같은 순간 울음이 터진다. 옛 성전

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작은 기초를 보며 통곡한다. 두 소리가 엉킨다. 장은 한 얼굴이 아니라, 멀리까지 들리

는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빈 터→제단→초막절→기초로 채워지는 무대. 두 절기 시점(일곱째 달·둘째 해 둘째 달). 멀리서 오는 백

향목, 나팔과 제금.

2 첫 느낌·분위

기

성벽보다 예배를 먼저 챙긴 비장함. 찬송과 통곡의 먹먹한 공존. '기록된 대로'의 회복 순서. 같은 돌을 보

는 두 마음.

3 시작과 끝 일제히 모이는 집결(1절)로 열려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13절)로 닫힘. 모임에서 소리로 차오름. 4~6장으

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상 예수아·스룹바벨·백성·레위인·옛 성전을 본 노인들. 11절 찬양 정형구(인자하심 영원). 2·4절 '기록된 대

로'.

5 장면 컷 집결(컷1)·두려움 속 제단(컷2)·초막절(컷3)·조달(컷4)·착공과 감독(컷5)·섞인 소리(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yesod·chesed·terua·bakhah·nakar·mizbeach·Sukkot·olah 원어. 두려움 후 제단·인자의 후렴·섞인 소리 절

정. 시 136·학 2장 평행.

7 동영상 흩어짐→모임→두려움 속 제단→조달→기초→옛 노래→통곡과 함성의 엉킴→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두려움 속에 먼저 세운 제단,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

9 기도·내면 기쁨과 슬픔을 서둘러 가르려 한 적이 많았다는 떠오름 — 두 소리를 함께 들으신 자상함 앞에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두려움 한가운데서 먼저 올린 제단: 3절은 두려움을 먼저 적고 곧바로 제단 세움을 둔다. 무서움이

가신 뒤가 아니라 무서운 채로 예배가 올라간다. 성벽이나 성전 본체보다 제단과 기초가 앞선다. 방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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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배가 재건의 출발에 놓인다. 그것도 자기 확신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 옛 율법 규정에 기대어. 흔들리

는 시작 위에서 옛 규정을 다시 꺼내 따르는 손이다.

2. 결 2 — 옛 노래를 다시 켜는 후렴: 기초 앞 찬양은 새로 지은 곡이 아니라 옛 정형구다 — "여호와는 선하시

며 그의 인자하심(chesed)이 영원하시도다." 시편 136편과 역대하 5장이 부르던 그 후렴을 그대로 다시 부른

다. 끊겼던 찬양의 줄을 다시 잇는다. 작은 기초 앞에서 큰 노래가, 그것도 옛 노래가 다시 울린다 — 전승의

연속성이 기초 돌과 함께 놓인다.

3. 결 3 — 가르지 않고 함께 적은 섞인 소리: 장의 절정은 완공도 승리도 아니다. 기쁨의 함성과 슬픔의 통곡

이 한꺼번에 터져 "분간하지 못하였더라"(nakar)로 닫힌다. 작은 시작을 기뻐하는 청년과 잃은 영광을 슬퍼하

는 노인이 같은 터에 선다. 본문은 어느 소리가 옳다 판정하지 않는다. 두 소리를 한 단어(큰 소리)로 묶어 함

께 적고, 저자의 판결을 보류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3:1 ↔ 스 2장 (1차 귀환 명단 — 일제히 모인 '백성'의 정체)

에스라 3:4 ↔ 레 23:33~43 (초막절 규정 — "기록된 대로"의 출처)

에스라 3:7 ↔ 왕상 5장 (시돈·두로의 백향목·욥바 운반 — 솔로몬 성전 조달과 같은 경로)

에스라 3:11 ↔ 시 136 / 대하 5:13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정형구의 출처)

에스라 3:12 ↔ 학 2:1~9 (옛 성전을 본 자들의 낙심에 "나중 영광이 크리라" — 통곡의 평행 위로)

에스라 3:10 ↔ 슥 4:8~10 ("작은 일의 날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 기초 놓은 손에 대한 위로)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3:1에서 멈춘다 —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빈 터로 모이는 집결 앞에 선다.

멈춤 1: 3:3에서 멈춘다 — 두려움 한가운데서 먼저 올라간 제단의 순서를 쥔다.

멈춤 2: 3:11에서 멈춘다 — 작은 기초 앞에서 다시 켜진 옛 노래의 무게를 든다.

끝: 3:13에서 멈춘다 — 통곡과 함성이 섞여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로 장이 닫힌다. 4장에서 방해가 닥친다.

F · 자족성 점검

[x] 집결·두려움 속 제단·초막절·조달·착공·섞인 소리의 6컷 완결

[x] yesod·chesed·terua·bakhah·nakar·mizbeach·Sukkot·olah 원어 분포

[x] 두려움 후 제단·성벽보다 기초·인자의 후렴·섞인 소리 절정의 문학 구조 기록

[x] 11절 옛 정형구 재호출의 형태 관찰

[x] 시 136·학 2장·슥 4장 평행과 위로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7:10)다. 에스라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

초·방해·완공),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3장은 칙령과 귀환 명단을 지

나 성전 재건이 본격으로 첫 돌을 놓는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폐허로 돌아온 작은 공동체가 두려움

속에서도 제단을 먼저 세우고 기초를 놓는다. 권의 heart —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

을 베푸시고"(8:22)의 보호와, 떠는 공동체를 받으시는 긍휼 — 이 3장에서는 두려움 한가운데 올라간 제단과,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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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초 앞에서 다시 켜진 "인자하심이 영원" 찬양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재건 블록은 큰 영광이 아니라 작

고 분간되지 않는 소리 위에서 첫 기초를 놓으며 열린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흩어짐(1절)에서 한 터의 모임으로 / 두려움(3절)에서 먼저 올린 제단으로 / 빈 터에서 놓인 기초(8~11절)로 /

한 가지 기쁨이 아니라 섞여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13절)로 — 분산에서 집결로, 무서움에서 예배로, 무에서

토대로, 정리된 한 감정에서 함께 둔 두 소리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흩어진 백성의 집결로 열려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로 닫히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를 먼저 세우고 옛 율법과 옛 노래를 다시 켜 재건의 첫 토대를 놓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4장에서 닥치는

방해와 공사 중단으로 흔들리고, 5~6장에서 학개·스가랴의 격려로 재개·완공되며, 7:10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말씀의 재건으로 도착한다. 3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첫 매듭 — 건물의 기초를

놓는 동작이 사실은 율법과 예배의 기초를 함께 놓는 첫 돌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제단과 기초와 찬양이다 — 누가 모이고, 무엇을 세우고,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두려움과 예배의 동거다. 보통 무서우면 움츠리는데, 본문은 두려운 채로 제단

을 먼저 세운다 — 예배의 동력이 안전이 가신 뒤가 아니라 불안 한가운데서 작동한다. 둘째, 작음과 옛것의

교차다. 기초는 작고 성전은 아직 없는데, 거기서 부르는 노래는 첫 성전이 부르던 큰 정형구 그대로다. 작은

시작 위에 큰 옛 노래가 다시 켜진다 — 잃은 것과 시작된 것이 한 찬양에 겹친다. 셋째, 가르지 않고 함께 둔

두 소리다. 통곡과 함성이 섞여 분간되지 않을 때, 본문은 어느 쪽도 정죄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을 두고 슬픔과 기쁨이 다 진짜인 채로 한 장에 나란히 선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함께 적었다는 관찰로 보

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두려움이 가신 다음에야 예배를 시작하려는가, 아니면 무서운 채로 먼저 제단을 세우는가 — 그리고 내

안에서 기쁨과 슬픔이 섞여 분간되지 않을 때, 나는 한쪽을 서둘러 지우는가, 두 소리를 함께 두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3장은 독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그 땅을 두려

워하면서도 제단을 먼저 세운 공동체를 보여 주고, 작은 기초 앞에서 옛 노래를 다시 켜는 손을 보여 주고, 같

은 돌을 보며 우는 사람과 외치는 사람을 한 장에 함께 적는다. 폐허로 돌아온 작은 무리가 무서운 채로 예배

를 먼저 올리고, 기쁨과 슬픔을 가르지 않고 한데 둔 그 큰 소리를 보았을 때 — "나는 불안 속에서 무엇을 먼

저 세우는가, 그리고 섞인 두 마음을 어떻게 두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재건의 첫 기초가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두려움 속에 첫 기초가 놓이고 섞인 큰 소리로 닫혔다 — 그 작은 시작 위로 곧

대적의 방해가 닥쳐 공사가 멈추는, 재건의 흔들림이 시작되는 다음 마디로 넘어간다(4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esod — 기초·토대(두려움 속에 먼저 놓인 첫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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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흩어진 성읍에서 사람들이 한 터로 모여요 — 일곱째 달이에요. 빈 폐허인데, 두려움 속에서 제단

이 먼저 쌓여요. 연기가 아침저녁 올라요. 초막의 장막이 들어서고 절기가 돌아요. 화면이 바다로 넘어가요 —

백향목이 욥바 해변으로 떠내려와요. 둘째 해 둘째 달, 레위인이 공사를 감독하러 서요. 기초 돌이 놓여요. 나

팔과 제금이 울리고, 옛 노래가 다시 흘러요 — "그 인자하심이 영원."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요. 그런데 같은

순간 울음이 터져요.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이에요. 두 소리가 엉켜요. 카메라가 멀리 빠지면서 소리만 남아요

— 기쁨인지 슬픔인지 구별 안 되는, 멀리 들리는 큰 소리. 마지막 프레임은 한 얼굴이 아니라 그 섞인 소리예

요.

성령일 선교사: 모임에서 제단으로, 조달을 지나 기초로, 그리고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두려움 한가운데서 먼저 올라간 제단 — 3절의 한 문장"

P02 이진우: "제단·조달·기초 — '기록된 대로' 다시 켜는 세 마디"

P04 최현국: "빈 터에서 기초로 — 점점 채워지다 소리로 가득 차는 무대"

P05 김미영: "같은 돌을 보는 두 마음 — 통곡과 함성이 섞인 13절"

P07 오지혜: "옛 노래를 다시 부른 기초 앞 — 인자하심이 영원이라는 후렴"

P11 나경아: "yesod · chesed · nakar — 기초, 인자, 분간되지 않음의 세 단어"

부제 공동 제안: "일곱째 달 백성이 일제히 모여 그 땅을 두려워하면서도 성벽보다 먼저 제단을 그 터에 세우

고(3:3) 율법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둘째 해 둘째 달 성전 기초를 놓을 때 — 옛 정형구 '그의 인자하심이 영

원'(3:11)으로 찬양이 오르는 한복판에서 옛 성전을 본 노인의 통곡과 청년의 함성이 섞여 분간되지 않은 채

멀리까지 들린(3:13), 정죄도 단정도 없이 두 소리를 함께 적어 둔 재건의 첫 기초 놓기"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려움 속에 먼저 세운 제단, 옛 노래를 다시 부른 찬양,

그리고 분간되지 않는 큰 소리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그 섞인 소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같은 기초를 보며 누구는 울고 누구는 외쳤

어요. 본문이 어느 쪽도 틀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기쁨과 슬픔이 같이 올라올 때, 둘 중 하나는

가짜라고 서둘러 정리하려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두 소리를 함께 들으셨

을 그 자상함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제단과

기초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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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침묵의 집결에서 큰 소리로 움직여요. 1절은 각 성읍

에 흩어져 있던 백성이 한 터로 모이고, 그 모임이 제단과 기초를 거쳐 13절의 큰 소리로 차올라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

다" — 에서, phases는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기초·방해·완공, 7~8장 에스라, 9~10장 개혁인데, 3장은 그

재건 블록의 첫 매듭 — 건물 재건이 비로소 첫 돌을 놓는 국면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도착점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

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예요. 건물의 재건이 말씀과 삶의 재건으로 깊어지는 데로 수

렴해요. 흥미로운 건 3장에 이미 그 결의 씨앗이 있어요. 제단도 번제도 초막절도 다 '기록된 대로'(2·4절) 행해

져요. 율법을 다시 꺼내 따르는 동작이 통치의 첫 장면부터 나와요. 건물의 기초를 놓는 손이 사실은 율법의

기초도 같이 놓고 있는 거 같아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13절이 핵심이에요. 보통 기초를 놓으면 그 기쁨으로 끝날 텐데, 본문은 곧

바로 통곡을 같이 적어요. 그러고는 어느 소리가 옳다고 판정하지 않아요. "분간하지 못하였더라"로 그냥 둬

요. 작은 시작을 기뻐하는 사람과 잃은 영광을 슬퍼하는 사람이 같은 터에 있는데, 본문은 둘 중 하나를 깎지

않아요. 기쁨과 슬픔이 한 장 안에 같이 살아요. 그 함께 둠이 인상 깊었어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두려움 바로 다음에 제단이 와요(3절). 무서움이 가신 뒤가 아니라 무서운 채로 예배

가 올라가요. 그게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록된 대로'라는 말 때문에 무모하지 않았어요. 자기 확신

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옛 규정에 기대요. 확신은 아니지만 — 두려움과 제단 사이의 그 좁은 틈에서, 흔

들리면서도 먼저 무릎 꿇는 손길이 느껴졌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1절 찬양의 "인자하심이 영원"은 chesed le-olam — 한결같은 언약적 사랑이

영원하다는 옛 정형구예요. 새 노래가 아니라 끊겼던 찬양을 다시 켜는 거죠. 그리고 13절 nakar(분간하다)가

부정형으로 쓰여요 — 두 소리를 '구별할 수 없었다'. 저자가 두 소리를 가르지 않은 그 보류가 동사 형태에도

담겨요. 통곡과 함성을 한 단어(큰 소리)로 묶은 이 형태가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흩어짐에서 모임으로, 두려움 속에서 먼저 올린 제단으로, 옛 율법을 다시 켜며 —

기쁨과 슬픔을 가르지 않고 한데 엉킨 큰 소리로 첫 기초를 닫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이

기초 위에 곧 방해가 닥칠 거예요.

에스라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3:1 — 성벽도 성전도 없는 빈 터에서 백성이 '일제히' 한곳에 모이는 이 집결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흩어졌던 귀환자들이 일곱째 달 절기에 한 터로 모인다. 재건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재소집에서 출발

하는 이 시작의 형태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3:3 — "두려워하므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에서 두려움과 제단이 한 문장에 동거하는 것은 무엇을 가

리키는가?

두려움이 먼저 적히고 곧바로 제단 세움이 이어진다. 무서움이 예배를 막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예배가 올

라가는 이 순서의 배치를 형태 관찰로 보존.

• 

• 

31



Q3. 3:6 — 성벽보다, 성전 본체보다 제단과 기초를 먼저 두는 이 우선순위는 어떤 선택인가?

방어 시설이 아니라 예배 처소의 토대가 먼저 놓인다. 재건의 출발을 예배에 두는 이 배열의 의도를 교리

로 단정하지 않고 보존.

Q4. 3:11 — 새 노래가 아니라 옛 정형구('인자하심이 영원')를 그대로 다시 부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시 136·대하 5장의 옛 찬양이 기초 앞에서 재호출된다. 끊겼던 찬양을 다시 켜는 이 전승의 연속성을 해석

으로 닫지 않고 보존.

Q5. 3:12 —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의 통곡을 본문이 정죄도 옹호도 없이 적은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작은 기초를 보며 우는 세대와 기뻐 외치는 세대가 같은 터에 선다. 어느 소리도 판정하지 않은 채 통곡을

함께 기록한 이 보류를 질문으로 이월.

Q6. 3:13 — 통곡과 함성이 섞여 "분간하지 못하였더라"(nakar)로 장이 닫히는 것은 어떤 마감인가?

기쁨과 슬픔이 한 큰 소리로 엉켜 구별되지 않는다. 완공도 승리도 아닌 이 섞인 소리로 첫 기초를 닫는 마

감이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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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4장

EZR-004  ·  역사서  ·  히브리어 ·아람어

재건이 시작되자 협력하자던 제안이 거절되고, 그 거절이 곧 방해로 돌아온다. 그 땅 백성이 유

다의 손을 약하게 하고, 편지 한 장이 공사를 멈추게 한다. 본문은 정죄도 교훈도 달지 않고, 협

력 거절과 방해와 문서 권력의 연쇄 끝에 한 일이 다리오 제2년까지 멈추는 그 사실만 둔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둘: 흙과 돌의 공사 현장(1~5절) → 양피지와 인장의 페르시아 궁정·문서 공간(6~23절). 24절은 다시

현장의 멈춤으로 닫힘.

구조: 제안과 거절(1~3절) / 방해와 매수(4~5절) / 편지를 통한 고발과 중단 명령(6~23절) / 한 절짜리 결말

(24절).

본문의 언어 전환: 6~23절(정확히는 4:8~6:18)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 페르시아 공문서의 공용어가

본문에 반영됨.

시간 비순차: 1~5절 고레스~다리오 초 → 6절 아하수에로 → 7절 이하 아닥사스다. 여러 왕대의 방해를 한

곳에 모은 주제 중심 편집.

소품 — 편지: 6~23절을 채우는 고발 편지·사본·왕의 회답. 칼이 아니라 글이 망치 든 손을 멈추게 함.

소재 나열: 기초 놓인 성전 터·다가오는 대적·"함께 짓게 하라"는 청·에살핫돈·제사·거절·약해지는 손·매수

된 모사·아람어 편지·반역의 성읍 고발·중단 명령·멈춤.

어휘: tsar(צַר) 대적 / rapha(רָפָה) 약하게 하다·늘어지게 하다 / am-haaretz(עַם־הָאָרֶץ) 그 땅 백성 / batel(ל 아 ,�כְּטבֵּ

람어) 중단하다.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기쁨(3장 기초) 다음 줄의 답답함 — 재건의 기쁨 바로 뒤에 방해가 붙고, 풀리지 않은 채 "중단되니라"로

닫힘.

따뜻한 듯 서늘하게 뒤집히는 제안 — "우리도 너희같이 찾노라"(2절)가 거절(3절) 뒤 방해로 돌아오며 제

안의 결이 다시 읽힘.

거칠게 끊기는 컷 — 1~5절 현장에서 6절 궁정·다른 왕대로 점프하는 비순차 전환의 서늘함.

집요함의 공기 — 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왕대의 방해를 쌓아 '우발이 아닌 패턴'으로 보여 주는 편집.

안에서 무너지는 손 — 무기가 아니라 의지·기운을 빼는 방해(rapha)가 외부 파괴보다 시리게 다가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4:1~2):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 협력 제안으로 열림.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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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4:24):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 멈춤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함께 짓자'는 다가옴으로 열려, '공사 중단'의 멈춤으로 닫힘. 제안에서 중단으로 흐름.

완결 여부: 24절의 중단은 닫힌 끝이 아니라 5장(학개·스가랴의 권면)·6장(다리오의 조서)에서 풀리는 미

완의 멈춤 — 다음 장으로 이어짐.

축: 제안(1~3) → 방해·매수(4~5) → 문서 고발과 중단 명령(6~23) → 멈춤(24)의 순서. 대면의 거절이 문서

의 권력을 거쳐 현장의 멈춤으로 귀결됨.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대적(tsar): 1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협력을 청하다가 거절당하자 방해자로 드러나는 무리. 에살핫돈

이 옮겨 온 거주민으로 자기를 소개(2절).

스룹바벨·예수아·족장들: 3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홀로 건

축하리라." 정체성의 경계를 지키는 거절의 주체.

그 땅 백성(am-haaretz): 4절.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모사를 매수해(5절) 방해. 한 세대에 걸친 끈질

긴 방해의 주체.

페르시아 왕들: 아하수에로(6절)·아닥사스다(7절 이하)·다리오(24절). 편지가 올라가고 회답이 내려오는

문서 권력의 정점.

편지(아람어 문서): 6~23절. 예루살렘을 "반역하고 악한 성읍"으로 고발하고, 왕이 공사 중단을 명하게 만

드는 종이의 권력.

4:3의 거절 명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 협력의 외양을 한 제안 앞에서 정체성의 경계를 긋

는 선택. 본문은 그 선택의 옳고 그름을 단정하지 않고 결과(방해)만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다가오는 제안 — 대적들이 기초 놓은 터로 와서 "우리도 함께 짓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나

님을 찾고 에살핫돈 때부터 제사 드린다"고 청함.

컷 2 (3절): 단호한 거절 — 스룹바벨·예수아·족장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고레스의 명령대로 우

리가 홀로 짓겠다"고 답함.

컷 3 (4~5절): 약해지는 손 — 그 땅 백성이 유다의 손을 무르게 하고 두렵게 하며, 모사를 매수해 고레스부

터 다리오까지 그 계획을 막음.

컷 4 (6~7절): 첫 편지들 — 아하수에로 즉위 초의 고발, 그리고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미드르닷·다브엘 등

이 올린 글.

컷 5 (8~16절): 고발 편지 본문 — 르훔과 심새가 예루살렘을 "반역하고 악한 성읍"이라며, 성벽이 완성되

면 조공·세를 바치지 않으리라 고함.

컷 6 (17~24절): 회답과 멈춤 — 왕이 조사 끝에 공사 중단을 명하고, 르훔과 심새가 무력으로 그치게 하니,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됨.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sar(צַר) — '대적·괴롭히는 자·좁히는 자'. 1절. 압박하고 좁히는 자의 뉘앙스. 협력을 청하다 방해자로 드러

나는 인물군의 표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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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ha(רָפָה) — '약하게 하다·늘어지게 하다·맥 빠지게 하다'. 4절 "손을 약하게 하여." 물리적 약화가 아니라

의지·기운의 이완.

am-haaretz(עַם־הָאָרֶץ) — '그 땅 백성'. 4절. 귀환 공동체 바깥, 이미 그 땅에 살던 거주민을 가리키는 표현.

sakar(שָׂכַר) — '품삯 주다·매수하다·고용하다'. 5절 "모사를 매수하여." 방해가 돈을 들인 조직적 행위임을

비추는 동사.

yaats(יעַָץ) — '꾀하다·모사·자문'. 5절 매수된 '모사(자문관)'. 정책·결정에 닿는 권력의 통로.

batel(ל 아람어) — '중단하다·그치다·무효로 하다'. 21·23·24절. 장을 닫는 멈춤의 표식. 아람어 단락의 핵 ,�כְּטבֵּ

심 동사.

ishtaddur(ַ�דּוּר 아람어) — '반역·소요'. 15·19절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핵심 죄목. 문서가 성읍에 씌운 혐 ,אֶ�כְּ

의.

parshegen(ֶ�גֶן .아람어) — '사본·등본'. 11·23절. 편지의 사본이 오가는 문서 행정의 어휘 ,ַ�רכְּ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제안 후 거절(offer then refusal): 1~3절은 협력 제안 → 정체성을 근거로 한 거절의 순서. 거절의 명분이 "고

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칙령에 묶임.

거절이 방해로 전환(refusal becomes obstruction): 3절 거절 직후 4~5절에서 그 거절 상대가 곧 방해자로 돌

아섬. 경계를 지킴과 그 대가가 나란히 놓임.

손을 약하게 하는 모티프(weakening the hands): 4절 rapha — 외부 압력이 안의 의지를 무르게 하는 운동.

느 6장·사 7장과 닿는 약화의 결.

방해의 비순차 집성(anachronic gathering): 6~23절이 고레스→다리오→아하수에로→아닥사스다로 시간을

넘나들며 여러 왕대의 방해를 한 주제 아래 모음.

아람어 문서 삽입(aramaic document insertion): 6~23절의 언어 전환. 페르시아 행정 공문서의 실제 언어가

본문에 들어와 문서 권력의 질감을 드러냄.

멈춤으로 닫힘(closing on a halt): 24절 한 절이 "중단되니라"로 장을 닫음. 해결이 아니라 멈춤으로 끝나는

구성.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혼합 거주민의 자기 소개 — 2절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앗수르가 정복지 주민을 이

주시키던 정책의 흔적. 그 땅 백성의 기원에 닿는 배경.

페르시아 행정의 아람어 — 아람어가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 행정 언어였던 배경. 6~23절 편지 단락의 언어

전환을 비춤.

조공·세의 경제 논리 — 13절 "성벽이 완성되면 조공·관세·통행세를 바치지 않으리라." 고발이 왕의 세수

(稅收) 우려를 건드리는 행정 설득의 배경.

왕의 칙령과 문서 행정 — 19절 "조사한즉." 왕실 기록을 조회해 결정을 내리는 페르시아 문서 행정의 절

차. 편지가 권력으로 작동하는 배경.

포로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 — 귀환자들이 그 땅에 남아 있던 거주민과 구별을 두던 맥락. 3절 거절의 경계

의식이 놓인 배경(본문은 단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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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4:1~5 ↔ 스 3:1~13 (기초를 놓고 기뻐함·울음 — 방해의 직전 마디)

에스라 4:24 ↔ 스 5:1~2 (학개·스가랴의 권면으로 공사 재개 — 중단을 뒤이어 푸는 마디)

에스라 4:24 ↔ 스 6:1~15 (다리오의 조서로 성전 완공 — 방해 연쇄가 풀리는 도착)

에스라 4:24 ↔ 학 1:1~15 (다리오 제2년 공사 재개의 예언 배경 — 같은 시점)

에스라 4:4~5 ↔ 느 4:1~9 (성벽 재건 때 산발랏의 방해 — 방해 패턴의 평행)

에스라 4:4 ↔ 느 6:1~9 (편지·소문으로 손을 약하게 하려는 시도 — rapha 동기의 평행)

에스라 4:4 ↔ 사 7:1~9 (아람·에브라임 동맹 앞 '두려워 말라' — 손이 약해짐 앞의 신학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막 기초가 놓인 성전 터가 보인다. 흙먼지가 가시지 않았다. 그때 한 무리가 다가온다 — 유

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 그런데 표정은 적의가 아니라 친근함이다. "우리도 함께 짓게 하라, 우리도 너희 하

나님을 찾는다, 에살핫돈 때부터 여기서 제사를 드려 왔다." 손을 내미는 장면이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마주

선다. 그러나 그 손을 잡지 않는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홀로

짓겠다." 내민 손이 거절된다. 그리고 다음 컷에서 그 거절된 손들이 다른 일을 한다. 일하던 유다 사람들 곁에

서 맴돌며 기운을 뺀다. 두렵게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문관들에게 돈이 건네진다.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 고레스, 그리고 한참 뒤 다리오까지. 망치 든 손들이 점점 늘어진다. 화면이 갑자기 바뀐다. 더 이상 흙의 현

장이 아니다. 책상, 양피지, 펜. 편지가 쓰인다 — 다른 왕, 다른 시대의 편지가 한 화면에 겹쳐 흐른다. "예루살

렘은 반역의 성읍입니다. 성벽이 서면 왕께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글자가 왕에게 올라간다. 왕이 기

록을 조사한다. 회답이 내려온다 — "그 공사를 중단케 하라." 르훔과 심새가 그 편지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달

려간다. 망치 소리가 멈춘다. 마지막 프레임은 멈춰 선 공사장, 다리오 제2년까지 정지된 화면이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내민 손, 거절된 손, 약해진 손 — 그리고 멈춤"

초벌 부제: "성전 기초를 놓자 대적들이 '우리도 함께 짓게 하라'(2절) 청하지만 스룹바벨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3절)고 거절하고, 그 거절이 곧 방해로 돌아와 그 땅 백성이 유다의 손을 약하게 하며 모사를

매수하고(4~5절), 시대를 넘나드는 고발 편지(6~23절)가 왕에게 공사 중단을 명하게 하여 — 거절·방해·문

서 권력의 연쇄 끝에 일이 다리오 제2년까지 멈추는(24절) 재건 방해의 한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sar·rapha·am-haaretz·sakar·yaats·batel·ishtaddur·parshegen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제안 후 거절·거절의 방해 전환·약화 모티프·비순차 집성·아람어 삽입·멈춤

으로 닫힘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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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1~2절 협력 제안을 "이단·혼합주의의 시도"로 곧장 정죄하지 않고, 협력의 외양을 한 청이 거절 뒤 방해로

돌아서는 본문의 연쇄 사실로만 보존.

3절 거절을 "분리주의의 정당함" 또는 "배타의 잘못"으로 단정하지 않고, 정체성의 경계를 긋는 선택과 그

대가가 나란히 놓인 형태 관찰로 둠.

4절 "손을 약하게 하여"를 "기도가 부족해 약해졌다"는 영적 진단으로 닫지 않고, 외부 압력이 안의 의지를

무르게 하는 rapha의 운동 관찰로만 기록.

6~23절 시간 비순차를 "성경의 오류"로도 "신비한 예언"으로도 읽지 않고, 여러 왕대의 방해를 한 주제 아

래 모은 편집 사실로 보존.

24절 중단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심판"으로 교리화하기 전에, 해결 없이 멈춤으로 닫고 그 멈춤을 5~6장으

로 넘기는 본문 구성의 형태로 먼저 둠.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4장은 성전 기초를 놓은(3장) 직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

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1~2절) 청하지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3절)고 거절하고, 그 거절이

곧 방해로 돌아와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rapha) 하며 모사를 매수해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막고(4~5절), 아하수에로·아닥사스다에게 보낸 아람어 고발 편지(6~23절)가 예루살렘을 반역의 성읍이라며

공사 중단을 명하게 하여 — 거절·방해·문서 권력의 연쇄 끝에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

라"(24절)로 닫히는, 에스라의 재건 방해 마디다.

한 문단: 흙먼지가 가시지 않은 성전 터에서 한 무리가 친근한 얼굴로 다가온다. "함께 짓자, 우리도 같은 하나

님을 찾는다." 손을 내미는 장면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이 그 손을 잡지 않는다 —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

다." 내민 손이 거절되고, 다음 컷에서 그 거절된 손들이 다른 일을 한다. 일하는 사람들 곁을 맴돌며 기운을

빼고, 두렵게 하고, 자문관을 매수한다. 망치 든 손이 점점 늘어진다 — 한 세대에 걸쳐. 화면이 거칠게 끊기고

무대가 궁정으로 튄다. 여러 시대의 편지가 겹쳐 흐른다 — "예루살렘은 반역의 성읍입니다." 글자가 왕에게

올라가고, 조사가 이뤄지고, 회답이 내려온다 — "그 공사를 중단케 하라." 망치 소리가 멈춘다. 장은 해결이

아니라 정지된 공사장 위에서 닫힌다. 다만 그 멈춤에는 '다리오 제2년까지'라는 시한이 새겨져 있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흙과 돌의 현장→양피지와 인장의 궁정으로 옮겨가는 무대. 시간 비순차 편집. 칼이 아니라 편지가 멈추게

한 소품.

2 첫 느낌·분위

기

기쁨 다음 줄의 답답함. 따뜻한 듯 서늘하게 뒤집히는 제안. 거칠게 끊기는 컷. 집요한 방해. 안에서 무너지

는 손.

3 시작과 끝 "함께 짓자"의 다가옴(1절)으로 열려 "공사 중단"의 멈춤(24절)으로 닫힘. 제안에서 중단으로. 5~6장으로

이어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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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4 등장인물·사

상

대적·스룹바벨·예수아·그 땅 백성·페르시아 왕들·편지. 4:3 거절 명제. 정체성의 경계와 그 대가.

5 장면 컷 다가오는 제안(컷1)·단호한 거절(컷2)·약해지는 손(컷3)·첫 편지들(컷4)·고발 편지(컷5)·회답과 멈춤(컷6) 6

컷.

6 의문·발견·정

보

tsar·rapha·am-haaretz·sakar·yaats·batel·ishtaddur·parshegen 원어. 제안 후 거절·약화 모티프·비순차 집성·아

람어 삽입. 스 3·5·6장, 느 4·6장 평행.

7 동영상 내민 손→거절→약해지는 손→현장에서 문서로→편지의 권력→멈춤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내민 손, 거절된 손, 약해진 손 — 그리고 멈춤"

9 기도·내면 늘어진 손과 멈춰 선 일터 앞에 머뭄 — 부서져서가 아니라 기운이 빠져 손을 놓은 적이 많았다는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내민 손이 방해로 돌아섬: 1~2절은 협력의 외양을 한 제안이다 —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런데 3절에서 거절되자, 4~5절에서 그 제안자가 곧바로 방해자로 돌아선다. 본문은 그 제안이 처

음부터 순수했는지 묻지 않고, 거절이 방해로 이어지는 연쇄만 둔다. 정체성의 경계를 지킨 선택과 곧 따라오

는 대가가 나란히 놓인다. 옳고 그름의 판정은 본문 밖에 있다.

2. 결 2 — 부수지 않고 무르게 하는 방해: 4절의 방해는 무기가 아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rapha)." 짓던 손에서 기운을 뺀다. 외부 파괴가 아니라 안의 의지를 늘어뜨린다. 게다가 한순간이 아니라 "고

레스부터 다리오까지" 한 세대에 걸쳐 이어진다. 모사를 매수해(sakar) 조직적으로. 빠른 붕괴가 아니라 오래

끄는 약화 — 본문은 이 긴 호흡의 방해를 사실로 둔다.

3. 결 3 — 멈춤 안에 새겨진 시한: 24절은 해결이 아니라 멈춤으로 장을 닫는다. 그러나 그 멈춤은 무기한이

아니다 — "다리오 제2년까지." 끝이 아니라 보류다. 6~23절이 시간을 넘나들며 여러 왕대의 방해를 한곳에

모은 것도, 방해를 한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여 주려는 편집이다. 본문은 멈춤을 닫힌 어둠이 아

니라 다음 마디(5~6장)로 넘기는 미완의 정지로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4:1~5 ↔ 스 3:1~13 (기초를 놓고 기뻐함·울음 — 방해의 직전 마디)

에스라 4:24 ↔ 스 5:1~2 (학개·스가랴의 권면으로 공사 재개 — 중단을 뒤이어 푸는 마디)

에스라 4:24 ↔ 스 6:1~15 (다리오의 조서로 성전 완공 — 방해 연쇄가 풀리는 도착)

에스라 4:24 ↔ 학 1:1~15 (다리오 제2년 공사 재개의 예언 배경 — 같은 시점)

에스라 4:4~5 ↔ 느 4:1~9 (성벽 재건 때 산발랏의 방해 — 방해 패턴의 평행)

에스라 4:4 ↔ 사 7:1~9 (아람·에브라임 동맹 앞 '두려워 말라' — 손이 약해짐 앞의 신학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4:2에서 멈춘다 — 친근하게 내민 손 앞에 선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는 청을 든

다.

멈춤 1: 4:4에서 멈춘다 — 무기가 아니라 손을 무르게 하는 방해의 결을 쥔다.

멈춤 2: 4:21~23에서 멈춘다 — 편지 한 장이 망치 든 손을 멈추게 하는 문서 권력의 무게를 든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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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4:24에서 멈춘다 — 장이 멈춤으로 닫히되, 그 멈춤에 '다리오 제2년까지'라는 시한이 새겨져 있음을 본

다. 5장에서 그 멈춤이 역전된다.

F · 자족성 점검

[x] 제안·거절·약화·첫 편지·고발 편지·회답과 멈춤의 6컷 완결

[x] tsar·rapha·am-haaretz·sakar·yaats·batel·ishtaddur·parshegen 원어 분포

[x] 제안 후 거절·약화 모티프·비순차 집성·아람어 삽입의 문학 구조 기록

[x] 24절 멈춤의 시한('다리오 제2년까지') 형태 관찰

[x] 스 3·5·6장, 느 4·6장, 사 7장 평행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으로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

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

라"(7:10)다. 에스라 앞부분의 phases — 성전 기초(3장)·방해(4장)·완공(6장) — 중에서, 4장은 기초와 완공 사

이에 놓인 방해의 마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칙령으로 시작된 재건이 곧장 순탄히 완공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거절과 방해와 중단이 끼어든다. 권의 heart —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

신다"(8:22)는 손에 대한 고백 — 이 4장에서는 역설적으로 비친다. 4절에서 인간의 손이 약해지는데(rapha),

8:22에서는 다른 손이 그 위에 놓인다. 재건의 방해 마디는 일이 멈출 수 있음을, 그러나 그 멈춤조차 '언제까

지'라는 시한 안에 있음을 한 절(24절)로 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민 손(1~2절)에서 거절된 손(3절)으로, 거절에서 약해진 손(4절)으로, 흙의 현장(1~5절)에서 양피지의 궁정

(6~23절)으로, 그리고 일하는 망치 소리에서 멈춤(24절)으로 — 제안에서 중단으로, 대면에서 문서로, 일에서

보류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협력의 외양을 한 제안으로 열려 거절·방해·고발의 연쇄를 거쳐 공사 중단으로 닫

히면서, 그 중단을 '다리오 제2년까지'라는 시한 안에 두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멈춤에서 끝나지 않는다 — 5

장에서 학개·스가랴의 권면으로 멈춘 일이 다시 일어서고, 6장에서 다리오의 조서로 성전이 완공되며, 7:10의

한 사람의 결심으로 삶의 재건까지 향한다. 4장의 벡터는 그 호의 가장 어두운 골 — 일이 멈추는 마디지만,

그 멈춤조차 끝이 아니라 다음 마디로 미는 보류라는 점에서, 정지 안에 이미 재개의 시한을 품은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거절과 편지와 중단이다 — 누가 협력을 청하고, 누가 거절하고, 어떤 편지가 일을 멈추게 했는지. 그

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협력 제안의 정체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찾는다"(2절)는 친근한 청이 거절 뒤 곧바로 방해로 돌아선다. 본문은 그 진의를 단정하지 않고, 거절이 방해

로 이어지는 연쇄만 둔다 — 정체성의 경계를 지킨 대가가 곧 방해라는 사실을. 둘째, 방해의 방식이다. 부수

는 게 아니라 무르게 한다(rapha). 외부의 파괴가 아니라 안의 의지를 늘어뜨리는 약화가, 한 세대에 걸쳐 조직

적으로 이뤄진다. 셋째, 멈춤의 성격이다. 24절은 해결 없이 멈추되, '다리오 제2년까지'라는 시한을 새긴다. 닫

힌 어둠이 아니라 미완의 보류 — 이 멈춤이 5장의 역전으로 미리 닿는다.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

로 보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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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막 시작한 일이 부서져서가 아니라 기운이 빠져 멈출 때, 나는 그 멈춤을 끝으로 읽는가 — 아니면 '언제까

지'라는 시한이 새겨진 보류로 읽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4장은 독자에게 "버텨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막 기초를 놓은 일이

거절과 방해 끝에 멈추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방해가 칼이 아니라 손의 기운을 빼는 방식임을 보여 주고, 한 세

대에 걸친 긴 약화를 보여 주고, 끝내 편지 한 장이 망치 소리를 멈추게 하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마지막

절에 '다리오 제2년까지'라는 시한을 흘려 둔다. 시작한 일이 안에서부터 무너져 멈춰 본 사람이 이 장을 읽을

때 — "내 멈춤은 끝인가, 시한이 있는 보류인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

음이 멈춤으로 닫힌 한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일이 멈춤으로 닫혔다 — 그러나 멈춰 선 일터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가 와

서 권면하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일어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이번엔 막으려는 손이 도리어 막지 못

하는 역전이 시작된다(5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batel — 중단하다·그치다(그러나 시한 안의 보류).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기초 놓인 터에서 화면이 열려요. 한 무리가 친근한 얼굴로 다가와 "함께 짓자"고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그 손이 거절돼요 —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다음 컷에서 그 거절된 손들이 일하는 사람들 곁을

맴돌며 기운을 빼요. 두렵게 하고, 자문관을 매수해요.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서 망치 든 손이 늘어져요. 화면

이 거칠게 끊기고 무대가 궁정으로 튀어요. 여러 시대의 편지가 겹쳐 흘러요 — "반역의 성읍입니다." 글자가

왕에게 올라가고, 조사가 이뤄지고, 회답이 내려와요. 르훔과 심새가 편지를 들고 달려가요. 망치 소리가 멈춰

요. 마지막 프레임은 정지된 공사장, 다리오 제2년까지 멈춘 화면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내민 손에서 거절로, 거절에서 약해지는 손으로, 현장에서 문서로, 그리고 멈춤으로 닫히는 흐

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기쁨 다음 줄의 답답함 — 풀리지 않은 채 멈춘 장"

P02 이진우: "제안·거절·방해·중단 — 한 세대에 걸친 비순차의 집성"

P04 최현국: "흙의 현장에서 양피지의 궁정으로 — 거칠게 끊기는 무대"

P05 김미영: "칼이 아니라 편지가, 부수지 않고 손을 무르게 한 방해"

P07 오지혜: "따뜻한 줄 알았던 손이 서늘하게 뒤집힐 때"

P11 나경아: "rapha · batel — 늘어지는 손과 그치는 일의 두 동사"

부제 공동 제안: "성전 기초를 놓자 대적들이 '우리도 함께 짓게 하라'(2절) 청하지만 스룹바벨이 '너희는 우리

와 상관이 없다'(3절)고 거절하고, 그 거절이 곧 방해로 돌아와 그 땅 백성이 유다의 손을 약하게(rapha) 하며

모사를 매수하고(4~5절), 시대를 넘나드는 아람어 고발 편지(6~23절)가 왕에게 공사 중단을 명하게 하여 —

거절·방해·문서 권력의 연쇄 끝에 일이 다리오 제2년까지 그치는(batel, 24절) 재건 방해의 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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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민 손이 거절되고, 거절이 방해로 돌아오고, 일하던 손

이 늘어지고, 끝내 일이 멈추는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4절의 약해지는 손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가 일을 부순 게 아니라, 곁에서 기

운을 뺀 거였어요. 망치를 든 채로 맥이 풀린 손이요. 저는 무언가를 시작했다가, 부서져서가 아니라 그저 기

운이 빠져서 손을 놓은 적이 많았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늘어진 손과 멈춰

선 일터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거절과

편지와 중단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멈춤으로 닫히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

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시작에서 멈춤으로 움직여요. 3장은 기초를 놓고 기뻐하는 데서 끝났는데, 4

장은 그 위에 방해를 쌓다가 24절 "중단되니라"로 닫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멈춤이 끝이 아니에요.

6~23절의 시간 비순차가 단서예요 — 저자가 여러 왕대의 방해를 한곳에 모았다는 건, 방해를 한 사건이 아니

라 '재건을 둘러싼 반복되는 현상'으로 본다는 뜻이거든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

시 세우시고, 말씀으로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4장은 phases의 '방해' 마디예요. 3~6장이 성전 기초·방해·

완공인데, 4장은 그 가운데 방해를 한곳에 응축한 매듭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성전 기초(3장)·방해(4장)·완공(6장)인데, 4장은 멈춤으로 닫혀도

destination이 7:10이에요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

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흥미로운 건, 4장의 멈춤과 7:10의 결심이 대비를 이뤄요. 4장에서는 외부의 편지가

일을 멈추게 하는데, 7:10에서는 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결심이 삶을 다시 세워요. 외부 권력이 멈추게 한

일을, 안에서 세워진 결심이 이어 가는 그림이요. 그리고 heart는 8:22 — "우리 하나님의 손이 그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고백이에요. 4절에서 손이 약해졌는데, 8:22에서는 다른 손이 등장해요. 단정은 아

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협력 제안의 정체가 핵심이에요. 1~2절은 "함께 짓자,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다가오는데, 거절당하자 곧바로 방해로 돌아서요. 그러면 그 제안이 처음부터 순수했는지 물음이

생겨요. 본문은 답을 안 줘요. 다만 거절이 방해로 이어지는 그 연쇄만 보여 줘요. 정체성의 경계를 지킨 대가

가 곧 방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 거절을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안 해요 — 경계를 지킴과 그 대가를

나란히 둘 뿐이에요. 이 긴장을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기쁨 다음 줄에 막힘이 와요. 막 시작한 일이 풀리지 않고 멈춰요. 그게 답답하고 무

거운데, 24절을 다시 보면 "다리오 제2년까지"라고 시한이 박… 아니, 새겨져 있어요. 영원한 멈춤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의 멈춤이에요. 끝이 아니라 보류예요. 확신은 아니지만 — 멈춤 안에 이미 '언제까지'라는 시간

이 들어 있는 게, 닫힌 어둠은 아니라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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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4절의 "약하게 하여"는 rapha — 손이 늘어지고 맥이 풀리는 그림이에요. 그런

데 이 동사는 신명기·여호수아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손을 놓지(rapha) 말라"는 격려의 반대편에

서요. 손을 놓게 하는 힘이 바깥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batel(중단)은 아람어인데, 5장에서 같은

동사가 다시 나오면서 이번엔 '중단하라'가 '중단하지 못하게 하라'로 뒤집혀요(스 5:5 "능히 막지 못하고"). 같

은 멈춤의 어휘가 다음 장에서 역전되는 흐름을,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시작에서 멈춤으로 — 내민 손이 거절되고 거절이 방해로 돌아와 일하던 손이 늘어

지고, 편지 한 장이 일을 멈추게 하지만, 그 멈춤 안에 이미 '다리오 제2년까지'라는 시한이 들어 있어 끝이 아

니라 보류로 닫힌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멈춘 일이 학개·스가랴의 권면으로 다시 일어서는

마디가 이어질 거예요.

에스라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4:1~2 —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는 협력 제안의 결은 무엇인가?

친근한 외양을 한 청이 거절(3절) 뒤 곧바로 방해(4~5절)로 돌아선다. 이 제안의 진의를 본문은 단정하지

않는다. 제안과 방해 사이의 연쇄를 형태 관찰로 보존.

Q2. 4:3 —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거절이 그은 경계는 무엇을 지키는가?

거절의 명분이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칙령에 묶인다. 정체성의 경계를 긋는 이 선택과

곧 따라오는 방해라는 대가를 나란히 둔 본문의 배치를 보존.

Q3. 4:4 — 무기가 아니라 "손을 약하게(rapha) 하여" 방해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외부 파괴가 아니라 안의 의지·기운을 무르게 하는 방해다. 짓던 손이 늘어지는 이 약화의 결을 영적 진단

으로 닫지 않고 형태 관찰로 보존.

Q4. 4:5 — 한순간이 아니라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이어진 긴 방해는 어떤 성격인가?

모사를 매수해(sakar) 한 세대에 걸쳐 막는다. 우발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방해의 패턴을 단정하

지 않고 보존.

Q5. 4:6~23 — 본문이 시간 순서를 넘나들며(고레스→다리오→아하수에로→아닥사스다) 방해를 한곳에 모은

것은 어떤 편집인가?

여러 왕대의 방해를 한 주제 아래 응축한다. 시간 비순차를 오류로도 신비로도 읽지 않고, 방해를 현상으

로 보여 주는 편집 사실로 보존.

Q6. 4:24 — 해결이 아니라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는 멈춤으로 장을 닫은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멈춤 안에 '언제까지'라는 시한이 들어 있어 끝이 아니라 보류로 닫힌다. 이 미완의 멈춤을 5~6장으로 넘기

는 구성의 기능을 질문으로 이월.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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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5장

EZR-005  ·  역사서  ·  아람어

멈춰 있던 성전 공사가 한 번의 칙령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으로 다시 움직인다. 총독이 와서

"누가 명령하였느냐" 묻지만, 본문은 공사가 멈추지 않은 까닭을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을 돌보셨으므로"(5:5) 한 줄로 둔다. 말씀의 격려가 손을 일으키고, 보이지 않는 눈이 그 손을

지킨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예루살렘 공사 현장(다시 일어선 손, 1~2절) → 심문의 국면(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의 질문, 3~5

절) → 다리오의 먼 궁정(답서를 기다리는 곳, 6~17절). 세 공간이 한 장에 겹침.

구조 셋: 예언으로 공사 재개(1~2절) / 총독의 심문과 그럼에도 멈추지 않음(3~5절) / 다리오에게 올린 조회

편지(6~17절). 편지 안에 장로들의 답(11~16절)이 인용으로 끼워짐.

소품 — 두 문서: 6절 총독이 왕에게 올린 조회 서한, 17절 보물전에서 찾기를 청한 고레스 칙령 문서. 종이

한 장이 멈추게도, 다시 짓게도 함.

소재 나열: 선지자·예언·스룹바벨·예수아·재개된 공사·총독 닷드내·스달보스내·질문·장로·답서·다리오·칙

령·보물전·돌과 나무.

5절의 한 줄: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 — 보

호를 힘이 아니라 시선으로 그린 짧은 각주.

어휘: naba(נכְּבָא) 예언하다 / ayin(ִעַין) 눈 / eved(ד נאָ)종 / bena (עֲבבֵּ ל)짓다 / batel (�כְּ  / 그치다·중단하다 (�כְּטבֵּ

pithgam(גָם .답서·공문 (ִ�תכְּ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멈춤(4장) 다음의 부드러운 재개 — 명령·압박이 아니라 '예언'이 곁에 와서 손을 일으킴(1~2절).

떠밀리지 않는 무리의 든든함 — 총독의 심문 중에도 공사가 멈추지 않음. 그 까닭을 5절이 '눈'으로 풀어

줌.

뜨거운 예언과 차분한 절차의 번갈음 — 손을 일으키는 말씀(1~2절)과 격식 갖춘 공문서(6~17절)의 온도

차.

충돌 아닌 기다림의 편집 — 심문이 중단으로 곧장 가지 않고,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서를 기다리는 절차

안의 기다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호칭 — 페르시아 행정 한복판에서 장로들이 자기 정체를 그렇게 밝힘(11

절). '새로'가 아니라 '다시' 짓는다는 말.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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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5:1):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

언하였더니" — 멈췄던 공사가 말씀으로 다시 열림.

끝(5:17): "이제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살피

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 과거 칙령을 문서고에서 찾아보기를

청하는 데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예언(말씀)으로 열려, 과거 칙령(문서)에 호소하는 청으로 닫힘. 현재의 말씀과 과거의

약속이 양 끝에 놓임.

완결 여부: 답서는 아직 오지 않음 — 6장(다리오가 칙령을 찾아 재가함)에서 응답이 옴. 5장은 청을 올린

채 기다림으로 닫히는 미완.

축: 재개(1~2) → 심문과 멈추지 않음(3~5) → 조회와 청(6~17)의 순서. 다시 시작된 손 위에 질문이 오고,

그 질문이 절차로 흘러감.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학개·스가랴: 두 선지자. 예언으로 멈춘 공사를 다시 일으킴(1절). 그리고 함께하여 도움(2절).

스룹바벨·예수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자들(2절). 선지자의 격려를 받아 손을 일으킴.

닷드내·스달보스내: 강 건너편 총독과 동료. "누가 명령하였느냐" 물으며 조회 편지를 올림(3·6절). 멈추게

하려 하나 멈추지 못함.

유다 장로들: 심문 앞에서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밝히고(11절), '다시 짓는 것'이라 답함. 고레스

칙령에 호소함.

5절의 한 줄: "하나님의 눈이 돌보셨으므로" — 공사가 멈추지 않은 까닭을 보이지 않는 감찰로 명시. 보호

의 주어가 사람이 아닌 눈.

다리오: 편지의 수신자, 답서의 주체. 5장에서는 아직 응답하지 않는 먼 궁정의 인물.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예언이 임함 —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함. 말씀이 멈춘 현장

에 떨어짐.

컷 2 (2절): 다시 일어선 손 —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선지자들

이 함께하여 도움.

컷 3 (3~4절): 총독의 질문 — 닷드내와 스달보스내가 와서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하였느

냐" 묻고, 일꾼들의 이름을 물음.

컷 4 (5절): 멈추지 않음 —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공사를 멈추게 하지 못함. 다리오에게

아뢰고 답서를 기다림.

컷 5 (6~10절): 편지가 떠남 — 총독이 다리오에게 조회 서한을 올림. 사실을 보고하고 일꾼의 이름을 묻기

를 청함.

컷 6 (11~17절): 편지 속 증언과 청 — 장로들의 답("천지의 하나님의 종… 다시 짓는 것")이 인용되고, 고레

스 칙령을 문서고에서 찾아보기를 청함.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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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naba(נכְּבָא) — '예언하다'. 1절. 학개·스가랴의 말. 멈춘 공사를 다시 움직인 말씀의 사건을 가리킴.

ayin(ִעַין) — '눈'. 5절 "하나님의 눈." 시 33:18·잠 15:3과 같은 어휘. 보호를 추상이 아닌 구체적 시선으로 그

림.

eved(ד .종'. 11절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페르시아 행정 앞에서 밝힌 자기 정체' — (עֲבבֵּ

bena(ָנא .짓다·건축하다'. 장 전체의 핵심 동사. 9·11·13·15·17절에 거듭 나옴. '다시 짓다'의 행위' — (�כְּ

batel(ל .그치다·중단하다'. 5절 "멈추게 하지 못하고." 4장의 중단과 짝을 이루는, 멈춤의 어휘' — (�כְּטבֵּ

pithgam(גָם .답서·공문·결정'. 5·7·11절. 페르시아 행정에서 왕의 응답을 가리키는 공문 용어' — (ִ�תכְּ

qum(קוּם) — '일어나다'. 2절 "일어나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 멈춰 앉았던 손이 일어서는 동작.

ginzayya(ָגִּנכְּזַ�א) — '보물전·문서고'. 17절 칙령을 찾아보기를 청한 곳. 과거 약속이 보관된 기록 보관소.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예언에 의한 재개(resumption by prophecy): 1~2절. 중단된 공사가 칙령·군대가 아니라 두 선지자의 예언으

로 다시 시작됨. 말씀이 행동을 일으키는 배치.

심문의 틀(official inquiry frame): 3~5절. 총독의 질문이 곧 중단으로 가지 않고 절차로 흘러감. 권력의 물음

과 공동체의 지속이 충돌 없이 병행.

신적인 눈의 각주(divine eye aside, 5:5): 공사가 멈추지 않은 까닭을 "하나님의 눈이 돌보셨으므로"로 짧게

둠 — 길게 설교하지 않고 한 절로 새김.

편지 안의 증언(embedded report letter): 6~17절. 총독의 보고문 안에 장로들의 답(11~16절)이 직접 인용으

로 끼워져, 공동체의 목소리가 공문서 속에 보존됨.

과거 칙령에의 호소(appeal to past decree): 13~17절. 현재의 정당성을 고레스 원년의 칙령에 둠. 문서고에

서 옛 약속을 찾아 달라는 청으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페르시아 지방 총독제 — '강 건너편'(Abar-Nahara) 속주 총독 닷드내의 조회는 아케메네스 제국의 satrap

통치 구조와 맞닿는 행정 배경.

왕에게 올리는 조회 서한 — 지방관이 사안을 보고하고 답서(pithgam)를 기다린 페르시아 공문서 양식.

5:6~17 편지의 형식 배경.

왕실 보물전·문서고(ginzayya) — 칙령·재정 문서를 보관하던 기록 보관소. 고레스 칙령을 거기서 찾아보기

를 청한(5:17) 제도적 배경.

제국의 신전 복원 후원 — 페르시아가 속주 신전 복원을 정책적으로 허용·후원한 키루스 칙령 전통의 배

경. 장로들이 그 칙령에 호소함.

포로 귀환 맥락 — 에스라가 귀환·재건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외부 압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공사와 '하나님의 눈'의 강조는 재건 공동체에 보호와 지속의 신뢰를 비추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5:1~2 ↔ 학 1:1~15 (학개의 예언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됨 — 직접 배경)

에스라 5:1 ↔ 슥 1:1~6 (스가랴의 예언 — 격려의 평행)

에스라 5:1 ↔ 스 4:1~24 (대적의 방해로 공사 중단 — 5장이 이어받는 직전 마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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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5:17 ↔ 스 6:1~12 (다리오가 문서고에서 칙령을 찾아 재가함 — 청에 대한 응답)

에스라 5:13~16 ↔ 스 1:1~4 (고레스 원년 칙령 — 장로들이 호소하는 과거의 약속)

에스라 5:5 ↔ 시 33:18 (여호와의 눈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향함 — 시적 메아리)

에스라 5:5 ↔ 잠 15:3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감찰함 — 감찰 어휘의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멈춰 선 성전 현장이 보인다 — 돌이 쌓이다 만 채, 손이 내려와 있다. 그때 두 사람이 들어선

다. 학개와 스가랴. 그들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고, 그 말이 떨어진 지점에서 손이 다시 올라간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선다. 망치가 다시 울린다. 화면 언저리로 한 무리가 들어온다 —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일

행. 그들이 묻는다, "누가 이것을 명령하였느냐." 일꾼들의 이름을 묻는다. 그런데 망치 소리가 멎지 않는다.

자막처럼 한 줄이 지나간다 — "하나님의 눈이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멈추게 하지 못하였더라." 화면이

책상으로 넘어간다. 펜이 움직이고, 편지가 봉인되고, 사자가 떠난다 — 다리오에게로. 편지 안에서 한 목소리

가 들린다, 장로들의 답이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 해 전에 지어졌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

라." 그리고 청이 이어진다 — 보물전을 뒤져 그 옛 칙령을 찾아 달라고. 카메라가 멀어진다. 답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공사는 계속되고, 편지는 길 위에 있다. 화면이 그 기다림 위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말씀이 손을 일으키고, 눈이 그 손을 지키다"

초벌 부제: "멈췄던 성전 공사가 칙령이 아니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다시 움직이고(5:1-2),

총독이 '누가 명령하였느냐' 물으나 '하나님의 눈이 돌보셨으므로'(5:5) 답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가

멈추지 않으며, 장로들이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5:11)으로 밝히고 옛 고레스 칙령을 문서고에서 찾

아보기를 청하는 재건의 한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naba·ayin·eved·bena·batel·pithgam·qum·ginzayya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예언에 의한 재개·심문의 틀·신적인 눈의 각주·편지 속 증언·과거 칙령 호소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5절 "하나님의 눈"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안심하고 일하면 된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

고, 공사가 멈추지 않은 까닭을 한 줄 각주로 둔 본문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예언으로 공사가 재개된 배열을 "말씀의 능력의 증거"로 교리화하기 전에, 칙령·군대가 아니라 두 선지자

의 예언이 손을 일으킨 편집 사실로 먼저 기록.

• 

• 

• 

• 

• 

• 

• 

• 

• 

• 

• 

• 

• 

• 

• 

46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호칭을 "참된 신앙고백의 모범"으로 교훈화하기 전에, 페르시아 행정 앞

에서 밝힌 정체 표현(eved)의 형태 관찰로 둠.

옛 칙령에 호소하는 청을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곧장 적용하지 않고, 과거 문서에 정당성을 둔 공문서

장르의 기능 관찰로 보존.

심문 중에도 멈추지 않은 공사를 "흔들리지 않는 용기"로 곧장 끌어오지 않고, 충돌 아닌 절차 안의 기다림

이라는 본문의 결로만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5장은 4장의 중단 다음에서 멈췄던 성전 공사가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의 예언으

로 다시 시작되고(1~2절), 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가 "누가 명령하였느냐" 물으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을 돌보셨으므로 능히 공사를 멈추게 하지 못하고"(5절) 답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가 계속되며, 총독이

다리오에게 올린 조회 편지(6~17절) 안에 장로들이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 다시 짓는 것"(11절)이라

밝힌 답이 인용되고, 옛 고레스 칙령을 문서고에서 찾아보기를 청하는(17절) — 성전 재건이 말씀의 격려와

보이지 않는 눈의 보호로 지탱되는 한 장이다.

한 문단: 멈춰 선 성전 현장에 두 선지자가 들어선다. 그들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고, 그 말이 닿은 지점에서 스

룹바벨과 예수아의 손이 다시 일어선다 — 명령이 아니라 예언으로. 곧 강 건너편 총독이 들어와 묻는다, "누

가 이것을 명령하였느냐." 그런데 망치 소리가 멎지 않는다. 자막 한 줄이 지나간다 —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

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라는. 화면이 책상으로 넘어간다. 편지가 써지고 봉인되어 다리오에게 떠난

다. 편지 안에서 장로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여러 해 전에 지어졌던 성전

을 다시 짓는 것이라." 그리고 옛 칙령을 문서고에서 찾아 달라는 청이 따라온다. 장은 결말이 아니라 기다림

위에서 닫힌다 — 답서는 길 위에 있고, 공사는 계속된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공사 현장→심문의 마당→먼 궁정으로 겹치는 세 공간. 두 문서(조회 편지·칙령). 보호를 시선으로 둔 5절.

2 첫 느낌·분위

기

멈춤 다음의 부드러운 재개. 떠밀리지 않는 든든함. 예언과 절차의 번갈음. 충돌 아닌 기다림. '천지의 하나

님의 종'.

3 시작과 끝 예언(말씀)으로 열려(1절) 옛 칙령에 호소하는 청(17절)으로 닫힘. 현재의 말씀과 과거의 약속이 양 끝. 6장

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

상

학개·스가랴·스룹바벨·예수아·닷드내·장로·다리오. 5절 신학 한 줄(눈). 11절 '다시 짓는 것'의 자기 정체.

5 장면 컷 예언 임함(컷1)·다시 일어선 손(컷2)·총독의 질문(컷3)·멈추지 않음(컷4)·편지가 떠남(컷5)·편지 속 증언과

청(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naba·ayin·eved·bena·batel·pithgam·qum·ginzayya 원어. 예언에 의한 재개·신적인 눈의 각주·편지 속 증언

문학 구조. 학개·스가랴·스 6장 교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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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7 동영상 멈춤→예언→다시 일어선 손→심문→한 줄 자막→편지→기다림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말씀이 손을 일으키고, 눈이 그 손을 지키다"

9 기도·내면 멈추지 않게 받친 그 눈 앞에 머뭄 — 따져 물으면 손부터 놓아 버린 적이 많았다는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말씀이 손을 일으킴: 4장은 외부 압박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데서 닫히고, 5장은 다음에서 곧바로 선

지자의 예언으로 손이 다시 일어선다. 칙령도 군대도 결단의 연설도 아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 한마디가 떨

어진 그 지점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난다(qum). 행동의 동사(bena)를 다시 켠 것이 말씀(naba)이라는

이 배치를 본문은 설명 없이 둔다.

2. 결 2 —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을 시선으로: 5절은 총독이 따져 묻는데도 공사가 멎지 않은 까닭을 "하나님

의 눈이 돌보셨으므로"로 흘려 둔다. 보호를 손이나 팔이 아니라 '눈'(ayin)으로 그린다 — 힘이 아니라 시선으

로. 그러면서도 본문은 장로들의 답과 오가는 편지를 길게 기록한다. 보이지 않는 눈을 말하면서 사람의 절차

를 지우지 않는다. 감찰과 절차가 한 장에 공존하며, 둘 중 하나를 깎지 않는다.

3. 결 3 — 옛 약속에 호소하는 청: 장의 끝은 현재의 정당성을 과거의 문서에 둔다. 장로들은 "다시 짓는 것"이

라 밝히며 고레스 원년의 칙령을 호소하고, 그 칙령을 문서고(ginzayya)에서 찾아 달라 청한다. 현재의 손이

과거의 약속에 기대어 닫히는 이 청이, 장의 무게 중심을 결말이 아니라 기다림에 둔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5:1~2 ↔ 학 1:1~15 (학개의 예언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됨 — 직접 배경)

에스라 5:1 ↔ 슥 1:1~6 (스가랴의 예언 — 격려의 평행)

에스라 5:1 ↔ 스 4:1~24 (대적의 방해로 공사 중단 — 5장이 이어받는 직전 마디)

에스라 5:17 ↔ 스 6:1~12 (다리오가 문서고에서 칙령을 찾아 재가함 — 청에 대한 응답)

에스라 5:13~16 ↔ 스 1:1~4 (고레스 원년 칙령 — 장로들이 호소하는 과거의 약속)

에스라 5:5 ↔ 시 33:18 · 잠 15:3 (여호와의 눈 — 감찰·보호 어휘의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5:1에서 멈춘다 — 멈췄던 손을 다시 일으킨 예언 앞에 선다. 말이 행동을 다시 켠 그 지점을 든다.

멈춤 1: 5:5에서 멈춘다 —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을 '눈'으로 둔 한 줄을 쥔다.

멈춤 2: 5:11에서 멈춘다 — '천지의 하나님의 종, 다시 짓는 것'이라 밝힌 그 자기 정체의 무게를 든다.

끝: 5:17에서 멈춘다 — 장이 결말이 아닌 청과 기다림으로 닫힌다. 6장에서 답서가 문서고를 거쳐 돌아온

다.

F · 자족성 점검

[x] 예언 재개·다시 일어선 손·심문·멈추지 않음·편지·편지 속 증언의 6컷 완결

[x] naba·ayin·eved·bena·batel·pithgam·qum·ginzayya 원어 분포

[x] 예언에 의한 재개·신적인 눈의 각주·편지 속 증언의 문학 구조 기록

[x] 5절 신학 한 줄(눈의 보호)의 형태 관찰

[x] 학개·스가랴·스 6장·고레스 칙령의 교차 참조 기록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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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7:10)다. 에스라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

초·방해·학개와 스가랴·완공과 유월절),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5장은

기초와 방해를 지나 학개·스가랴의 격려로 공사가 재개되는 매듭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대적의 방해로

멈춰 선 4장의 어둠 다음에서 5장은 예언으로 손을 다시 일으킨다. 권의 heart —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8:22)의 보호 — 가 5장에서는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을 "하나님의 눈이 돌

보셨으므로"(5절) 한 줄로 둔 데서 미리 모습을 드러낸다. 재건 블록은 멈춘 손을 다시 켠 동력이 칙령도 군대

도 아닌 말씀과, 그 손을 지킨 보이지 않는 눈임을 한 줄로 새기며 진행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멈춤(4장)에서 재개(1~2절)로 / 보이는 압박(총독의 심문, 3~4절)에서 보이지 않는 보호(하나님의 눈, 5절)로 /

현재의 말씀(예언)에서 과거의 약속(고레스 칙령, 13~17절)으로 — 멎은 손에서 일어선 손으로, 힘에서 시선으

로, 지금에서 옛 약속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5장은 멈춰 선 공사가 예언으로 다시 일어나, 멈추게 하려는 심문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눈의 보호로 멎지 않은 채, 옛 칙령에 호소하는 청으로 닫히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6장에서 다리오가 문서고

에서 칙령을 찾아 공사를 재가하고 성전이 완공되며 유월절로 이어지고, 7장에서 에스라와 말씀으로, 7:10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의 재건으로 도착한다. 5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한 매듭 — 멈

춘 재건의 문을 말씀과 눈이라는 두 동력으로 다시 여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심문과 편지다 — 누가 명령했는지, 일꾼이 누구인지, 왕에게 무엇을 청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

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멈춘 손을 다시 켠 동력에 대한 물음이다. 보통 중단된 공사가 재개되면 그 공을

사람들의 결단에 돌리는데, 본문은 그 동력을 선지자의 예언에 둔다 — 말(naba)이 행동의 동사(bena)를 다시

켠다. 둘째,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이다. 5절은 그 까닭을 사람들의 배짱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둔다. 멎지

않은 문법적 동력이 공동체의 용기에서 보이지 않는 감찰로 옮겨간다. 셋째, 감찰과 절차의 공존이다. 눈의 보

호를 말하면서도 본문은 장로들의 증언과 오가는 편지를 지우지 않는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깎지 않는

다 — 보이지 않는 눈과 사람의 절차가 같은 장에 나란히 선다. 멈춘 손을 일으킨 말씀이 책 후반의 말씀 개혁

(7:10)을 미리 비춘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누가 따져 물어 멎게 하려 할 때, 나는 무엇이 내 손을 다시 일으키게 두는가 — 그리고 떠밀리는 그 국면에서

나를 받친 것을 나는 나의 배짱으로 여기는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여기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5장은 독자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멈춰 선 손이

예언 한마디에 다시 일어선 것을 보여 주고, 총독의 심문 앞에서도 멎지 않은 까닭을 '하나님의 눈' 한 줄로 흘

려 두고, 자기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밝힌 장로들을 보여 주고, 옛 약속을 문서고에서 찾아 달라 청하는

손을 보여 준다. 멈춘 재건이 말씀으로 다시 움직이고 그 까닭을 위로 돌리는 것을 보았을 때 — "내 멎은 손

49



을 무엇이 다시 일으키며, 떠밀리는 나를 받친 것은 무엇인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재건 한복판의 한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옛 칙령을 찾아 달라는 청이 길 위에 올랐다 — 다리오가 바벨론 문서고에서 고

레스의 조서를 찾아내어 공사를 재가하고, 멈췄던 성전이 마침내 완공되어 봉헌과 유월절로 이어지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6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ayin — 눈(멈추게 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보호).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멈춰 선 현장에서 화면이 시작돼요. 손이 내려가 있어요. 그때 두 선지자가 들어와 말을 하고, 그

말이 닿은 지점에서 손이 다시 올라가요 —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서요. 망치가 울리기 시작하는데, 화면

언저리로 총독 일행이 들어와요. 묻고, 이름을 적으려 해요. 그런데 망치 소리가 안 멎어요. 자막 한 줄 — "하

나님의 눈이 돌보셨으므로." 화면이 책상으로 넘어가요. 편지가 써지고 봉인되고 떠나요. 편지 안에서 장로들

의 목소리가 들려요 — "천지의 하나님의 종… 다시 짓는 것이라." 그리고 옛 칙령을 찾아 달라는 청이 따라와

요. 마지막 프레임은 결말이 아니라 기다림이에요 — 답서는 길 위에 있고, 공사는 계속돼요.

성령일 선교사: 멈춤에서 예언으로, 손에서 심문으로, 한 줄 자막을 지나 편지와 기다림으로 닫히는 흐름이군

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멈춘 손을 일으킨 말 — 명령이 아니라 예언으로 다시 시작된 장"

P02 이진우: "심문 중에도 멎지 않는 망치 —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 한 줄"

P04 최현국: "현장에서 궁정으로 — 뜨거운 격려와 차분한 절차가 겹친 무대"

P05 김미영: "'다시 짓는 것이라' —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밝힌 대목"

P07 오지혜: "보이지 않는 눈 — 떠밀리지 않는 무리를 받친 시선"

P11 나경아: "naba · ayin · bena — 예언, 눈, 다시 지음의 세 동작"

부제 공동 제안: "멈췄던 성전 공사가 칙령이 아니라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으로 다시 움직이고(1~2

절), 강 건너편 총독이 '누가 명령하였느냐' 물으나 '하나님의 눈이 돌보셨으므로'(5절) 답서를 기다리는 동안에

도 공사가 멎지 않으며, 장로들이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11절)으로 밝히고 옛 고레스 칙령을 문서고에

서 찾아보기를 청하며(17절) 닫히는 재건의 한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멈춘 손을 일으킨 예언,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을 한 줄로

둔 5절, '다시 짓는 것'이라 밝힌 장로들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5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총독이 따져 묻는데도 손이 멎지 않은 까닭이 '눈이

돌보셨으므로'였어요. 떠밀릴 만한 국면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 하나가 그들을 받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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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따져 물으면 일단 손부터 놓아 버린 적이 많았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멈

추지 않게 받친 그 눈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심문과

편지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재건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멈춤에서 재개로, 그리고 사람의 명령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움직여요.

1~2절은 멈춘 손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3~5절은 그 손을 멈추게 하려는 질문이 오는데, 5절에서 멈추지

않은 까닭이 사람이 아니라 '눈'에 있다고 드러나요. 운동의 방향은 '보이는 압박에서 보이지 않는 보호로'예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5장은 1~2장 귀환과 3~4장 기초·방해를 지나, 학개·스가랴의 격려로 공사가 재개되는

5~6장 블록이 본격으로 열리는 매듭이에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기초·방해·재개·완공, 7~8장 에스라의

귀환, 9~10장 자복·개혁인데, 5장은 재개 블록의 문이에요. 도착점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

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흥미로운 건 5장에 이미 그 도착점

의 결이 비쳐요. 7:10이 '말씀이 삶을 다시 빚는' 데로 가는데, 5장에서 멈춘 손을 다시 일으킨 것도 바로 말씀

(예언)이에요. 건물의 재건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그 결이, 책 후반의 말씀 개혁과 같은 방향으로 닿는 거 같아

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5절이 핵심이에요. 보통 "총독이 따져 물었는데도 공사가 안 멈췄다"고 하면

그 공을 사람들의 용기에 돌리잖아요. 그런데 본문은 곧바로 그 까닭을 위로 돌려요 — "하나님의 눈이 돌보

셨으므로"래요. 멈추지 않은 동력이 배짱이 아니라 시선에 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장로들이 직접 답하고

편지가 오가는 사람의 절차도 지우지 않아요. 보호와 절차가 한 장에 같이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깎지 않는 게

인상 깊었어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멈춰 선 손과 다시 일어선 손 사이가 한 절밖에 안 돼요. 4장의 중단과 5장의 재개 사

이에 군대도 결단의 연설도 없어요. 그저 예언 한마디가 와요. 그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가볍지 않았

어요. 멈출 만한 국면에서 다시 일어선 데에 보이지 않는 눈이 있었다는 5절 때문에요. 확신은 아니지만 — 멎

은 데서 다시 움직이게 한 그 사이에서, 떠밀리는 손을 받쳐 든 시선이 느껴졌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5절의 "눈"은 아람어 ayin인데, 시 33:18·잠 15:3의 히브리어 "여호와의 눈"과 같

은 어휘예요. 보호를 '손'이나 '팔'이 아니라 '눈'으로 그린 게 형태로 두드러져요 — 힘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그

리고 1절 "예언하매"의 naba가 멈춘 bena(짓다)를 다시 일으키는 그 연결, 말씀이 행동의 동사를 다시 켜는 그

짜임을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멈춤에서 재개로, 보이는 압박에서 보이지 않는 눈으로 — 말씀이 멎은 손을 다시

일으키고, 그 손을 멈추게 하지 못한 까닭을 '하나님의 눈' 한 줄로 두면서도 사람의 절차를 지우지 않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다리오의 답서가 문서고에서 옛 칙령을 찾아 돌아올 거예요.

에스라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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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5:1~2 — 멈췄던 공사가 칙령이나 군대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으로 다시 시작되는 이 배열은 무엇을 드

러내는가?

4장에서 외부 압박으로 중단된 손이, 5장 첫 절에서 학개·스가랴의 예언으로 다시 일어선다. 행동을 다시

켠 동력이 말씀이라는 이 배치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5:5 — 공사가 멈추지 않은 까닭을 "하나님의 눈(ayin)이 돌보셨으므로"로 두면서, 보호를 힘이 아니라

시선으로 그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ayin은 시 33:18·잠 15:3과 같은 어휘로, 보호를 '손'이 아닌 '눈'으로 표현한다. 멈추게 하지 못한 동력을 보

이지 않는 감찰에 둔 이 형태의 무게를 관찰로 보존.

Q3. 5:5 — 심문이 곧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답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결인

가?

권력의 질문과 공동체의 지속이 충돌 없이 병행한다. 강경 대치가 아니라 절차 안의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이 결을 해석으로 닫지 않고 보존.

Q4. 5:11 — 장로들이 페르시아 행정 앞에서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eved)"이라 밝히고 '새로'가 아니라

'다시 짓는 것'이라 답한 것은 어떤 선택인가?

속주 행정의 한복판에서 자기 정체를 어느 왕의 백성이 아닌 '천지의 하나님의 종'으로 둔다. 그 자기 호칭

과 '다시'라는 말의 무게를 단정하지 않고 보존.

Q5. 5:13~17 — 현재의 정당성을 옛 고레스 칙령에 호소하고, 문서고(ginzayya)에서 그 칙령을 찾아보기를 청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현재의 공사를 과거의 약속 문서에 근거 둔다. 옛 칙령을 다시 찾아 달라는 이 청의 의미를 교훈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Q6. 5:6~17 — 총독의 조회 편지 안에 장로들의 답(11~16절)이 직접 인용으로 끼워진 이 보고문 형식의 기능

은 무엇인가?

공문서 안에 공동체의 목소리가 박스처럼 보존된다. 편지 속에 증언을 끼운 이 구조가 재건 공동체에게 무

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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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6장

EZR-006  ·  역사서  ·  히브리어 ·아람어

잃은 줄 알았던 고레스의 옛 칙령이 악메다 궁성 보관소에서 한 두루마리로 다시 나온다. 막으

려던 심문이 도리어 후원으로 뒤집히고, 학개·스가랴의 말씀을 따라 성전이 날짜로 또렷이 완

공된다. 그리고 건물의 완성은 봉헌과 유월절로 닫힌다 — 다 지은 다음 본문이 붙이는 한 줄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6:22)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페르시아 왕실 문서고(악메다 궁성, 1~5절) → 예루살렘 성전 공사장(완공, 13~15절) → 완성된 성

전 뜰(봉헌식·유월절, 16~22절). 종이에서 돌로, 돌에서 예배로 옮겨감.

구조 다섯: 칙령 두루마리 발견(1~5절) / 다리오의 새 조서(6~12절) / 신속한 준행과 완공(13~15절) / 봉헌식

(16~18절) / 유월절(19~22절). 발견→명령→완공→봉헌→절기.

소품 — 잃은 줄 알았던 두루마리: 2절 악메다에서 나온 고레스 원년의 칙령(megillah). 옛 약속이 종이 한

장으로 보존되었다가 결정적 순간에 나옴.

소품 — 막던 손이 채우는 제물: 9절 수송아지·숫양·어린양·밀·소금·포도주·기름을 "매일 부족함이 없게"

대주라는 다리오의 명령.

소재 나열: 문서고·두루마리·고레스 칙령·다리오 조서·닷드내·국고·제물 재료·아달월 삼일·봉헌식·반열·유

월절 어린양·무교병·기쁨.

22절의 결: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 모든 사건 끝에

보이지 않는 손을 한 줄로 새김.

어휘: ginzayya(ָגִּנכְּזַ�א) 보물전·문서고 / megillah(גִָ�ה נאָ)두루마리 / asparna (מכְּ ַ�רכְּ 봉 (חֲנתָֻּ�ה)신속히 / chanukkah (אָסכְּ

헌·낙성 / pesach(ֶ�סַח) 유월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막힘이 풀리는 안도 — 5장의 긴장(심문·상소) 다음에 옛 두루마리가 나오는 순간 공기가 풀림. 길이 오래

전에 이미 열려 있었음.

막던 손이 채우는 손이 되는 뒤집힘 — 닷드내의 막으려는 심문이 도리어 다리오의 적극적 후원으로 뒤집

힘(국고·제물).

차가운 행정에서 따뜻한 예배로 오르는 온도 — 1~12절 공문서의 건조함에서 16~22절 봉헌·유월절·기쁨

의 따뜻함으로.

날짜로 또렷이 새긴 완공 — 15절 "다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확정된 하루.

매일 채워 주는 제물의 풍성함 — 9절 "부족함이 없게 매일" 대주라는 명령의 적극성과 풍성함.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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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6:1):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를 보관한 바벨론 보물전에서 조사하게 하여" — 막으려는

심문(5장)에 답하는 검색으로 열림.

끝(6:22): "이레 동안 즐거이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고 앗수르 왕의 마음

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손을 힘있게 하셨음이라" — 기쁨과 '마음을 돌이켜'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막으려는 조사로 열려, 즐거운 절기와 마음을 돌이키신 분의 고백으로 닫힘. 막힘에서

기쁨으로, 사람의 조사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완결 여부: 6장은 성전 재건(3~6장)의 마무리이자 봉헌의 닫힘. 7장에서 무대가 건물에서 말씀(에스라·율

법)으로 전환됨.

축: 발견(1~5) → 후원 명령(6~12) → 완공(13~15) → 봉헌(16~18) → 유월절(19~22)의 순서. 건물의 완성을

예배와 기억으로 닫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다리오 왕: 문서고를 조사하게 하고(1절), 옛 칙령을 확인한 뒤 공사를 막지 말고 도리어 비용·제물을 대주

라 명함(6~10절). 조서를 어기는 자에게 형벌을 명시(11~12절).

닷드내(강 서쪽 총독): 다리오의 조서를 받아 신속히 준행함(13절). 막으려던 자가 명령에 따라 후원의 집

행자가 됨.

유다 장로들: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건축하여 형통히 마침(14절). 말씀과 공사가 나란히.

학개·스가랴: 건축을 격려한 두 예언자(14절). 6장 완공이 그들의 예언과 이어져 있음을 표식.

제사장·레위인: 봉헌식을 행하고 반열(machlaqah)대로 세워짐(18절). 함께 성결하게 됨(20절).

6:22의 신학 명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 후원과 완공의 보이지 않는

원인이 마음을 돌이키신 분임을 한 줄로 명시.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문서고의 검색 — 다리오의 명으로 바벨론 보물전을 뒤지니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가

나옴.

컷 2 (3~5절): 발견된 칙령 — 고레스 원년의 조서. 성전을 재건하고, 비용은 왕실이 대며, 느부갓네살이 빼

앗은 금·은 기명을 돌려주라는 내용.

컷 3 (6~12절): 다리오의 새 조서 — 닷드내에게 공사를 막지 말고 도리어 세금에서 비용·제물을 대주라 명

하고, 조서를 변경하는 자에게 형벌을 선언.

컷 4 (13~15절): 신속한 준행과 완공 — 닷드내가 즉시 준행, 장로들이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건축을

마침. 다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끝남.

컷 5 (16~18절): 봉헌식 —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고 제물을 드림. 제사장과 레위인을 반열

대로 세움.

컷 6 (19~22절): 유월절 — 정월 십사일에 유월절을 지킴. 제사장·레위인이 함께 성결하게 됨. "마음을 돌이

켜"로 이레 동안 즐거이 무교절을 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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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ginzayya(ָגִּנכְּזַ�א, 아람어) — '보물전·문서고'. 1절. 페르시아 왕실이 칙령·회계를 보관하던 곳. 옛 약속을 찾아

낸 검색의 무대.

megillah(גִָ�ה .두루마리'. 2절. 악메다에서 나온 고레스 칙령의 한 권. 잃은 줄 알았던 약속의 보존 형태' — (מכְּ

asparna(ָנא ַ�רכְּ .아람어) — '신속히·정확히·빠짐없이'. 8·13절 반복. 후원의 적극성을 담은 부사 ,אָסכְּ

chanukkah(חֲנתָֻּ�ה, 아람어) — '봉헌·낙성'. 16·17절. 완성된 성소를 드리는 의례. 건물의 완성을 예배로 닫는

단어.

shalam(לִם .아람어) — '완성하다·마치다'. 15절 성전이 '끝남(shelim).' 짓다 만 것이 비로소 온전해짐 ,�כְּ

pesach(ֶ�סַח)·chag ha-matzot(חַג הַַ�צּוֹת) — '유월절'과 '무교절'. 19~22절. 출애굽의 기억을 귀환의 새 출발에

잇대는 절기.

simchah(חָה .기쁨'. 16·22절. 봉헌과 유월절을 묶는 정서. 재건의 닫힘을 기쁨으로 새김' — (שִׂמכְּ

machlaqah(קָה לכְּ מָר)mishmar·(מַחכְּ 반열·반차'. 18절. 제사장·레위인을 정해진 차례로 세움. 예배의 질서' — (מִ�כְּ

를 회복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잃었다가 찾는 두루마리(lost then found scroll): 5장의 막으려는 심문이 6장에서 옛 칙령의 발견으로 풀림.

과거에 적힌 약속이 현재를 지키는 장치.

막힘이 후원으로 뒤집힘(opposition reversed to support): 공사를 막으려던 조사가 도리어 왕의 적극적 후원

(국고·제물)을 끌어냄. 대적의 손이 도움의 손으로 전환.

예언과 건축의 나란함(prophecy and building in parallel): 14절은 건축의 형통을 학개·스가랴의 예언과 한

줄에 둠. 말씀과 공사가 동시에 진행됨.

날짜로 새긴 완공(dated completion marker): 15절이 완공일을 "다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로 콕 집음. 막

연함을 확정된 하루로 닫음.

봉헌 후 유월절의 닫힘(dedication then passover closure): 건물의 완성(15절)을 봉헌식(16~18절)과 유월절

(19~22절)의 예배·기억으로 닫음. 돌의 완성이 예배의 시작으로 이어짐.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페르시아 왕실 문서고 — 아케메네스 행정이 칙령·회계를 두루마리·점토판으로 보관하던 관행. 악메다(엑

바타나) 여름 궁성 보관소에서 옛 조서를 검색한 1~2절의 배경.

조서 변경 금지 형식 — 어기는 자에게 형벌을 명시하는 페르시아 칙령의 자기 보존 조항. 다리오 조서의

법적 효력(11~12절) 배경.

속국 신전 후원 — 페르시아가 토착 신전을 지원하며 그 신들의 호의를 구하던 제국 종교 정책. 국고에서

비용·제물을 대주는 6~10절의 배경.

봉헌 의례 — 고대 근동에서 성소 낙성 때 다량의 희생을 드리던 봉헌(chanukkah) 관행. 16~17절 봉헌 제물

의 배경.

포로 귀환 맥락 — 에스라가 귀환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절기로 출애굽의 기억을 잇대는 22절은, 분열·포로 이후 공동체에 회복의 연속성을 비추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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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6:1 ↔ 스 5:13~17 (문서고를 찾아보라는 닷드내의 상소 — 검색의 직접 발단)

에스라 6:3~5 ↔ 스 1:1~4 (고레스 원년의 재건 칙령 — 발견된 두루마리의 원문)

에스라 6:14 ↔ 학 1~2장 · 슥 1~8장 (성전 건축을 격려한 두 예언 — "예언을 따라"의 출처)

에스라 6:15 ↔ 스 3:10~13 (성전 기초의 통곡과 함성 — 완공이 닫는 그 시작)

에스라 6:19~22 ↔ 출 12장 (유월절 규례 — 절기의 출처)

에스라 6:22 ↔ 대하 36:22~23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여호와 — "마음을 돌이켜"의 메아리)

에스라 6장 ↔ 스 7:10 (성전 완공에서 말씀 개혁으로 — 책의 전환점으로 이어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어둑한 실내로 들어간다 — 페르시아 왕실 문서고다. 손들이 먼지 쌓인 두루마리를 뒤진다. 한 권이

펼쳐진다 — 악메다 궁성에서 나온 옛 칙령, 고레스 원년의 그 조서다. 글자가 또렷이 비친다 — "성전을 재건

하라, 비용은 왕실에서 대라, 빼앗긴 기명을 돌려주라." 화면이 왕좌로 옮겨간다. 다리오가 펜을 든다. 새 조서

가 적힌다 — "막지 말라. 도리어 국고에서 대주라. 제물을 매일 채우라. 이 조서를 어기는 자는 벌하리라." 닷

드내가 그 조서를 받아 든다. 막으려던 그가 신속히, 빠짐없이 준행한다. 화면이 예루살렘 공사장으로 달린다.

비계가 둘린 성전, 망치 소리,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가 그 위에 겹친다. 마지막 돌이 놓인다. 자막이 또렷이 지

나간다 — "다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 완공." 화면이 성전 뜰로 바뀐다. 봉헌식이 열리고, 제물이 드려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반열대로 선다. 그리고 정월 십사일, 유월절 어린양이 잡힌다. 무교병이 나뉜다. 온 공동체

가 이레 동안 즐거이 먹는다. 카메라가 천천히 물러나며 한 줄을 비춘다 —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화면이 그 한 줄 위에서 닫힌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잃은 줄 알았던 두루마리,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신 손"

초벌 부제: "다리오가 문서고를 조사하니 악메다에서 잃은 줄 알았던 고레스의 옛 칙령이 나오고(1~5절),

막으려던 심문이 도리어 국고·제물의 후원으로 뒤집히며(6~12절),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성전이 다

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완공되어(13~15절) — 봉헌식과 유월절의 기쁨으로 닫히고 '여호와께서 그 마

음을 돌이켜'(6:22) 책의 결로 새겨지는 재건의 마무리"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ginzayya·megillah·asparna·chanukkah·shalam·pesach·simchah·machlaqah 등 8개 기

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잃었다가 찾는 두루마리·막힘의 후원 전환·예언과 건축의 나란함·날짜 완공·

봉헌 후 유월절 닫힘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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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프트 관찰

옛 두루마리의 발견을 "기도하면 막힌 일이 풀린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과거에 적힌 약속이 현재를

지키는 문서 장치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막힘이 후원으로 뒤집힌 배열을 "원수가 축복이 된다"는 교훈으로 일반화하기 전에, 대적의 조사가 도리어

칙령의 증거가 된 본문의 반전 구조로 먼저 기록.

완공일을 또렷이 새긴 15절을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로 교리화하지 않고, 막연함을 확정된 하루로 닫은

날짜 표기의 형태 사실로만 둠.

봉헌식과 유월절의 닫힘을 "예배 회복의 모범"으로 곧장 적용하지 않고, 돌의 완성을 예배·기억으로 닫는

닫힘 구조의 기능 관찰로 보존.

22절 "마음을 돌이켜"를 "하나님이 권세자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명제로 곧장 확장하기 전에, 모든 사건

끝에 보이지 않는 손을 한 줄로 둔 본문의 절제 형태로 먼저 기록.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6장은 다리오가 문서고를 조사하게 하니 악메다 궁성에서 잃은 줄 알았던 고레스 원년의 칙

령 두루마리가 발견되고(1~5절), 막으려던 닷드내의 심문이 도리어 국고에서 비용·제물을 매일 대주라는 적

극적 후원으로 뒤집히며(6~12절), 유다 장로들이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다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

전을 완공하고(13~15절), 봉헌식(16~18절)과 유월절(19~22절)의 기쁨으로 닫는 가운데 — "여호와께서 앗수

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22절)를 마지막 한 줄로 새긴, 성전 재건 블록의 마무리다.

한 문단: 카메라가 먼지 쌓인 페르시아 문서고로 들어간다.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진다 — 악메다에서 나온 고

레스의 옛 칙령, 잃은 줄 알았던 그 약속이다. 화면이 왕좌로 옮겨가고 다리오가 새 조서를 적는다 — 막지 말

라, 도리어 대주라, 매일 채우라, 어기면 벌하리라. 막으려던 닷드내가 그 조서를 받아 신속히 준행한다. 카메

라가 공사장으로 달리고, 망치 소리 위로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가 겹친다. 마지막 돌이 놓이고 자막이 지나간

다 — 아달월 삼일, 완공. 화면이 성전 뜰로 바뀐다. 봉헌식, 제물, 반열대로 선 제사장들. 정월 십사일, 유월절

어린양, 나뉘는 무교병, 이레 동안의 기쁨. 카메라가 물러나며 한 줄을 비춘다 —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

켜. 장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그 한 줄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문서고→공사장→봉헌의 뜰로 옮겨가는 무대. 잃은 줄 알았던 두루마리. 막던 손이 채우는 제물. "마음을 돌

이켜"의 22절.

2 첫 느낌·분

위기

막힘이 풀리는 안도. 막던 손이 채우는 뒤집힘. 행정에서 예배로 오르는 온도. 날짜로 새긴 완공. 매일의 풍

성함.

3 시작과 끝 막으려는 조사(1절)로 열려 즐거운 절기와 "마음을 돌이켜"(22절)로 닫힘. 막힘에서 기쁨으로. 7장으로 이어

짐.

4 등장인물·사

상

다리오·닷드내·유다 장로·학개·스가랴·제사장·레위인. 22절 신학 명제(마음을 돌이켜). 예언과 건축의 나란

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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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5 장면 컷 문서고 검색(컷1)·발견된 칙령(컷2)·다리오 조서(컷3)·완공(컷4)·봉헌식(컷5)·유월절(컷6) 6컷.

6 의문·발견·

정보

ginzayya·megillah·asparna·chanukkah·shalam·pesach·simchah 원어. 잃다가 찾음·막힘의 후원 전환·날짜 완

공 문학 구조. 스 1·5장, 학·슥 평행.

7 동영상 문서고 발견→왕의 조서→완공 자막→봉헌과 유월절의 기쁨→"마음을 돌이켜" 한 줄로 닫힘.

8 초벌 제목·

부제

"잃은 줄 알았던 두루마리, 그리고 마음을 돌이키신 손"

9 기도·내면 막힌 줄 알았던 길이 오래전에 이미 열려 있었음 — 잃은 줄 알았던 것이 결정적 순간에 다시 펼쳐지는 장면

앞에 머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잃었다가 찾는 두루마리: 5장은 막으려는 심문으로 닫히고, 6장은 그 심문이 부른 검색으로 열린다.

막으려던 손이 도리어 옛 약속을 찾아낸다 — 악메다 문서고에 보존된 고레스의 칙령. 과거에 적힌 한 두루마

리가 현재의 공사를 지킨다. 대적의 조사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이 뒤집힘이 단정인지 편집의 효과인지 본문

은 말하지 않는다.

2. 결 2 — 막힘을 후원으로 돌리는 조서: 다리오는 공사를 막지 말라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국고에서 비용을 대

고 제물을 "매일 부족함이 없게" 채우라 명한다(asparna, 신속히·빠짐없이). 그러면서도 본문은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건축과 나란히 둔다. 외적 후원과 내적 말씀이 한 장에 공존하며, 둘 중 하나로 재건을 환원하지 않는

다.

3. 결 3 — 돌의 완성을 예배로 닫음: 본문은 완공(15절)에서 멈추지 않는다. 봉헌식(chanukkah)을 행하고, 제

사장·레위인을 반열대로 세우고, 유월절을 지킨다. 건물의 완성이 예배와 기억으로 닫힌다. 그리고 그 모든 사

건 끝에 "마음을 돌이켜"를 한 줄로 새겨, 재건의 무게 중심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옮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6:1 ↔ 스 5:13~17 (문서고를 찾아보라는 닷드내의 상소 — 검색의 직접 발단)

에스라 6:3~5 ↔ 스 1:1~4 (고레스 원년의 재건 칙령 — 발견된 두루마리의 원문)

에스라 6:14 ↔ 학 1~2장 · 슥 1~8장 (성전 건축을 격려한 두 예언 — "예언을 따라"의 출처)

에스라 6:15 ↔ 스 3:10~13 (성전 기초의 통곡과 함성 — 완공이 닫는 그 시작)

에스라 6:19~22 ↔ 출 12장 (유월절 규례 — 절기의 출처)

에스라 6:22 ↔ 대하 36:22~23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여호와 — "마음을 돌이켜"의 메아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6:1에서 멈춘다 — 막으려던 심문이 부른 검색 앞에 선다. 어둑한 문서고에서 두루마리를 뒤지는 손

을 본다.

멈춤 1: 6:8에서 멈춘다 — 막던 손이 매일 제물을 채우라 명하는 뒤집힘을 쥔다.

멈춤 2: 6:15에서 멈춘다 — 막연함이 "아달월 삼일"로 또렷이 닫히는 완공을 든다.

끝: 6:22에서 멈춘다 — 장이 완성된 건물이 아닌 "마음을 돌이켜" 한 줄로 닫힌다. 7장에서 무대가 말씀으

로 옮겨간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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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자족성 점검

[x] 문서고 검색·발견된 칙령·다리오 조서·완공·봉헌식·유월절의 6컷 완결

[x] ginzayya·megillah·asparna·chanukkah·shalam·pesach·simchah 원어 분포

[x] 잃다가 찾음·막힘의 후원 전환·날짜 완공·봉헌 후 유월절 닫힘의 문학 구조 기록

[x] 22절 신학 한 줄(마음을 돌이켜)의 형태 관찰

[x] 스 1·5장, 학·슥, 출 12장 평행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7:10)다. 에스라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

초·방해·완공과 유월절),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6장은 성전 재건 블

록을 닫는 마지막 마디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3장의 기초를 놓을 때의 통곡과 함성, 4장의 방해와 중단, 5

장의 학개·스가랴의 격려와 닷드내의 심문을 지나, 6장은 그 모든 막힘을 풀고 건물을 완공해 봉헌과 유월절

로 닫는다. 권의 heart —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8:22)의 보호 — 가 6

장에서는 막던 심문을 후원으로 뒤집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 22절의 한 줄로 모습을 드러낸다. 재건의 첫 막

(건물)이 닫히며, 본문은 곧 둘째 막(말씀)의 문턱인 7:10을 향한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막힌 공사(4~5장)에서 완성된 예배(6:16~22)로 / 잃은 줄 알았던 옛 약속(1~5절)에서 다시 열린 후원(6~12절)

으로 / 사람의 조사와 조서에서 마음을 돌이키신 손(22절)으로 — 막힘에서 기쁨으로, 돌에서 예배로, 보이는

손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6장은 막으려던 심문으로 열려 즐거운 절기로 닫히면서, 길을 연 두루마리도 비용을 댄

국고도 지우지 않은 채 그 모든 일의 마음을 돌이키신 손을 마지막 한 줄에 새기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7장에

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에스라의 귀환으로 이어지고, 7:10의 전환점으로 향하며, 건

물의 재건이 말씀과 삶의 재건으로 깊어지는 데로 도착한다. 6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첫 막을 닫는 매듭 —

돌의 완성을 예배로 닫고, 다음 막(말씀)의 문을 여는 동작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발견과 후원과 완공과 봉헌이다 — 어떤 문서가 나오고, 누가 비용을 대고, 언제 건물이 끝나고, 무슨

절기를 지키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막힘이 풀리는 길의 출처에 대한 물음이

다. 보통 막힌 공사가 풀리면 그 행정의 묘를 칭찬하는데, 22절은 그 풀림을 곧바로 위로 돌린다 — "여호와께

서 그 마음을 돌이켜." 후원의 문법적 동력이 다리오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신 분에게로 옮겨간다. 둘째, 사람의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의 공존이다. 마음을 돌이키신 분을 말하면서도 본문은 다리오의 조서, 닷드내의 준행, 예

언자들의 격려를 길게 기록한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깎지 않는다. 셋째, 돌을 예배로 돌리는 결이다. 건

물의 완공을 봉헌과 유월절로 닫는 손짓은 재건의 첫 막에 다음 막(7:10, 말씀의 재건)을 미리 비춘다 — 단정

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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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 실존적 부름 — 불씨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풀렸을 때, 나는 그 풀림을 누구의 손으로 돌리는가 — 그리고 무언가를 다 지은 다음,

나는 그것을 거기서 멈추는가, 예배로 닫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6장은 독자에게 "막힘을 뚫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막으려던 심문

이 옛 두루마리의 발견으로 풀리는 것을 보여 주고, 막던 손이 매일 채워 주는 손으로 뒤집히는 것을 보여 주

고, 날짜로 또렷이 완공된 건물을 봉헌과 유월절로 닫는 것을 보여 주고, 그 모든 사건 끝에 "마음을 돌이

켜"를 한 줄로 새긴다. 잃은 줄 알았던 약속이 결정적 순간에 다시 펼쳐지고 그 풀림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

려지는 것을 보았을 때 — "내가 풀렸다고 여기는 길은 누구의 손에서 왔고, 나는 다 지은 것을 어디로 닫는

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성전 재건의 마지막 막이 독자에게 건네

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건물의 재건이 봉헌과 유월절로 닫혔다 — 이제 무대가 돌에서 말씀으로 옮겨

가며,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둘째 귀환을 이끌고 등장하는 다음 막이 시작

된다(7장, 7:10).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chanukkah — 봉헌·낙성(다 지은 것을 예배로 닫음).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어둑한 문서고에서 화면이 열려요. 먼지 쌓인 두루마리들 사이로 한 권이 펼쳐져요 — 잃은 줄 알

았던 고레스의 칙령이요. 글자가 또렷이 비쳐요. 화면이 왕좌로 옮겨가고, 다리오가 새 조서를 적어요 — 막지

말라, 도리어 대주라, 매일 채우라, 어기면 벌하리라. 닷드내가 그 조서를 받아 신속히 준행해요. 카메라가 공

사장으로 달리고, 망치 소리 위로 학개·스가랴의 격려가 겹쳐요. 마지막 돌이 놓이고 자막이 지나가요 — "아

달월 삼일, 완공." 화면이 성전 뜰로 바뀌어요. 봉헌식, 제물, 반열대로 선 제사장들. 정월 십사일, 유월절 어린

양, 나뉘는 무교병, 이레 동안의 기쁨. 카메라가 물러나며 마지막 한 줄을 비춰요 —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

이켜." 마지막 프레임은 완성된 건물도, 다리오의 얼굴도 아니라 그 한 줄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문서고의 발견에서 왕의 조서로, 완공의 자막을 지나 봉헌과 유월절의 기쁨으로, 그리고 "마음

을 돌이켜" 한 줄 위에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막힘이 풀리는 안도 — 잃은 줄 알았던 약속이 결정적 순간에 나오다"

P02 이진우: "발견·명령·완공·봉헌·절기 — 막힘에서 기쁨으로 닫히는 다섯 단락"

P04 최현국: "문서고에서 성전 뜰로 — 종이에서 돌로, 돌에서 예배로 옮겨가는 무대"

P05 김미영: "막던 손이 매일 채우는 손으로 — 후원으로 뒤집힌 심문"

P07 오지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 모든 사건 끝에 둔 보이지 않는 손 한 줄"

P11 나경아: "megillah · chanukkah · pesach — 두루마리, 봉헌, 유월절로 닫는 재건"

부제 공동 제안: "다리오가 문서고를 조사하니 악메다에서 잃은 줄 알았던 고레스의 칙령이 나오고(1~5절),

막으려던 심문이 도리어 국고·제물의 후원으로 뒤집히며(6~12절),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성전이 다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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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완공되어(13~15절), 봉헌식과 유월절의 기쁨으로 닫힌 채 —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6:22) 한 줄을 책의 결로 새기는 재건의 마무리"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잃은 줄 알았던 두루마리, 막던 손이 채워 주는 손이 되는

뒤집힘, 모든 사건 끝에 둔 "마음을 돌이켜" 한 줄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

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문서고의 두루마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막힌 줄 알았던 길이 사실은 오래전

에 이미 열려 있었어요. 그 옛 약속이 먼지 속에 보존되어 있다가 가장 막막한 순간에 나왔어요. 저는 막혔다

고 여겨 멈춰 섰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잃은 줄 알았던 것이 결정적 순간

에 다시 펼쳐지는 그 장면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완공과

봉헌 아래에서 무엇이 결정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막힌 공사에서 완성된 예배로 움직여요. 1~12절은 문서와 명령으로 길이 풀

리고, 13~15절에서 건물이 완공되는데, 곧바로 16~22절에서 그 건물이 봉헌과 유월절의 예배로 닫혀요. 운동

의 방향은 '돌에서 예배로'예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

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6장은 phases 중 3~6장 성전 재건 블록의 마무리예요. 그리

고 7장의 전환점(7:10)으로 넘어가는 문턱이고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성전 기초·방해·완공, 7~8장 에스라의

귀환, 9~10장 통혼 자복인데, 6장은 성전 재건 블록을 닫는 마디예요. 도착점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흥미로운 건 6장이 이

미 그 전환의 씨앗을 품고 있어요. 건물의 완공(15절)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봉헌과 유월절(16~22절)로 닫

는 그 손짓 — 돌의 재건을 예배·기억의 재건으로 이어가는 동작이 7:10의 '말씀으로 삶을 재건함'과 같은 결이

에요. 건물의 완성이 거기서 더 깊은 재건으로 향하는 거 같아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22절이 핵심이에요. 다리오의 후원도, 완공도, 봉헌도 다 말한 다음에, 본문

은 맨 끝에 그 모든 일의 보이지 않는 원인을 한 줄로 둬요 —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 길을 연 건 옛

두루마리였고, 비용을 댄 건 왕의 국고였고, 공사를 마친 건 장로들이었는데, 본문은 그 마음을 돌이키신 분을

따로 새겨요. 그러면서도 다리오의 조서도, 닷드내의 준행도, 예언자들의 격려도 지우지 않아요. 사람의 손과

하나님의 손이 한 장 안에 같이 있어요. 둘 중 하나를 깎지 않는 게 인상 깊었어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

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안도와 두려움이 같이 와요. 막힘이 풀리는 안도가 큰데, 동시에 11~12절의 형벌 조항을 보면 이

후원이 그저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에요. 조서를 어기면 벌하리라는 무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게가 차갑지

않았어요 — 그 단단함이 오히려 공사를 지켜 줬으니까요. 확신은 아니지만, 막힌 데서 다시 열리는 길에는 부

드러운 후원만이 아니라 단단히 지켜 주는 손도 함께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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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5절의 '끝났다'는 아람어 shelim(shalam) — '완성되다·온전해지다'예요. 단순히

공사가 멈춘 게 아니라 비로소 온전해졌다는 뉘앙스고요. 그리고 16·22절의 simchah(기쁨)가 봉헌과 유월절

을 한데 묶어요 — 완성의 정서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22절 '돌이켜'는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 분을 가리

키는데, 이 동사가 재건의 마지막 줄에 새겨진 것이 다음 장(말씀의 재건)에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

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막힌 공사에서 완성된 예배로 — 길을 연 두루마리도 비용을 댄 국고도 지우지 않으

면서, 그 모든 일의 마음을 돌이키신 손을 마지막 한 줄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을 봉헌과 유월절의 예배로 닫

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무대가 건물에서 말씀으로 옮겨가고, 율법을 연구하고 준

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한 한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에스라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6:1~2 — 잃은 줄 알았던 옛 칙령이 악메다 문서고에서 발견되는 이 장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5장의 막으려는 심문이 도리어 옛 약속의 검색을 불렀고, 그 약속이 먼지 속에 보존되어 있다가 결정적 순

간에 나온다. 과거에 적힌 약속이 현재를 지키는 이 장치의 의미를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6:6~10 — 막으려던 심문이 도리어 왕의 적극적 후원(국고·제물)으로 뒤집히는 것은 어떤 반전인가?

대적의 조사가 칙령의 증거가 되고, 다리오가 비용·제물을 "매일 부족함이 없게" 대주라 명한다. 막던 손이

채워 주는 손이 된 이 반전을 교훈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본문의 구조로 보존.

Q3. 6:14 — 건축의 형통을 학개·스가랴의 예언과 한 줄에 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말씀(예언)과 공사가 같은 줄에서 진행된다. 다리오의 조서와 예언자들의 격려를 나란히 둔 이 배치를, 외

적 후원과 내적 말씀 중 하나로 환원하지 않고 형태 관찰로 보존.

Q4. 6:15 — 완공일을 "다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로 또렷이 새긴 것은 어떤 선택인가?

막연한 '언젠가'가 아니라 확정된 하루로 완공을 닫는다. 날짜를 콕 집어 새긴 이 표기의 의도를 해석으로

닫지 않고 보존.

Q5. 6:16~22 — 건물의 완공을 봉헌식과 유월절의 예배로 닫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돌의 완성에서 멈추지 않고 봉헌·절기·기쁨으로 닫는다. 재건을 예배·기억으로 이어가는 이 닫힘의 의미를

모범으로 적용하기 전에 질문으로 이월.

Q6. 6:22 — 모든 사건 끝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를 한 줄로 둔 것은 어떤 형태인가?

왕의 후원과 완공과 봉헌을 다 적은 뒤, 그 보이지 않는 원인을 마지막에 한 줄로 새긴다. 사람의 손을 지우

지 않으면서 그 손을 움직이신 분을 새긴 이 절제가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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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7장

EZR-007  ·  역사서  ·  히브리어 ·아람어

성전이 완공된 뒤, 본문의 초점이 건물에서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간다. 아론까지 거슬러 오

르는 족보를 지닌 학자 에스라가 등장하는데, 본문은 그의 형통을 설명하기 전에 그 안쪽을 한

구절에 둔다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라"(7:10). 연구·준행·가르침의 세 동사가 차례로 놓이고, 그 차례가

권 전체가 향해 온 수렴점이 된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바사 왕의 궁정(조서·위임, 11~26절) →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넉 달의 길(8~9절) →

한 사람의 마음 안(10절, 보이지 않는 출처의 무대).

구조 다섯: 족보(에스라→아론, 1~5절) / 등장과 여정(학자·선한 손·넉 달·결심, 6~10절) / 아닥사스다의 조

서(아람어, 위임·재정·면세·사법, 11~26절) / 에스라의 송축(27~28절). 10절이 6~9절의 형통에 까닭을 댐.

소품 — 율법책: 6절 "모세의 율법", 10절 "여호와의 율법", 14절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 — 에스

라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가 장 내내 따라다님. 그리고 은·금·성전 기명(15~19절).

소재 나열: 아닥사스다·에스라·아론까지의 조상·모세의 율법·익숙한 학자·선한 손·정월과 오월·넉 달의 길

·은과 금·성전 기명·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금·면세·재판관·송축.

10절의 한 구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라" — 형통의 출처를 한 사람의 결심과 세 동사의 차례에 둠.

어휘: darash(�ַדָּר) 연구하다·찾다 / asah(עָשָׂה) 준행하다·행하다 / lamad(לָמַד) 가르치다 / kun(וּן�) 굳게 하다·

결심하다 / Torah(וֹרָה�) 율법 / yad tovah(ידָ טוֹבָה) 선한 손.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한 사람에게로 좁혀지는 조용함 — 무리의 귀환·건물의 완공에서, 카메라가 한 인물의 뿌리(족보)·손(율법

책)·마음(10절)으로 다가감.

받음이 짐이 아니라 받쳐진 호의로 느껴지는 든든함 — 왕이 구하는 것을 다 주고(6절) 은금·기명·면세·사

법권을 위임하되, 그 출처를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거듭 돌림(6·9·28절).

흐름과 두 번의 멈춤이 번갈는 호흡 — 1~9절 흐름 / 10절 멈춤(까닭) / 11~26절 흐름(조서) / 27~28절 멈춤

(송축). 두 멈춤이 다 위로 돌리는 지점.

건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환 — "이 일 후에"(1절)가 6장 완공 뒤의 전환을 표시. 돌의 회복에서 말씀의 회복

으로 옮겨감.

받치는 손과 드는 손이 겹치는 그림 — 위에서 받치는 하나님의 손(6·9·28절)과 율법을 든 에스라의 손(14

절)이 한 장에 함께.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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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7:1):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 성전 완

공 뒤, 시간을 건너뛰어 한 인물의 등장으로 엶. 그 족보가 곧 아론까지 거슬러 오름.

끝(7:28):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서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

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 받은 모든 것을 그 손께 돌리고, 함께 올라갈 자들을 모으는 다음 마디(8

장)로 엶.

시작과 끝의 대조: 한 인물의 등장과 그 뿌리(1~5절)로 열려, 그 인물이 받은 힘의 출처를 "여호와의 손"으

로 돌리는 송축(28절)으로 닫힘. 등장이 송축으로 맺힘.

완결 여부: 에스라는 등장하고 위임받고 길의 절반(7:9 도착)을 지났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자들의 명단과

강가의 여정은 8장으로 이어짐 — 한 사람의 등장이 한 행렬의 인솔로 넓어짐.

축: 족보(1~5절) → 학자·선한 손·여정(6~9절) → 결심의 까닭(10절) → 왕의 조서·위임(11~26절) → 송축

(27~28절)의 순서. 등장이 형통으로, 형통의 까닭이 결심으로, 결심이 위임으로, 위임이 송축으로 흐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에스라: 아론까지 거슬러 오르는 제사장 가문의 학자(1~6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고(6절), 선한 손의 도

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음(6절). 본문은 그의 형통의 까닭을 율법을 연구·준행·가르치기로

한 결심에 둠(10절).

여호와: 형통과 호의의 진짜 출처. 에스라에게 "선한 손"으로 함께하고(6·9절),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성전

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심(27절). 보이지 않는 모든 동작의 주어.

아닥사스다: 바사 왕. 조서를 써서 에스라에게 은금·기명·재정·면세·사법권을 위임함(11~26절). 본문은 그

의 정치를 평가하지 않고, 그 마음에 뜻을 두신 분께로 송축을 돌림(27절).

이스라엘 백성: 가르침의 대상(10·25절). 에스라가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한 그

백성이며, 25절에서 율법을 아는 자로 세워질 공동체.

율법(Torah): 이 장의 중심 소재이자 한 인물을 규정하는 것. 에스라가 익숙하고(6절), 연구하고 행하고 가

르치며(10절), 손에 들고(14절), 그에 따라 사법을 위임받는(25~26절) 두루마리.

10절의 한 구절: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라" — 한 사람의 형통

과 권위의 출처를 신분이 아니라 율법을 향한 마음의 결과 차례에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5절): 거슬러 오르는 족보 — 에스라의 이름에서 시작해 그 조상이 한 대씩 거슬러 올라 마침내 아

론 대제사장에게 닿음. 한 사람의 등장이 긴 뿌리를 끌고 옴.

컷 2 (6절): 학자의 등장 —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오니,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선한 손의 도우

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음.

컷 3 (7~9절): 넉 달의 길 —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을 떠나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그 길이 형통함.

컷 4 (10절): 멈춰 비추는 까닭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라." 형통의 안쪽이 한 절로 열림.

컷 5 (11~26절): 펼쳐지는 조서 — 아닥사스다의 글이 아람어로 인용됨. 은금·기명·재정·면세, 그리고 강 건

너편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며 재판관을 세우는 권한이 위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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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6 (27~28절): 돌려 드리는 송축 — 에스라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며,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시고 자기에게 선한 손을 베푸신 분께 받은 모든 것을 돌림.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darash(�ַדָּר) — '연구하다·찾다·간구하다'. 10절 "율법을 연구하여." 마음을 무엇에 두고 캐어 찾는 행위를

가리킴. 세 동사 중 첫째.

asah(עָשָׂה) — '행하다·준행하다·만들다'. 10절 두 번째 동사. 연구한 것을 삶으로 실행함. 배움과 가르침 사

이에 놓인 행함.

lamad(לָמַד) — '배우다·가르치다'. 10절 세 번째 동사. 같은 어근이 배움과 가르침을 함께 품음 — 배운 자가

가르치는 자로 이어짐.

kun(וּן�) — '굳게 하다·정하다·준비하다'. 10절 "마음을 정하여(결심하여)." 세 동사 앞에 놓여 그 차례 전체

를 떠받치는 의지의 동사.

Torah(וֹרָה�) — '율법·가르침·지시'. 6·10·12·14·21·26절. 이 장의 중심 소재이며, 한 인물이 익숙하고 연구하

고 가르치고 위임받는 두루마리.

yad tovah(ידָ טוֹבָה) — '선한 손'. 6·9·28절. 에스라의 형통과 왕의 호의의 출처를 가리키는 후렴. 받침과 도우

심의 은유.

sofer mahir(ר מָהִיר 익숙한 학자·능숙한 서기관'. 6절. 글을 베끼는 자를 넘어 율법에 능통한 자라는' — (סוֹפבֵּ

직무 칭호.

baruk(ְָ�רוּך) — '송축받으실'. 27절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받은 모든 것을 그 출처께로 돌리는 송축의 문

을 엶.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아론까지 거슬러 오르는 족보(genealogy back to Aaron): 1~5절이 에스라에서 아론으로 한 대씩 거슬러 오

름. 한 인물의 등장을 긴 제사장 계보 위에 둠 — 그가 누구인지를 뿌리로 먼저 보임.

선한 손의 후렴(the good hand of God refrain): 6·9·28절에 "선한 손"이 거듭 놓임. 형통·여정·힘의 출처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받치는 손에 돌리는 반복 표지.

세 동사의 차례(three verbs in sequence): 10절이 연구(darash)→준행(asah)→가르침(lamad)을 한 줄에 차례

로 둠. 배움이 행함을 거쳐 가르침으로 가는 순서를 단정 없이 배열로 드러냄.

인용된 아람어 조서(embedded Aramaic edict): 12~26절이 히브리어 서술에서 아람어 공문서로 전환됨. 제

국의 목소리가 서술 안에 직접 들어와, 위임의 공적 무게를 그대로 보임.

위로 돌리는 송축(doxology redirecting to God): 27~28절이 왕의 호의와 자기의 힘을 모두 "왕의 마음에 뜻

을 두신" 여호와께로 돌림. 받음의 서사를 송축으로 닫음.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바사 제국의 속주 자치·종교 위임 정책 — 왕이 지역 율법을 그 백성의 법으로 인정하고 현지 권위자에게

사법·행정을 위임하던 제국 통치 관행. 7:25~26 재판관 임명 위임의 배경.

왕의 아람어 공문서 — 바사 제국의 행정 공용어인 아람어로 작성된 칙령. 7:12~26이 아람어로 전환되는

문헌 특성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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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 운영 면세 특권 — 7:24 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 등에게 조공·관세·통행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제국이 신전 종사자에게 면세를 베푼 고대 근동 성소 후원 관행과 맞닿음.

왕실 보고에서의 성전 지원 — 7:20~22 강 건너편 고지기의 창고에서 은·밀·기름·소금을 한도까지 내어주

게 한 것은, 제국이 변방 성소를 재정으로 받친 정책의 배경.

포로 귀환 공동체 맥락 — 에스라가 귀환·재건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성전이 세워진 뒤 율법에

능통한 한 학자를 이방 왕이 권한과 함께 보낸다는 것은, 건물 이후의 공동체에 말씀 위에 선 삶의 재건을

비추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7장 ↔ 스 8장 (에스라와 함께 올라간 자들의 명단과 강가의 여정 — 7장이 여는 귀환의 실행)

에스라 7:10 ↔ 느 8장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백성에게 깨닫게 함 — "가르치기로 결심"의

뒷날 실행)

에스라 7:27 ↔ 스 1:1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것과 같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

에스라 7:1~26 ↔ 스 6:14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성전을 건축함 — 아닥사스다 조서의 직전 연결)

에스라 7:10 ↔ 신 17:18~20 (왕이 율법서를 베껴 평생 읽고 지키라 함 — 율법을 연구·준행하는 자의 본)

에스라 7:10·25 ↔ 말 2:7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구할 것 — 가르치는 자의 직무 배경)

에스라 7:10 ↔ 시 119편 (율법을 사랑하여 연구하고 지키는 마음 — 결심의 배경)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한 이름이 화면에 떠오른다 — 에스라. 그러자 그 이름 아래로 글자가 한 줄씩 거슬러 올라간

다. 아버지, 그 아버지, 또 그 위… 마침내 아론 대제사장에게 닿는다. 한 사람이 긴 뿌리를 끌고 등장한다. 화

면이 바벨론으로 옮겨간다. 그가 두루마리를 손에 든 채 길을 떠난다 —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자막이

지나간다 —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길이 넉 달간 펼쳐진다. 정월 초하루에 떠난 발이 오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 성문에 닿는다. 여기서 카메라가 멈춘다. 화면이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 그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한 그 안쪽이다. 멈춤이 풀리고, 화면이 다시 궁정으로 돌아간다. 왕

의 조서가 길게 펼쳐진다 — 은금, 기명, 곳간의 한도, 면세, 재판관을 세울 권한이 그의 손에 얹힌다. 마지막

프레임은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무릎을 굽히는 장면이다 —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을 향해 "송축할지로다" 하며, 함께 올라갈 사람들을 모으러 일어선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초벌 부제: "성전이 완공된 뒤, 본문의 초점이 건물에서 한 사람에게로 옮겨간다. 아론까지 거슬러 오르는

족보를 지닌 학자 에스라가 등장하여,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고 넉 달의 길을

형통히 올라오며(1~9절), 그 형통의 까닭이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

음'(10절)에 놓이고, 이방 왕의 조서가 그에게 은금·기명·권한을 위임하며(11~26절), 에스라는 받은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께 돌려 송축하는(27~28절) — 건물에서 말씀으로, 배움이 행함을 거쳐 가

르침으로 가는 권 전체의 수렴점"

• 

• 

• 

• 

• 

• 

• 

• 

• 

• 

• 

• 

66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darash·asah·lamad·kun·Torah·yad tovah·sofer mahir·baruk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아론까지의 족보·선한 손 후렴·세 동사의 차례·인용된 아람어 조서·바사 위임

정책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0절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이라"를 "우리도 먼저 배우고 행한 뒤 가르쳐야 한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세 동사(darash·asah·lamad)가 한 줄에 차례로 놓인 본문의 배열 관찰로만 보존.

에스라의 형통(6·9절)을 "순종하면 형통한다는 약속"으로 단정하기 전에, 본문이 그 형통의 출처를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거듭 돌리는 후렴의 형태 사실로만 기록.

아닥사스다의 위임(11~26절)을 "세상 권력도 하나님 사람을 도운다는 교훈"으로 닫기 전에, 이방 왕의 조

서가 율법 교사에게 권한을 얹는 본문의 사건과 27절이 그 마음의 출처를 위로 돌리는 송축의 형태로 먼저

둠.

건물(6장)에서 말씀(7장)으로의 전환을 "이제는 예배보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로 단정하지 않고,

"이 일 후에"(1절)가 완공 뒤 초점을 사람으로 옮기는 편집 사실로 보존.

아론까지의 족보(1~5절)를 "혈통의 정당성 강조"로 곧장 해석하지 않고, 한 인물의 등장을 긴 제사장 계보

위에 두는 도입 장치라는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7장은 성전이 완공된 뒤(6장) "이 일 후에"(1절) 본문의 초점이 건물에서 한 사람에게로 옮겨

가, 아론까지 거슬러 오르는 족보를 지닌 학자 에스라가 등장하여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왕에게 구하는 것

을 다 받고 넉 달의 길을 형통히 올라오며(1~9절), 그 형통의 까닭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

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10절)에 놓이고, 이방 왕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그에게 은

금·기명·재정·면세·사법권을 위임하며(11~26절), 에스라가 받은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께 돌려

송축하는(27~28절) — 건물에서 말씀으로, 배움이 행함을 거쳐 가르침으로 가는, 권 전체가 향해 온 수렴점이

다.

한 문단: 성전이 다 세워진 뒤 화면에 한 이름이 떠오른다 — 에스라. 그 아래로 조상의 이름이 한 줄씩 거슬러

올라 아론에게 닿는다. 한 사람이 긴 뿌리를 끌고 등장한다.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두루마리를

손에 든 채 바벨론을 떠나, 정월 초하루에 시작된 길이 오월 초하루에 예루살렘 성문에 닿는다 — 선한 손의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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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심으로 형통한 넉 달이다. 여기서 본문이 멈추고 그 안쪽을 한 절로 연다 — 그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

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했다(10절). 멈춤이 풀리면 왕의 조서가 아람어로 길게 펼쳐진다. 은금과 기명, 곳간

의 한도, 면세, 재판관을 세울 권한이 그 손에 얹힌다. 장은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께 돌려 "송축할지로다" 하며 함께 올라갈 사람들을 모으러 일어선 한 사람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궁정·길의 두 보이는 무대에 마음 안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대가 더해짐. 손에 든 율법책. 형통의 출처를 한

줄에 둔 10절.

2 첫 느낌·분위

기

한 사람에게로 좁혀지는 조용함. 받음이 짐 아닌 받쳐진 호의. 흐름과 두 번의 멈춤. 건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환. 받치는 손과 드는 손.

3 시작과 끝 인물의 등장·뿌리(1~5절)로 열려 받은 힘을 "여호와의 손"께 돌리는 송축(28절)으로 닫힘. 8장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

상

에스라·여호와·아닥사스다·이스라엘·율법. 10절 출처 귀속(결심과 세 동사). 신분 아닌 마음의 결에 권위를

둠.

5 장면 컷 거슬러 오르는 족보(컷1)·학자의 등장(컷2)·넉 달의 길(컷3)·멈춰 비추는 까닭(컷4)·펼쳐지는 조서(컷5)·돌

려 드리는 송축(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darash·asah·lamad·kun·Torah·yad tovah·sofer mahir·baruk 원어. 아론까지의 족보·선한 손 후렴·세 동사의 차

례·인용된 아람어 조서. 스 8·느 8·스 1:1 평행.

7 동영상 거슬러 오르는 뿌리→손에 든 율법→넉 달의 길→마음 안의 결심→위임의 조서→위로 돌리는 송축으로 닫

힘.

8 초벌 제목·부

제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9 기도·내면 연구·준행·가르침의 차례, 행함이 가르침 앞에 놓인 순서 앞에 머뭄 — 배운 것을 살아 내기 전에 말부터 앞

세운 적이 있었다는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건물에서 사람으로의 전환: 6장은 성전의 기초와 완공과 유월절로 닫혔다. 7장은 "이 일 후에"(1절)

로 그 초점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옮긴다. 같은 회복인데 대상이 돌에서 말씀으로 바뀐다. 본문은 성전이 다

세워진 곳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지로 —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한 사

람으로 — 나아간다. 이것이 우선순위의 단정인지 편집의 차례인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2. 결 2 — 형통의 까닭을 한 절에 둠: 6~9절은 에스라의 등장과 위임과 형통을 길게 펼친다. 그러다 10절이 멈

춰 그 까닭을 댄다 — 그가 율법을 연구하여(darash) 준행하며(asah) 가르치기로(lamad) 마음을 정했다(kun).

형통의 출처를 학식이나 역량이 아니라 율법을 향한 한 마음의 결과 차례에 둔다. 그러면서도 본문은 왕의 조

서와 은금의 수량과 행정 절차를 다 기록한다 —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면서 보이는 위임도 지우지 않는다.

3. 결 3 — 받음을 송축으로 닫음: 받은 것이 이 장에 가득하다 — 왕이 구하는 것을 다 주고, 은금·기명·면세·

사법권까지 위임한다. 그런데 본문은 그 받음을 자랑으로 부풀리지 않고 27~28절에서 송축으로 닫는다. "우

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시고 자기에게 선한 손을 베푸신 분께 받

은 모든 것을 돌린다. 큰 위임의 서사가 송축의 한 마디로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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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7장 ↔ 스 8장 (에스라와 함께 올라간 자들의 명단과 강가의 여정 — 7장이 여는 귀환의 실행)

에스라 7:10 ↔ 느 8장 (에스라가 수문 앞에서 율법책을 읽고 백성에게 깨닫게 함 — "가르치기로 결심"의

뒷날 실행)

에스라 7:27 ↔ 스 1:1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것과 같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심)

에스라 7:1~26 ↔ 스 6:14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로 성전을 건축함 — 아닥사스다 조서의 직전 연결)

에스라 7:10 ↔ 신 17:18~20 / 시 119편 (율법을 베껴 읽고 사랑하여 지키는 마음 — 결심의 본과 배경)

에스라 7:10·25 ↔ 말 2:7 (제사장의 입술이 지식을 지키고 율법을 구할 것 — 가르치는 자의 직무 배경)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7:1에서 멈춘다 — "이 일 후에" 한 인물이 긴 뿌리를 끌고 등장하는 그 전환 앞에 선다. 건물에서 사

람으로 옮겨가는 초점을 든다.

멈춤 1: 7:9에서 멈춘다 — 넉 달의 길을 형통히 올라온 그 여정의 출처가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돌려지

는 후렴을 쥔다.

멈춤 2: 7:10에서 멈춘다 — 형통의 까닭으로 놓인 연구·준행·가르침의 차례, 그 가운데 행함이 끼인 순서

를 든다.

끝: 7:28에서 멈춘다 — 장이 받은 것의 자랑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위로 돌리는 송축으로 닫힌다. 8장에서

그 결심한 자가 모은 행렬의 이름과 여정이 이어진다.

F · 자족성 점검

[x] 족보·등장·여정·결심의 까닭·위임의 조서·송축의 6컷 완결

[x] darash·asah·lamad·kun·Torah·yad tovah·sofer mahir·baruk 원어 분포

[x] 아론까지의 족보·선한 손 후렴·세 동사의 차례·인용된 아람어 조서의 문학 구조 기록

[x] 10절 출처 귀속(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의 형태 관찰

[x] 스 8·느 8·스 1:1·스 6:14·신 17·말 2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

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

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7:10)다. 권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초·방해·학개와 스가랴·완공과 유월절),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7장은 그 spine의 후반부가 열리는 마디이자 destination이 본문 안에 직접 놓인 장이다. 구속사의 호에

서 보면, 1~6장이 돌과 건물의 회복이었다면 7장은 그 회복이 말씀을 향한 한 마음으로 도착하는 지점이다.

권의 heart —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8:22) — 가 7장에서는 에스라의

형통과 여정을 거듭 받치는 "선한 손"(6·9·28절)으로, 그리고 율법을 향해 굳어진 한 마음(10절)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재건의 호는 성전의 완공에서 끝나지 않고, 그 성전 안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는 한 사

람의 결심에서 도착점을 얻는다.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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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완공된 건물(6장)에서 율법을 향해 굳어진 한 마음(7:10)으로 / 거슬러 오르는 뿌리(1~5절)에서 받은 것을 위

로 돌리는 송축(27~28절)으로 / 밖에서 받은 위임(11~26절)에서 안에서 일어선 결심(10절)으로 — 돌에서 말씀

으로, 받음에서 송축으로, 형통에서 그 형통의 까닭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7장은 성전이 완공된 곳에서 한 학자의 등장으로 열려, 그 형통과 위임의 출처를 능력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정한 마음에 돌리고,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송축으로 위에 올리

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8장에서 그 결심한 자가 모은 행렬의 이름과 강가의 여정으로 이어지고, 9~10장에서

통혼의 자복과 말씀 위에 선 삶의 개혁으로 나아가, 권이 향해 온 destination —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

르치는 마음 — 을 공동체의 삶으로 펼친다. 7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수렴 매듭 — 건물의 회복을 말씀을 향

한 한 마음의 결심으로 도착시키는 전환점이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등장과 위임과 송축이다 — 어느 학자가 올라오고, 왕이 무엇을 맡기고, 그가 어떻게 송축했는지. 그러

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형통의 출처에 대한 물음이다. 6~9절이 에스라의 형통과 받음

을 길게 펼치는데, 보통이라면 그 까닭을 그의 학식이나 제사장 혈통으로 댈 것이다. 그런데 10절은 그 출처를

다른 데로 돌린다 — 그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권위의 동력이 신

분에서 한 마음의 결과 차례로 옮겨간다. 둘째, 마음과 절차의 공존이다. 보이지 않는 결심을 말하면서도 본문

은 왕의 조서와 은금의 수량과 행정 절차를 지우지 않는다.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깎지 않는다 — 율법을

향해 굳어진 마음과 그 마음이 통과한 제국의 위임이 같은 장에 나란히 선다. 셋째, 회복의 도착점에 대한 비

춤이다. 1~6장이 돌의 회복이었다면, 7장의 세 동사(연구·준행·가르침)는 회복이 건물의 완공에서 끝나지 않

고 말씀을 향한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권의 수렴점에 새긴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내가 받은 형통과 권위가 어디서 왔다고 나는 여기는가 — 그리고 나는 배운 것을 행함을 거쳐 가르침으로 가

는가, 아니면 살아 내기 전에 말부터 앞세우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7장은 독자에게 "율법 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성전이 완공

된 뒤 초점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옮기고, 그 형통의 까닭을 한 절에 두고 —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

치기로 정한 결심 — 그가 받은 위임을 다 펼쳐 보이고, 마지막엔 그 모든 것을 위로 돌리는 송축을 보여 준다.

큰 권위가 한 마음의 굳힘에서 시작되고, 연구가 행함을 거쳐서야 가르침으로 가는 차례를 보았을 때 — "내

형통은 어디서 왔고, 나는 배운 것을 살아 내고서야 전하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권 전체가 향해 온 수렴점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조용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율법을 향해 마음을 굳힌 한 사람이 홀로 올라가지 않았다 — 그가 우두머리들

을 모아 함께 올라가며, 그 행렬의 이름과 가문, 아하와 강가의 금식, 은금과 기명의 인수가 이어지는 다음 마

디가 시작된다(8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kun — 굳게 하다·결심하다(마음을 정하여 연구·준행·가르침의 차례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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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한 이름으로 열려요 — 에스라. 그 아래로 조상의 이름이 한 줄씩 거슬러 올라가 아론에게

닿아요. 한 사람이 긴 뿌리를 끌고 등장해요. 카메라가 바벨론으로 가요. 그가 두루마리를 손에 든 채 길을 떠

나요. 자막, 선한 손이 그 위에 있으므로. 정월에 떠난 발이 오월에 예루살렘 성문에 닿아요. 여기서 카메라가

멈추고 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요 — 율법을 연구하여 행하며 가르치기로 정한 그 안쪽이에요. 멈춤이 풀리

고 화면이 궁정으로 돌아가요. 조서가 길게 펼쳐져요 — 은금, 기명, 곳간, 면세, 재판권이 그 손에 얹혀요. 마

지막 프레임은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무릎을 굽혀 송축하는 장면이에요.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함께

올라갈 사람들을 모으러 일어서요. 첫 컷은 거슬러 오르는 족보, 마지막 컷은 받은 것을 위로 돌리는 송축이에

요.

성령일 선교사: 거슬러 오르는 뿌리에서, 손에 든 율법으로, 넉 달의 길로, 마음 안의 결심으로, 위임의 조서로,

다시 위로 돌리는 송축으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형통의 까닭을 한 사람의 결심 한 줄에 둔 장 — 10절의 조용한 차례"

P02 이진우: "족보·여정·조서·송축 — 등장이 위로 돌리는 송축으로 닫히는 다섯 단락"

P04 최현국: "궁정과 길, 그리고 마음 안 — 보이는 두 무대 뒤에 놓인 보이지 않는 출처"

P05 김미영: "받치는 손과 율법을 든 손 — 형통이 혼자의 것이 아님을 손으로 보임"

P07 오지혜: "받은 것이 많은데 송축으로 가벼워진 장 — 짐이 아니라 받쳐진 호의"

P11 나경아: "darash · asah · lamad — 연구·준행·가르침으로 짠 한 사람의 결"

부제 공동 제안: "성전이 완공된 뒤(6장) '이 일 후에'(7:1) 본문의 초점이 건물에서 한 사람에게로 옮겨가, 아론

까지 거슬러 오르는 족보를 지닌 학자 에스라가 등장하고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넉 달의 길을 형통히 올라오

며(1~9절), 그 형통의 까닭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10절)에 놓이고,

이방 왕의 조서가 그에게 은금·기명·권한을 위임하며(11~26절), 에스라가 받은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께 돌려 송축하는(27~28절) — 배움이 행함을 거쳐 가르침으로 가는 권 전체의 수렴점"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거슬러 오르는 뿌리, 손에 든 율법, 넉 달의 길, 그리고 연

구하여 행하며 가르치기로 정한 마음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10절의 차례 앞에서 멈췄습니다. 연구하고, 행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그 순

서요. 저는 배운 것을 채 살아 내기도 전에 말부터 앞세웠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행함이 가르침 앞에 놓인 그 차례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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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위임과

형통 아래에서 무엇이 재건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건물에서 사람으로, 돌에서 말씀으로 움직여요. 6장까지는 성전의 기초·완

공이 이야기였는데, 7장은 "이 일 후에"로 그 초점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옮겨요. 그리고 그 중심에 10절이 있

어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연구·준행·가

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7장은 spine의 후반부가 열리는 마디예요. 그리고 destination이

바로 이 장 안에 있어요 — 7:10이요. 책 전체가 향해 온 곳이 여기서 한 절로 말해져요. 운동의 방향은 '건물의

완공에서 말씀을 향한 마음으로'예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성전 기초·방해·완공, 7~8장 에스라의

귀환, 9~10장 말씀 개혁인데, 7장은 7~8장 마디의 문을 여는 단이에요. 그런데 이 장이 특별한 건, phases 전체

의 도착점인 7:10이 바로 여기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이 한 왕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면(ur), 7

장에서는 한 사람이 율법을 향해 자기 마음을 굳혀요(kun). 1장의 일으킴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동작이라

면, 7장의 결심은 안에서 일어선 동작이에요. 회복이 건물의 완공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향해 굳어진 한 마

음으로 도착하는 결이 여기서 드러나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10절이 핵심이에요. 6~9절이 에스라의 형통과 왕의 위임을 길게 펼쳐 놓는

데, 보통이라면 그 까닭을 그의 능력이나 학식으로 댈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10절에서 곧바로 그 형통의 출처

를 다른 데로 돌려요 — 그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거예요. 받은 권한과 재

물의 안쪽에 한 마음의 차례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본문은 왕의 조서와 은금의 수량과 행정 절차

를 다 기록해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하면서 보이는 위임도 지우지 않아요 — 1장의 결이 여기 다시 와요.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받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본문은 그걸 자랑으로 부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한 절(10

절)에서 마음의 차례를 조용히 두고, 마지막엔 송축으로 다 위로 돌려요(27~28절). 큰 위임과 작은 결심이 한

장에 같이 있어요. 처음엔 10절이 사건들 사이에 끼인 작은 설명처럼 보였는데, 다시 보니 그 한 절이 앞뒤의

모든 형통을 떠받치고 있었어요. 확신은 아니지만 — 큰 권위가 한 마음의 굳힘에서 시작되는 그 결에서, 가장

작은 결심이 가장 큰 무게를 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10절의 "결심하여"는 kun(굳게 하다)이고, 그 뒤에 세 동사가 차례로 와요 —

darash(연구), asah(준행), lamad(가르침). 눈여겨볼 건 가운데에 asah(행함)가 놓인 거예요. 연구와 가르침 사이

에 행함이 끼어 있어요 — 배운 것을 행하지 않고 곧장 가르치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lamad는 '배우다'와

'가르치다'를 함께 품는 어근이에요. 배운 자가 가르치는 자로 이어져요. 마음을 굳히고(kun), 연구하고

(darash), 행하고(asah), 가르치는(lamad) 이 네 동사의 차례가 한 절에 놓인 것이, 책 전체가 향해 온 곳을 무엇

으로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건물의 완공에서 말씀을 향해 굳어진 한 마음으로 — 큰 형통과 위임의 출처를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정한 결심에 두고,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위로 돌

려 송축하면서, 책 전체가 향해 온 수렴점을 한 절(7:10)에 새긴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

결심한 한 사람이 누구를 모아 함께 올라가는지, 그 명단과 강가의 여정이 이어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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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7:10 — 형통(6~9절)의 까닭을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에 두면서, 본문이 에

스라의 능력·학식을 그 까닭으로 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본문은 형통의 출처를 학자의 역량이 아니라 율법을 향한 한 마음의 결과 차례에 둔다. 이 출처 귀속의 방

향을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7:10 — 연구(darash)·준행(asah)·가르침(lamad)이 한 줄에 이 차례로 놓이고, 행함이 가르침 앞에 끼인

이 배열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배운 것이 행함을 거쳐서야 가르침으로 간다. 세 동사의 차례를 교훈으로 닫지 않고 배열의 사실로 보존.

Q3. 7:6·9·28 — "선한 손"이 거듭 후렴처럼 놓이며 형통·여정·힘의 출처를 위로 돌리는 것은 어떤 선택인가?

받은 모든 것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받치는 손에 돌린다. 반복되는 후렴의 결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4. 7:1 — "이 일 후에" 성전 완공(6장) 뒤 초점이 건물에서 한 사람으로 옮겨가는 이 전환은 무엇을 보여 주

는가?

돌의 회복이 끝난 곳에서 말씀의 회복이 열린다. 건물에서 사람으로의 이 편집의 전환을 교훈으로 닫지 않

고 질문으로 이월.

Q5. 7:11~26 — 이방 왕의 아람어 조서가 율법 교사에게 은금·기명·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가?

제국의 칙령이 말씀 개혁의 통로가 된다. 이방 왕의 위임이 율법을 든 한 사람에게 얹히는 이 사건을 단정

하지 않고 보존.

Q6. 7:27~28 — 받은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께 돌려 송축하는 이 닫힘은 귀환 공동체에게 무

엇을 남기는가?

큰 위임의 서사가 자랑이 아니라 송축으로 닫힌다. 받음을 출처께로 돌리는 이 송축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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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8장

EZR-008  ·  역사서  ·  히브리어

에스라가 왕에게 일찍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8:22)

고 아뢴 말이, 아하와 강가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길에서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

워하여, 그는 군대 대신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한다. 말한 대로 사는 길

위에서 본문은 펼쳐진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8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셋: 출발지 바벨론의 집결지(족장 호명·명단, 1~14절) → 아하와 강가 야영지(점검·결원 보충·금식·위

탁, 15~30절) → 길과 도착지 예루살렘(출발·매복 통과·무사 도착·인계, 31~36절). 모이고·멈춰 점검하고·

떠나는 흐름.

구조 넷: 족장 명단과 수효(1~14절) / 레위인 결원과 보충("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15~20절) / 강가의 금

식과 간구(21~23절) / 예물을 열둘에게 달아 맡김(24~30절) / 출발·무사 도착·인계(31~36절). 떠날 때 달고

닿아서 다시 닮.

소품 — 저울과 강물: 25·26·33절 은·금·기명을 '달아'(shaqal) 인계·인수함. 15절 아하와 강가의 천막과 사흘

의 멈춤. 흐르는 물 곁에서 떠나기 전 자기를 살핌.

소재 나열: 족장 이름·수효·아하와 강·천막·사흘·없는 레위인·보냄받은 자들·가시뱌의 명철한 사람·느디님

사람·금식·겸비함·평탄한 길·보병과 마병·부끄러움·은·금·기명·저울·열두 제사장·거룩함·정월 십이일·매복

한 자·무사한 도착·번제·관원들.

22절의 한 구절: "길에서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 앞서 한 고백 때문

에 호위를 청하지 못함. 한 말이 한 선택을 묶음.

어휘: tsom(צוֹם) 금식 / yad(ָיד) 손 / baqash(�ַָ�ק) 찾다·구하다 / bosh(�ֹו�) 부끄러워하다 / shaqal(ָ�קַל) 달다·계

량하다 / qodesh(�ֶֹקד) 거룩함.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서두르지 않는 조심스러움 — 곧장 떠나지 않고 강가에 사흘 멈춰 점검·간구·위탁을 마치고서야 출발. 두

려움이 아니라 한 말 앞의 정직함에서 오는 단단함.

거룩한 것을 셈으로 지키는 묵직함 — 은·금을 달아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물도 거룩하

니"(28절) 하며 맡기고 받는 무게.

멈춤이 길고 떠남이 짧은 호흡 — 떠나기 전의 준비(15~30절)가 본문 무게 중심. 점검·간구·위탁이 길게 머

묾.

말과 삶이 한 장에서 만나는 공기 — 과거의 고백(22절)이 현재의 선택을 묶고, 도착의 확인(31절)이 그 고

백을 되받음. 말–선택–결과의 맞물림.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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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진 결을 알아차리고 채우는 정직함 — 레위인 결원(15절)을 넘기지 않고 사람을 보내 데려옴.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8:1):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

라" — 함께 올라온 자들의 명단으로 차분히 엶.

끝(8:36):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관원과 강 서쪽 총독들에게 넘겨 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

전을 도왔더라" — 조서가 관원에게 인계되고 성전과 백성이 도움을 받는 것으로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함께 올라온 자들의 명단(1절)으로 열려, 무사히 닿아 거룩한 짐을 인계하고 조서를 넘

겨 도움을 받는 것(33~36절)으로 닫힘. 명단의 출발이 셈하여진 인계의 도착으로 맺힘.

완결 여부: 2차 귀환의 노정은 무사히 끝나고 예물도 인계됐으나, 귀환 공동체의 삶 안의 개혁(통혼 자복)

은 아직 — 9~10장으로 이어지는 다음 마디.

축: 명단(1~14절) → 결원 보충(15~20절) → 금식·간구(21~23절) → 위탁(24~30절) → 출발·도착·인계

(31~36절)의 순서. 모임이 점검으로, 점검이 간구로, 간구가 위탁과 무사한 도착으로 흐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에스라: 2차 귀환의 인도자. 명단을 적고, 결원을 알아차려 사람을 보내고, 금식을 선포하고, 예물을 달아

맡기고, 무리를 이끌어 무사히 도착함. 군대를 청하기 부끄러워한(22절) 그 마음이 장 전체의 선택을 이끎.

함께 올라온 족장들(1~14절): 가문과 이름과 수효로 셈하여진 자들. 부름에 응답해 위험한 길을 함께 오르

는 동행.

보냄받은 자들과 가시뱌의 명철한 사람·느디님 사람(15~20절): 결원된 레위 직무를 채우러 데려와진 자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인계됨.

열두 제사장(24~30절): 은·금·기명을 달아 맡김받은 자들. "여호와께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것을 책임지

고 운반·인계함.

여호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22절) 손. 결원의 보충(18절)·길의 간구(22절)·무사한 도

착(31절)에 거듭 나타나는 후렴의 주어.

22절의 한 구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 일찍이 왕에게 아뢴 고

백이 길 위에서 시험대에 오름. 말한 대로 사는 결을 단정 없이 한 구절로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14절): 명단이 적힘 —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의 가문과 이름과 수효가 차분히

호명됨.

컷 2 (15~17절): 강가의 결원 — 아하와 강가에 사흘 천막을 치고 점검하니 레위 자손이 없음. 사람을 보내

가시뱌의 명철한 사람에게 일꾼을 청함.

컷 3 (18~20절): 채워짐 —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데려와져 결원

이 채워짐.

컷 4 (21~23절): 강가의 금식 — 그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함. 군대를 청하

기 부끄러워하였으므로 금식하며 간구하니 응낙하심을 입음.

컷 5 (24~30절): 달아 맡김 — 은·금·기명을 저울에 달아 열두 제사장에게 넘기며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물도 거룩하니" 함.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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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6 (31~36절): 무사한 도착 — 정월 십이일에 떠나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

지신지라" 예루살렘에 닿아 짐을 달아 인계하고 번제를 드리며 조서를 관원에게 넘김.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som(צוֹם) — '금식'. 21·23절 "내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간구하였더니." 군대 대신 택한 간

구의 방편으로, 음식을 끊어 겸비함을 몸으로 표함.

yad(ָיד) — '손'. 18·22·31절 "하나님의 선한 손." 레위인 인계·길의 간구·무사한 도착을 잇는 후렴의 표제어.

보호와 도우심의 환유.

baqash(�ַָ�ק) — '찾다·구하다'. 21절 평탄한 길을 '구하고', 22절 손이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심. 간구하는 자

와 응답받는 자를 한 어근이 묶음.

bosh(�ֹו�) — '부끄러워하다'. 22절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함.' 자기가 한 말 앞에 정직하려는 데

서 온 부끄러움.

kana(ַָ�נע) — '낮추다·겸비하다'. 21절 "스스로 겸비하여." 손을 의지하기 위해 먼저 자기를 낮추는 동작.

shaqal(ָ�קַל) — '달다·계량하다'. 25·26·33절. 거룩한 것을 저울에 달아 수효와 무게로 지키고 인계·인수하

는 회계의 동사.

qodesh(�ֶֹקד) — '거룩함·거룩한 것'. 28절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물도 거룩하니." 사람과 짐을

함께 거룩으로 규정함.

natsal(נצַָל) — '건지다·구원하다'. 31절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도착의 무사함을 손

의 건지심으로 표함.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명단으로 여는 개막(genealogical roster opening): 1~14절이 함께 올라온 자들을 가문·이름·수효로 셈하여

엶. 위험한 길의 동행을 익명이 아니라 이름으로 둠.

결원의 알아차림과 채움(gap noticed and filled): 15~20절이 레위인의 빈 결을 점검 중에 발견하고 사람을

보내 채움. 큰일 앞의 멈춤과 보충.

"선한 손"의 후렴(the good hand of God refrain): 18·22·31절이 인계·간구·도착에 같은 표현을 거듭 둠. 한

장의 세 마디를 한 손이 꿰뚫음.

말이 시험대에 오름(words put to the test): 22절이 과거의 고백 때문에 현재의 선택(군대 사양)을 묶음. 말

한 대로 사는 결을 서술이 한 구절로 드러냄.

달아 맡기고 달아 받음(weighed and entrusted): 24~30절과 33절이 떠날 때 달고 닿아서 다시 닮으로 수미

를 맞춤. 거룩한 것을 셈으로 지키는 인클루지오.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페르시아 도로망을 따른 장거리 이동 —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수개월의 노정과 대상의 위험, 매복·도

적의 상존. 22·31절 "길에서 도울 보병과 마병"·"길에 매복한 자"의 배경.

왕실 호위대 요청 관행 — 귀국하는 관료·사절이 왕에게 무장 호위를 청하던 일반 관행. 에스라가 그것을

부끄러워한(22절) 정황의 배경.

성소 헌물의 중량 계량과 책임 위탁 — 거룩한 금속·기물을 저울로 달아 수효와 무게를 적어 인계·인수하

던 성전 회계 관행. 25~34절 달아 맡기고 달아 받음의 배경.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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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금식 선포 — 위기·간구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끊고 겸비하던 관행. 21절 "금식을 선포하고"의

배경.

포로 귀환 공동체 맥락 — 에스라가 귀환·재건 공동체를 위해 기록됐다는 배경. 위험한 길을 군대가 아니

라 금식으로 통과한 도착은, 분열·상실 이후 공동체에 신뢰의 무게와 말의 책임을 비추는 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8:18·22·31 ↔ 스 7:6·9·28 (에스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 — 8장 후렴의 직전 출처)

에스라 8:25~34 ↔ 스 1:7~11 (성전 기명을 달아 맡기고 받음 — 위탁의 평행)

에스라 8:22 ↔ 느 2:7~9 (느헤미야는 왕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받음 — 부끄러워함과 대비되는 다른 선

택)

에스라 8:22 ↔ 대하 16:9 (여호와의 눈이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도우심 —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심"과 닿

음)

에스라 8:21 ↔ 사 58:3~9 (참 금식의 결 — 금식 선포의 배경 결)

에스라 8:22~23 ↔ 시 34:4·15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의인을 향하신 눈 — 간구와 응낙의 결)

에스라 8장 ↔ 스 9~10장 (귀환 직후의 통혼 자복과 개혁 — 도착 다음의 마디)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바벨론의 집결지다. 사람들이 가문별로 호명되고, 누군가 명단을 적는다 — 함께 위험한 길

을 오를 자들의 이름과 수효다. 화면이 강가로 넘어간다. 아하와로 흐르는 물 곁에 천막이 쳐지고, 일행이 사

흘을 묵는다. 점검하던 손길이 멈춘다 —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 보내지고, 얼마 뒤 한 무리가 데

려와진다. 자막 한 줄이 지나간다 —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시 그 강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

한다. 무리가 음식을 끊고 머리를 숙인다. 길에서 지켜 줄 군대를 왕에게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청하지 않

는다 — 앞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화면이 저울로 옮

겨간다. 은과 금이 달리고, 무게가 적히고, 열두 제사장의 손에 넘겨진다 — 너희는 거룩한 자요 이 기물도 거

룩하니. 정월 십이일, 일행이 떠난다. 길은 멀고 매복은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 프레임은 예루살렘 성전 안이

다 — 짐이 다시 저울에 달려 인계되고, 번제 연기가 오르고, 무리가 조서를 관원에게 건넨다. 군대 없이 온 길

이, 무사히 닿아 있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군대 대신 금식으로 간 길"

초벌 부제: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족장들의 명단이 적히고(1~14절),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인의 결원을 '선

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채우며(15~20절), 길에서 도울 군대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 — 앞서 왕에게 '하

나님의 손은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아뢰었으므로 —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

하니 응낙하심을 입고(21~23절), 은·금·기명을 달아 거룩한 제사장 열둘에게 맡기고(24~30절), 정월 십이

일에 떠나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르는(31~36

절) — 말한 대로 사는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귀환의 길"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som·yad·baqash·bosh·kana·shaqal·qodesh·natsal 등 8개 기록)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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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명단 개막·결원의 채움·"선한 손" 후렴·말이 시험대에 오름·달아 맡기고 받음

·페르시아 도로망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22절 "군대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를 "그러니 우리도 인간의 도움을 거절해야 한다"는 적용 설

교로 닫지 않고, 한 고백 때문에 현재의 선택이 묶인 본문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하나님의 손은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22절)를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약속"으로 단정하기

전에, 일찍이 왕에게 아뢴 말이 길 위에서 시험대에 오른 서술 사실로만 기록.

금식과 무사한 도착의 잇댐(21~31절)을 "금식하면 보호받는다는 공식"으로 교훈화하기 전에, 금식

(tsom)→간구→응낙→건지심(natsal)의 흐름이 한 장에 배열된 형태로 먼저 둠.

예물을 달아 맡김(24~30절)을 "헌신의 책임"으로 곧장 적용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저울로 달아(shaqal) 인

계·인수하는 회계의 결로 보존.

레위인 결원의 보충(15~20절)을 "직분의 중요성"으로 곧장 단정하지 않고, 빠진 결을 점검 중에 알아차려

채우는 멈춤의 형태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8장은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의 명단이 적히고(1~14절),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인의 결원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채우며(15~20절), 길에서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 — 앞서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22절)고 아뢰었으므

로 —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니 응낙하심을 입고(21~23절), 은·금·기명을 달아 거룩한

제사장 열둘에게 맡기고(24~30절), 정월 십이일에 떠나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

지신지라"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르는(31~36절) — 말한 대로 사는 신뢰가 길 위에서 시험대에 오른, 2차 귀환

의 노정이다.

한 문단: 바벨론 집결지에서 가문별로 사람들이 호명되고 명단이 적힌다 — 위험한 길을 함께 오를 자들의 이

름이다. 화면이 아하와 강가로 넘어간다. 천막이 쳐지고 사흘이 흐른다. 점검하던 손이 멈춘다 — 레위인이 없

다. 사람이 보내지고,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한 무리가 데려와진다. 다시 그 강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

한다. 길에서 지켜 줄 군대를 왕에게 청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청하지 않는다 — 앞서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은과 금이 저울에 달려 열두 제사장의 손에 넘겨진다 — 너

희도 이 기물도 거룩하니. 정월 십이일, 일행이 떠난다. 길은 멀고 매복은 보이지 않는다. 장은 한 사람의 용맹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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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군대 없이 떠난 무리가 매복한 길에서 건지심을 입어 예루살렘 성전에 짐을 달아 인계하고 번제를

드리는 도착 위에서 닫힌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

소품·소재

집결지→강가 야영지→길과 도착으로 옮겨가는 무대. 달고 또 다는 저울과 흐르는 물가의 소품. 한 말이 한

선택을 묶은 22절.

2 첫 느낌·분

위기

서두르지 않는 조심스러움. 거룩한 것을 셈으로 지키는 묵직함. 멈춤이 길고 떠남이 짧은 호흡. 말·선택·결과

의 맞물림. 빠진 결을 채우는 정직함.

3 시작과 끝 함께 올라온 자들의 명단(1절)으로 열려 셈하여진 인계와 조서 넘김(33~36절)으로 닫힘. 명단의 출발이 무사

한 도착으로 맺힘. 9장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

사상

에스라·족장들·보냄받은 레위인·열두 제사장·여호와. 22절 고백의 묶임. 18·22·31절 "선한 손"으로 인계·간구

·도착을 꿰뚫음.

5 장면 컷 명단(컷1)·강가의 결원(컷2)·채워짐(컷3)·금식(컷4)·달아 맡김(컷5)·무사한 도착(컷6) 6컷.

6 의문·발견·

정보

tsom·yad·baqash·bosh·kana·shaqal·qodesh·natsal 원어. 명단 개막·결원의 채움·"선한 손" 후렴·말이 시험대에

오름·달아 맡기고 받음. 스 7·1·느 2·대하 16 평행.

7 동영상 명단의 출발→강가의 결원과 채움→금식과 간구→달아 맡긴 거룩한 짐→군대 없이 닿은 도착으로 닫힘.

8 초벌 제목·

부제

"군대 대신 금식으로 간 길"

9 기도·내면 한 말 앞에 정직하려 손쉬운 보호를 사양한 결 앞에 머뭄 — 입으로는 의지한다 해 놓고 위험해지면 다른 손

부터 찾았다는 떠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한 말 앞의 부끄러움: 22절은 에스라가 길에서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고 적는다. 그 부끄러움의 출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 말'이다 — 앞서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

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고백이 현재의 선택을 묶는다. 본문은 이것이

용맹인지 정직인지 단정하지 않고, 한 말 때문에 다르게 행할 수 없게 된 형태만 둔다.

2. 결 2 — 의지함의 적극성: 손을 의지한다는 것이 손 놓고 기다리는 일이 아니다. 21절에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kana) 평탄한 길을 구한다(baqash). 22절에서 그 손은 다름 아닌 '찾는(baqash) 자'에

게 선을 베푸신다 — 구하는 자와 응답받는 자가 같은 어근으로 묶인다. 음식을 끊고 머리를 숙여 길을 구하는

이 적극이, 의지함의 모습으로 본문에 둔다.

3. 결 3 — 셈하여 지킨 거룩: 회복의 첫 장(1장)이 빼앗긴 기명을 세어 돌려받았듯, 8장은 거룩한 은·금·기명을

떠날 때 달고(shaqal, 25~26절) 닿아서 다시 단다(33절).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물도 거룩하

니"(28절) 하며 사람과 짐을 함께 거룩으로 규정한다. 거룩한 것을 저울로 맞춘 수미의 회계가, 신뢰의 길을

셈의 정직으로 받친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8:18·22·31 ↔ 스 7:6·9·28 (에스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 — 8장 후렴의 직전 출처)

에스라 8:25~34 ↔ 스 1:7~11 (성전 기명을 달아 맡기고 받음 — 위탁의 평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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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8:22 ↔ 느 2:7~9 (느헤미야는 왕에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받음 — 부끄러워함과 대비되는 다른 선

택)

에스라 8:22 ↔ 대하 16:9 (여호와의 눈이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도우심 —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심"과 닿

음)

에스라 8:21 ↔ 사 58:3~9 (참 금식의 결 — 금식 선포의 배경 결)

에스라 8장 ↔ 스 9~10장 (귀환 직후의 통혼 자복과 개혁 — 도착 다음의 마디)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8:15에서 멈춘다 — 강가에서 빠진 레위의 결을 알아차린 그 멈춤 앞에 선다. 서두르지 않고 채우는

정직을 든다.

멈춤 1: 8:22에서 멈춘다 — 한 말 때문에 손쉬운 보호를 사양한 그 부끄러움을 쥔다.

멈춤 2: 8:28에서 멈춘다 — "너희도 이 기물도 거룩하니" 하며 셈으로 거룩한 것을 지키는 무게를 든다.

끝: 8:31에서 멈춘다 — 군대 없이 떠난 길이 매복에서 건지심을 입어 무사히 닿는다. 9장에서 그 닿은 공

동체가 마주하는 것이 이어진다.

F · 자족성 점검

[x] 명단·결원 보충·금식·위탁·도착의 6컷 완결

[x] tsom·yad·baqash·bosh·kana·shaqal·qodesh·natsal 원어 분포

[x] 명단 개막·결원의 채움·"선한 손" 후렴·말이 시험대에 오름의 문학 구조 기록

[x] 22절 고백의 묶임(군대를 구하기 부끄러워함)의 형태 관찰

[x] 스 7·스 1·느 2·대하 16·사 58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

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

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7:10)다. 권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초·방해·완공과 유월절),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8장은

7장에서 시작된 에스라의 귀환을 실제 노정으로 완수하는 둘째 단이다. 무엇보다 8장은 권의 heart가 또렷이

발화되는 장이다 —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8:22). 1장에서 빼앗긴 기

명을 세어 돌려주신 손, 7장에서 에스라 위에 임한 "선한 손"이, 8장에서 한 사람의 입으로 고백되고 한 길 위

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7:10이 "준행하기로 결심한" 자를 가리킨다면, 8장은 자기가 한 말을 준행하느라 손쉬

운 보호를 사양하는 자를 보여 준다. 가르칠 말과 사는 삶이 갈라지지 않는 결이, 도착점의 결심 한 절 앞에서

길의 노정으로 미리 비친다. 재건의 호는 거창한 위업이 아니라, 한 말 앞에 정직하려는 강가의 금식 한 자락

에서 받쳐진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말의 고백(22절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에서 그 말대로 산 선택(군대 사양·금식)으로, 다시 그 말대

로 된 확인(31절 "건지신지라")으로 / 집결지의 명단(1~14절)에서 강가의 점검·간구(15~30절)로, 다시 무사한

도착(31~36절)으로 — 말에서 삶으로, 삶에서 확인으로, 떠남 앞의 멈춤에서 닿음으로 흐른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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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살표로 좁히면, 8장은 일찍이 한 고백이 길 위에서 시험대에 올라, 군대 대신 금식으로 평탄한 길을 구하

고, 거룩한 짐을 달아 맡겨, 매복한 노정에서 건지심을 입어 무사히 닿는 운동이다. 그 운동은 9장에서 도착한

공동체가 마주하는 통혼의 문제와 에스라의 자복으로 이어지고, 10장에서 언약 갱신의 개혁으로 나아가며,

7:10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마음의 재건으로 도착한다. 8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한 매듭 — 말과 삶이 갈라지지 않는 신뢰가 위험한 길 한복판에서 시험되고 확인되는 마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명단과 금식과 회계와 노정이다 — 누가 함께 올라왔고, 강가에서 무엇을 점검했고, 몇 달란트를 달아

맡겼고, 어떻게 닿았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시험된다. 첫째, 말과 삶의 일치다. 보통 위험한

장거리 길이라면 호위를 청하는 것이 지혜인데, 22절은 그 청함을 부끄러움으로 돌린다 — 앞서 한 말 때문이

다. 입으로 한 고백이 길 위에서 청구서가 된다. 둘째, 의지함의 적극성이다. 군대를 사양한 결을 본문은 손 놓

음으로 채우지 않는다. 금식하고 겸비하고 평탄한 길을 구하는 적극이 그곳에 선다 — 손을 의지함이 곧 음식

을 끊고 길을 구하는 일임을 길의 문턱이 보여 준다. 셋째, 셈으로 지킨 거룩이다. 신뢰의 길이 막연한 낙관으

로 흐르지 않도록, 거룩한 은·금·기명을 떠날 때 달고 닿아서 다시 단다 — 의지함과 정직한 회계가 한 길에서

만난다. 그리고 이 세 결을 한 손이 꿰뚫는다 — 결원을 채우고(18절), 길을 여는 근거가 되고(22절), 매복에서

건지는(31절) "선한 손."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내가 한 말대로 사는가 — 길이 위험해질 때, 입으로 의지한다 고백한 손을 끝까지 잡는가, 손쉬운 다른

손부터 찾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8장은 독자에게 "군대를 거절하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이 일

찍이 왕에게 한 고백 때문에 손쉬운 보호를 사양하고, 그 사양의 결을 금식과 겸비로 채우고, 거룩한 짐을 달

아 맡기고, 매복한 길에서 무사히 건지심을 입는 노정을 보여 준다. 한 말이 길 위에서 시험대에 오르고 그 말

대로 닿는 것을 보았을 때 — "나는 내가 한 말대로 사는가, 위험해질 때 어느 손을 잡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권의 heart를 품은 장이 독자에게 건네는 가장 정직한 초대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군대 없이 무사히 닿은 공동체가 도착해서 무엇을 마주하는가 — 귀환자들의

통혼이 알려지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무릎을 꿇어 자복하는 다음 마디가 시작된다(9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yad — 손(결원을 채우고, 길을 열고, 매복에서 건지신 선한 손).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바벨론 집결지에서 열려요. 가문별로 호명되고 명단이 적혀요 — 함께 길을 오를 자들의

이름이에요. 카메라가 아하와 강가로 넘어가요. 천막이 쳐지고 사흘이 흘러요. 점검하던 손이 멈춰요 — 레위

인이 없어요. 사람이 보내지고, 한 무리가 데려와져요. 자막 한 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시 그

강가,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해요. 무리가 음식을 끊고 머리를 숙여요. 군대를 청할 수 있었지만 청하지 않아요

— 앞서 한 말 때문에요. 화면이 저울로 옮겨가요. 은과 금이 달리고, 무게가 적히고, 열두 손으로 넘겨져요 —

너희도 이 기물도 거룩하니. 정월 십이일, 일행이 떠나요. 길은 멀고 매복은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프레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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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성전 안이에요 — 짐이 다시 달려 인계되고, 번제 연기가 오르고, 조서가 관원에게 건네져요. 첫 컷

은 명단을 적는 손, 마지막 컷은 군대 없이 무사히 닿은 도착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명단의 출발에서, 강가의 결원과 채움으로, 금식과 간구로, 달아 맡긴 거룩한 짐으로, 군대 없

이 닿은 도착으로 닫히는 흐름이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한 말 앞의 부끄러움 — 군대를 청하지 못한 정직"

P02 이진우: "명단·결원·금식·위탁·도착 — 말과 결과가 한 장에서 맞물리다"

P04 최현국: "집결지에서 강가로, 강가에서 길로 — 멈춤이 길고 떠남이 짧은 노정"

P05 김미영: "달아 맡기고 달아 받은 거룩한 짐 — 셈으로 지킨 길"

P07 오지혜: "선한 손 — 결원을 채우고, 길을 열고, 매복에서 건지신 후렴"

P11 나경아: "tsom · baqash · natsal — 금식하여 구하니 건지심으로 닿은 길"

부제 공동 제안: "에스라와 함께 올라온 족장들의 명단이 적히고(1~14절), 아하와 강가에서 레위인의 결원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채우며(15~20절), 길에서 도울 군대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여 — 앞서 왕

에게 '하나님의 손은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22절)고 아뢰었으므로 — 금식을 선포하고 겸비하여 평

탄한 길을 간구하니 응낙하심을 입고(21~23절), 은·금·기명을 달아 거룩한 제사장 열둘에게 맡기고(24~30절),

정월 십이일에 떠나 '하나님의 손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31절) 무사히 예루살렘에 이

르는(31~36절) — 말한 대로 사는 신뢰가 시험대에 오른 귀환의 길"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말 앞에 부끄러워 군대를 청하지 못한 마음, 강가에서

음식을 끊고 머리를 숙인 무리, 매복한 길에서 무사히 건지심을 입은 도착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

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22절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말 때문에 손쉬운 보호를 청하지 못한 그 부끄러

움이요. 저는 입으로는 의지한다고 말해 놓고, 막상 길이 위험해지면 다른 손부터 찾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

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말한 대로 서려고 군대를 사양한 그 결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명단과

노정 아래에서 무엇이 시험되고 있는지요? 이 장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한 말에서 그 말대로 된 결과로 움직여요. 22절은 과거의 고백("하나님의 손

은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을 끌어와 현재의 선택(군대 사양)을 묶고, 31절은 "하나님의 손이… 건지신지

라" 하고 그 고백을 되받아요. 운동의 방향은 '말에서 삶으로, 다시 확인으로'예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

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8장은

7장의 귀환이 길 위로 펼쳐지는 마디예요. phases로 보면 7~8장 에스라의 귀환의 둘째 단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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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성전 기초·방해·완공, 7~8장 에스라의

귀환, 9~10장 말씀 개혁인데, 8장은 그 귀환을 실제 노정으로 완수하는 단이에요. 도착점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흥미로운 건

8장이 그 '준행'을 길 위에서 미리 보여 줘요. 7:10이 율법을 '준행'하기로 결심한 자라면, 8장은 자기가 한 말을

준행하느라 군대를 사양하는 자예요. 가르칠 말과 사는 삶이 갈라지지 않는 결이 이 장에 비쳐요. 그리고 권의

heart가 바로 여기예요 —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8:22). 권 전체에 흐

르던 "선한 손"이 8장에서 한 고백으로 또렷이 발화돼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22절이 핵심이에요. 보통 위험한 장거리 길이라면 호위를 청하는 게 지혜인

데, 본문은 그 청함을 부끄러움으로 돌려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의 출처가 두려움이 아니라 '한 말'이에요 —

앞서 왕에게 한 고백 때문에 지금 다르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본문은 금식하고 겸비하고 평탄한 길

을 간구하는 적극을 다 기록해요. 손을 의지한다는 게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끊고 길을 구하는

일이래요 — 질문으로 다음 장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말은 쉽게 했는데, 그 말대로 살려니 손쉬운 보호를 내려놔야 해요. 입으로 한 고백

이 길 위에서 청구서가 돼요. 그게 처음엔 무겁게 느껴졌는데, 다시 보니 그 무게가 도착의 안도로 맺혀요 —

매복한 길에서 무사히 건지심을 입어요(31절). 확신은 아니지만 — 한 말 앞에 정직하려는 결이 끝내 안도로

닿는 그 흐름에서, 말과 삶이 갈라지지 않을 때 따르는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1절의 "겸비하여"는 kana(낮추다)이고, 같은 절의 "구하다"는 baqash예요. 그

런데 22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선을 베푸시는 대상도 '찾는(baqash) 자'예요 — 길을 구하는 자와 손이 찾는 자

가 같은 어근으로 묶여요. 그리고 31절의 "건지신지라"는 natsal(건지다)예요. 금식(tsom)으로 구하고(baqash)

겸비하여(kana) 간구하니 건지심(natsal)으로 닿는, 동사들이 한 길을 이뤄요. 말과 삶의 일치가 어휘의 잇댐으

로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 말에서 그 말대로 산 삶으로, 다시 그 말대로 된 확인으로 — 일찍이 한 고백 때

문에 손쉬운 보호를 사양하고, 군대 대신 금식으로 길을 구하여, 매복한 노정에서 무사히 건지심을 입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무사히 닿은 공동체가 도착해서 무엇을 마주하는지가 이어질 거

예요.

에스라 8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8:22 — 길에서 도울 군대를 구하기를 부끄러워한 것이, 앞서 왕에게 한 고백 때문이라는 이 묶임은 무엇

을 드러내는가?

본문은 군대 사양을 용맹이나 무모함이 아니라 '한 말 앞의 부끄러움'으로 둔다. 과거의 고백이 현재의 선

택을 묶는 이 결을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8:22 —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는 두 면의 고백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찾는 자에게 선을, 배반하는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 한 손의 두 면을 함께 든 고백이다. 그 고백이 길의

선택을 어떻게 묶는지 단정하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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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8:18·22·31 —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계·간구·도착에 거듭 놓인 이 후렴은 어떤 선택인가?

결원을 채우는 손, 길을 구하는 근거의 손, 매복에서 건지는 손이 같은 표현으로 묶인다. 한 장의 세 마디를

한 손이 꿰뚫는 이 어휘의 결을 보존.

Q4. 8:21·23 — 군대 대신 금식(tsom)을 택하여 겸비하고 간구하니 응낙하심을 입은 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

가?

손을 의지함이 손 놓음이 아니라 음식을 끊고 길을 구하는 적극으로 나타난다. 금식·겸비·간구·응낙의 배

열을 교훈으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Q5. 8:24~33 — 거룩한 은·금·기명을 떠날 때 달고(shaqal) 닿아서 다시 다는 이 수미의 회계는 무엇을 가리키

는가?

"너희도 이 기물도 거룩하니"(28절) 하며 셈으로 거룩한 것을 지킨다. 위탁과 인수를 저울로 맞춘 이 인클

루지오의 기능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6. 8:15~20 — 큰 길을 앞두고 레위인의 결원을 알아차려 사람을 보내 채운 멈춤은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빠진 결을 점검 중에 발견하고 서두르지 않고 채운다. 떠나기 전의 이 보충이 도착의 무게에 무엇을 더하

는지 질문으로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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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9장

EZR-009  ·  역사서  ·  히브리어

자기가 짓지 않은 죄 앞에서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저녁까지 기절하듯 앉아 있

다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9:6)로 입을

연다 — 그는 "나"가 아닌 "우리"라 말하며 공동체의 허물을 자기 일로 끌어안는다.

관찰된 사실

에스라 9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예루살렘 성전 앞뜰 혹은 에스라가 머무는 곳. 그러나 실질적 무대는 에스라의 몸 — 찢긴 옷·뽑힌 머

리카락·기절하듯 앉은 몸·펼친 무릎과 손이 9장의 무대 소품 전체.

구조 셋: 통혼 보고(1~2절) / 에스라의 몸 반응과 무리 집결(3~5절) / 자복 기도(6~15절). 소식 → 몸 → 기

도.

소품: 찢긴 옷과 겉옷(3절), 뽑힌 머리카락과 수염(3절), 기절하듯 앉은 몸(3절), 저녁 제사(5절), 무릎(5절),

펼친 손(5절).

소재: 통혼 소식·가나안 족속 목록·찢긴 옷·뽑힌 털·기절하듯 앉음·무릎·펼친 손·낯이 뜨거운 얼굴·머리 위

로 넘치는 죄악·남은 자(찌꺼기)·못(yated)·거룩한 씨·의로우신 하나님.

어휘: bush(�ֹו�) 부끄러워하다 / she'erit(רִית אבֵּ מָה)남은 자·찌꺼기 / ashmah (�כְּ 부정 (נדִָּה)허물·죄책 / nidah (אַ�כְּ

함·불결함 / nasa panim 낯을 들다(들 수 없음) / yated(ד .못·말뚝(소망의 고정 비유) (יתָבֵּ

4절: "내 번민함으로 인하여 떨며 모여드는 자들" — 에스라의 몸 앞에 말 없이 모이는 무리. 에스라의 몸

이 본문의 강한 소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무거운 정지(停止)의 공기 — 8장까지 이어진 귀환의 기쁨과 감사가 9장 첫 절에서 급격히 끊김. 고관들의

보고가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꿈.

몸이 먼저 반응하는 충격 — 에스라가 말하기 전에 옷을 찢고 털을 뜯고 앉음. 언어 이전의 반응.

고독한 애통과 공동체적 집결의 동시성 — 에스라 혼자 앉아 있는데 그 몸 앞에 무리가 말없이 모임(4절).

이상한 인력(引力).

기도의 어조 — 변론이나 탄원이 아닌 자복(confession). 방어하지 않고 쌓인 죄를 "머리 위로 넘침"으로 표

현. 자기 방어 없음.

끝의 어조 — 15절이 해결로 닫히지 않음. "우리가 주 앞에 서 있사오니 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로 — 죄를 인식한 채 열린 결말로 닫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9:1): "이 일이 끝나매 방백들이 내게 나아와 말하되" — 8장 감사 직후, 소식이 도착함으로 열림.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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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9:15):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오늘 주 앞에 서 있사오

니 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채로 서 있

는 공동체로 열린 결말.

시작과 끝의 관계: 보고로 열려 자복으로 닫힘. 8장의 감사·제물과 대비되는 무거운 전환. 해결 없음.

10장과의 이음새: 15절이 기도로 끝나고, 10:1에서 에스라의 기도와 고백에 백성이 모여 큰 소리로 울며

응답함. 9장은 기도가 완결되지 않은 채 열려 있음.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에스라: 통혼 소식을 듣고 옷·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수염을 뜯고 기절하듯 앉음(3절). 저녁 제사 때 일어나

무릎 꿇고 손 펴 기도(5절). 기도 전체를 1인칭 복수("우리")로 진행 — 자기가 통혼하지 않았으나 공동체

의 죄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음.

고관들: 1~2절 통혼 사실을 에스라에게 보고함. 에스라와 구별된 신뢰 있는 자들로서 상황을 직시하고 전

달.

이스라엘 자손·제사장·레위인들: 통혼의 행위 주체(1~2절). 본문은 이들을 정죄하지 않고 사실로 기술.

무리: 4절 에스라의 번민에 이끌려 "떨며 모여드는 자들" — 발언 없이 에스라의 애통과 함께 있음.

하나님("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기도의 대상. 9:8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잠간 허락하사"로

호칭. 9:15에서 "의로우시니이다"로 불림. 은혜를 베푸신 분이자 의로우신 분.

에스라 기도의 신학 명제: (1) 우리 죄악이 머리 위로 넘침(6절). (2) 잠간 은혜 주심 — 못(yated)과 남은 자

(she'erit)를 허락하심(8절). (3) 종 됨 중에도 버리지 않으심(9절). (4) 다시 죄 지음 — 주의 계명을 버렸음

(10~12절). (5) 의로우신 주 앞에 설 수 없음(15절).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2절): 통혼 보고 — 고관들이 에스라에게 나아와 이스라엘 자손·제사장·레위인들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했음을 고함. "거룩한 씨가 이방 족속과 혼합되었도다"(2절).

컷 2 (3~4절): 에스라의 몸의 반응 — 옷·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수염을 뜯고 기절하듯 앉음. 그 앞에 떨며

모여드는 무리.

컷 3 (5절): 일어나 기도로 — 저녁 제사 때 에스라가 일어나 무릎 꿇고 손을 펴 하나님께 향함.

컷 4 (6~7절): 부끄러움의 고백 —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머리 위로 넘치

고 허물이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컷 5 (8~9절): 은혜 인식 — "이제 잠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남은 자를 두시고 못을 주셨나

이다." 포로기 이후도 버리지 않으셨음.

컷 6 (10~15절): 다시 배반·열린 결말 — "그러하오나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된 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계명을 버린 현재.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bush(�ֹו�) — '부끄러워하다·낯이 뜨거워지다'. 9:6 기도의 첫 단어. 수치와 부끄러움이 기도의 첫 언어가

됨. 단순히 미안함이 아닌 존재의 무너짐.

she'erit(רִית אבֵּ 남은 자·남은 무리·잔류물'. 9:8·13·14·15에 반복. 은혜의 결과물이자 위협의 대상. 이사' — (�כְּ

야·미가의 남은 자 신학과 연결되는 배경어.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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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mah(מָה .허물·죄책·죄에 따른 책임'. 9:6·7·13·15 반복. 단순 '죄'(chata)보다 책임감과 죄책을 담음' — (אַ�כְּ

자복 기도의 핵심 어휘.

nidah(נדִָּה) — '부정함·불결함'. 9:11 가나안 땅의 더러움 묘사. 원래 월경 부정함을 가리키는 제의적 어휘가

여기서 윤리적 오염에 적용됨.

yated(ד 못·말뚝'. 9:8 "못을 주셨나이다." 확고한 고정의 비유. 이사야 22:23과 연결. 흔들림 없이 든든' — (יתָבֵּ

히 선 무언가로서 소망의 형상.

segullah(גתָֻּ�ה 보배로운 소유'. 직접 9장에 등장하지 않으나 9:2의 "거룩한 씨"(zera ha-qodesh) 개념의' — (סכְּ

배경어로 신 7:6의 거룩한 백성 개념과 연결되는 배경 어휘.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공동체 자복 기도 장르(communal lament/confession): 느헤미야 9장·다니엘 9장·시편 106편과 같은 포로 후

공동체 자복 기도의 형식 — 과거 죄 인식 → 하나님의 의로우심 인정 → 현재 상태 인식 → 처분을 하나님

께 넘김.

1인칭 복수의 자복적 동일시: 에스라가 통혼하지 않았으나 "나의 하나님이여"(6절)로 시작해 "우리의 죄

악", "우리가 하였나이다", "우리가 남은 자"로 일관되게 복수로 묶음. 대표적 동일시(representative

identification)의 형식.

몸 언어의 단계적 반응: 찢음 → 뜯음 → 앉음(3절) → 일어남 → 무릎 꿇음 → 손 폄(5절). 애통의 최저점에

서 기도를 향한 몸의 이동.

죄의 겹침 구조(piling guilt): 6~7절에서 죄악이 "머리 위로 넘치고", "허물이 하늘에 미침"으로 점층적 비

유가 쌓임. 과거(7절)·현재(10~12절) 두 층위로 죄를 쌓음.

은혜와 죄의 교차 리듬: 8~9절 은혜(남은 자·못·버리지 않음) → 10~12절 다시 배반. 은혜가 배반을 더 무겁

게 만드는 리듬.

열린 결말: 15절이 청원이나 해결로 닫히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 공동체의 사실 진술

로 끝남. 10장이 이 열린 공간에서 시작됨.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통혼 금지의 배경 — 모세오경(신 7:3~4, 출 34:15~16)의 조항. 포로 귀환 후 공동체의 정체성 경계 재설정

과 연결된 제2성전기 맥락.

낯을 들지 못하는 표현 — 고대 근동에서 신이나 왕 앞에 얼굴을 드는 것이 호의·수용의 신호. 반대로 "낯

을 들지 못함"은 수치와 단절의 신체 언어.

거룩한 씨(zera ha-qodesh) —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공동체 순수성을 강조하는 언어. 이사야 6:13의 "거룩

한 씨"와 연결되는 배경.

공동체 자복 기도 장르 — 느헤미야 9장·다니엘 9장과 같은 포로 후 자복 기도의 형식적 배경. 에스라 9장

은 이 장르의 대표 본문.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9:1~2 ↔ 신 7:3~4; 출 34:15~16 (통혼 금지 조항 — 에스라의 반응이 근거하는 율법)

에스라 9:6~7 ↔ 단 9:7~8; 느 9:33 (공동체 자복 기도 장르 — 낯이 뜨거워·부끄러움의 표현)

에스라 9:8 ↔ 사 1:9; 6:13; 미 5:7~8 (남은 자 신학 — she'erit의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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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9:9 ↔ 사 22:23 (못·말뚝 비유 — yated의 배경)

에스라 9:15 ↔ 스 10:1 (기도 직후 백성의 통곡 — 열린 결말이 10장으로 이어짐)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장 끝의 제물과 감사가 아직 공기에 남아 있다. 그런데 고관들이 찾아와 말을 건넨다 — 백성과 제사장과 레

위인들이 가나안 족속과 통혼했다고. 에스라가 그 말을 듣는다. 화면이 느려진다. 에스라의 손이 옷을 잡는다

— 찢는다. 겉옷도 찢는다. 손이 머리로 올라가 — 머리카락을 뜯는다. 수염도 뜯는다. 그리고 앉는다. 기절한

것처럼. 말이 없다. 카메라는 그 앉아 있는 몸을 오래 비춘다. 무리가 조용히 모여든다 — 떨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저녁 제사의 시간이 된다. 에스라가 일어선다. 무릎을 꿇는다. 두 손을 편다. 입이 열린다 — "내 하나

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기도가 흐른다 — 조상들의 죄, 잠간 베푸

신 은혜, 남은 자를 허락하신 것, 못처럼 고정하신 소망.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다시 짓는 배반. 기도는 해결로

닫히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은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로 공중에 걸린다.

화면이 그 열린 기도 끝에서 멈춘다.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 우리라 부르는 기도"

초벌 부제: "이방 통혼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기절하듯 앉아 있다가(3절), 저녁

제사 때 일어나 무릎 꿇고 '내 하나님이여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6절)로 기도를 열며 — 자기

죄가 아닌데 '우리'라 부르며 공동체의 허물을 끌어안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자복(自服)의 장

면"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bush·she'erit·ashmah·nidah·yated·segullah 6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공동체 자복 기도 장르·1인칭 복수 동일시·몸 언어 단계·죄의 겹침 구조·은혜

와 죄의 교차 리듬·열린 결말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에스라의 통혼 반응을 "우리도 공동체의 죄에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교훈으로 일반화하기 전에, 에스라가

1인칭 복수를 선택한 기도 언어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질 태도"로 적용하기 전에, 수치가 기도의 첫 언

어가 된 9:6의 형태 사실로 먼저 기록.

9:8의 남은 자와 못의 이미지를 "소망을 잃지 말라"는 교훈으로 닫기 전에, 은혜 인식이 9~12절에서 배반

의 무게를 더하는 은혜-죄 교차 리듬의 문학 구조로 먼저 기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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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결말(15절)을 "해결을 구하라"는 권고로 닫기 전에, 기도가 해결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실 진술로 끝나는 형태 관찰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9장은 귀환 지도자들이 이방 통혼 사실을 에스라에게 고하니(1~2절), 에스라가 옷·겉옷을 찢

고 머리카락·수염을 뜯으며 기절하듯 앉아 있다가(3~5절), 저녁 제사 때 무릎 꿇고 손 펴 "내 하나님이여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6절)로 기도를 열어 — 조상들의 죄와 은혜(남은 자·못)와 현재의 배반

을 차례로 아뢰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진술로 열린 채 닫히는 공동체 자복 기도의 장이다.

한 문단: 8장의 감사가 채 식기도 전에, 고관들이 찾아온다. 말이 끝나기 전에 에스라의 손이 옷을 잡는다 —

찢는다. 털을 뜯는다. 앉는다. 기절한 것처럼. 말이 없다.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든다 — 떨며. 저녁 제사의 시간

이 된다. 에스라가 일어나 무릎 꿇고 손을 편다. 입이 열린다 —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기도가 흐른다 — 조상들의 죄, 은혜로 주신 남은 자, 못처럼 고정하신 소망, 그

러나 다시 지은 배반. 기도는 해결로 닫히지 않는다 —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오늘 주

앞에 서 있사오니 이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나이다." 9장은 그 문장 위에서 멈춘다.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에스라의 몸이 무대. 찢긴 옷·뽑힌 털·무릎·펼친 손이 소품. 통혼 소식·남은 자·못·의로우신 하나님이 소

재.

2 첫 느낌·분위

기

8장 감사의 급정지. 언어 이전 몸의 충격. 고독한 애통에 모여드는 무리. 자복의 어조. 열린 결말의 공기.

3 시작과 끝 8장 감사 직후 보고로 열려(1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진술로 닫힘(15절). 해결 없음. 10

장으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상 에스라(자복)·고관들(보고)·이스라엘 자손(통혼 당사자)·무리(집결). 1인칭 복수 동일시. 은혜-배반-의로

우심의 신학 구조.

5 장면 컷 통혼 보고(컷1)·몸 반응(컷2)·기도로 일어섬(컷3)·부끄러움 고백(컷4)·은혜 인식(컷5)·다시 배반·열린 결

말(컷6) 6컷.

6 의문·발견·정

보

bush·she'erit·ashmah·nidah·yated 원어. 공동체 자복 장르·1인칭 복수 동일시·몸 언어 단계·죄의 겹침·은

혜-죄 교차 리듬·열린 결말 구조.

7 동영상 소식→몸의 충격→침묵 집결→기도로 일어섬→열린 결말 공중에 걸림.

8 초벌 제목·부

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 우리라 부르는 기도"

9 기도·내면 말하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진 그 침묵 앞에 머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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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몸이 먼저 반응한다: 에스라는 소식을 듣고 설명하거나 분노하지 않는다. 옷을 찢고 털을 뜯고 앉는

다. 그 몸 앞에 무리가 말없이 모여든다. 언어 이전의 반응이 공동체를 집결시키는 이상한 인력 — 에스라의

몸이 이 장의 가장 강한 소품이다.

2. 결 2 — "나"가 아닌 "우리": 에스라는 이방 통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도 전체를 "우리의 죄악", "우리

가 하였나이다", "우리가 남은 자"로 엮는다. 1인칭 복수의 이 선택이 단순한 수사법인지 깊은 동일시인지 본

문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기도가 그 형태를 취했다는 사실이 관찰 단계에서 남는다.

3. 결 3 — 은혜가 배반을 더 무겁게 만든다: 8~9절에서 남은 자와 못을 허락하신 은혜를 아뢴 직후, 10~12절

에서 그 은혜 위에 다시 지은 배반을 아뢴다. 은혜의 크기가 배반의 무게를 가중하는 리듬 — "그러하오나"(10

절)가 이 전환의 경첩이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9:1~2 ↔ 신 7:3~4; 출 34:15~16 (통혼 금지 조항 — 에스라의 반응이 근거하는 율법)

에스라 9:6~7 ↔ 단 9:7~8; 느 9:33 (공동체 자복 기도 장르 — "낯이 뜨거워" "부끄러움"의 표현)

에스라 9:8 ↔ 사 1:9; 6:13; 미 5:7~8 (남은 자 신학 — she'erit의 배경)

에스라 9:8 ↔ 사 22:23 (못·말뚝 비유 — yated의 배경)

에스라 9:15 ↔ 스 10:1 (기도 직후 백성의 통곡 — 열린 결말이 10장으로 이어짐)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9:3에서 멈춘다 — 말하기 전에 몸이 찢기는 그 순간 앞에 선다.

멈춤 1: 9:6에서 멈춘다 —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라는 수치의 첫 언어를 든다.

멈춤 2: 9:8에서 멈춘다 — 남은 자와 못이라는 은혜의 형태를 쥔다.

끝: 9:15에서 멈춘다 — 해결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문장 위에 공중에 걸린다.

F · 자족성 점검

[x] 통혼 보고·몸 반응·기도로 일어섬·부끄러움·은혜 인식·배반·열린 결말의 6컷 완결

[x] bush·she'erit·ashmah·nidah·yated 원어 분포

[x] 공동체 자복 장르·1인칭 복수 동일시·몸 언어 단계·은혜-죄 교차 리듬·열린 결말 구조 기록

[x] "우리"로 묶는 기도 언어의 형태 관찰

[x] 신 7장·사 1·6장·단 9장·느 9장 평행의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

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다. 에스라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초·방해·완공),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9장은 마지막 단계인 '통혼

자복' 국면의 전반부다. 건물이 완성되고(6장), 말씀의 사람이 귀환했으며(7~8장), 이제 삶의 재건이 시작되어

야 하는 순간 — 9장은 그 재건이 얼마나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는지를 에스라의 찢긴 옷으로 보여 준다. 7:10

의 결심이 9장에서 만나는 것은 성전도 율법 낭독도 아니라 찢긴 옷과 뽑힌 털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9장은 재

건의 깊이가 얼마나 긴 여정인지를 드러내는 매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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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8장의 감사와 제물에서 9장의 침묵과 자복으로 / 개인의 기쁨에서 공동체의 허물로 / "나"의 기도에서 "우

리"의 기도로 / 해결의 청원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열린 진술로 — 성취에서 자복으로, 말에서

몸으로, 기도의 닫힘에서 열린 공간으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9장은 에스라의 몸이 소식을 받아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동작을 통해 — 자기

가 짓지 않은 죄를 '우리'라 부르며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자복을 보여 주고, 그 기도를 해결 없이 열어 둠으로

써 10장의 공동체적 행동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운동이다. 에스라 권의 두 번째 막(말씀으로 삶을 재건)이 얼

마나 무거운 길인지를 9장의 열린 결말이 드러낸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통혼 보고와 에스라의 몸 반응과 자복 기도다.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언

어 이전의 몸이 먼저 반응한다는 것 — 에스라는 9장에서 설명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먼저 찢고 뜯고 앉는다.

기도도 그 이후다. 몸의 반응이 언어보다 먼저라는 이 순서가 무엇을 드러내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는다. 둘째,

"나"가 아닌 "우리"의 선택 — 에스라는 통혼에 가담하지 않았으나 기도의 주어를 복수로 선택한다. 이 동일

시가 자발적 연대인지, 지도자로서의 책임감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는다. 셋째, 은혜가

배반의 무게를 더한다 — 9:8의 남은 자와 못이 9:14의 위협과 대비되어 "은혜를 받은 만큼 배반이 더 무겁

다"는 감각을 만든다. 이 리듬이 에스라 권의 spine("말씀으로 삶까지 재건")이 왜 긴 길인지를 몸으로 보여 주

는 단서일 수 있다 — 확인이 아닌 관찰로 보존.

J · 문학 구조 — 에스라 권과의 매듭

에스라 권의 spine("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에서 9장은 두 번째 막의 중심부다. 건물이 완성됐고(6장) 말씀의 사람이 결심을 품고 귀환했으

며(7:10), 그러나 삶의 재건은 9장에서 에스라의 찢긴 옷과 함께 시작된다. 문학적으로 9장의 열린 결말(15절)

은 10장의 공동체 행동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기능을 한다 — 9장이 닫혔다면 10장의 개혁 행동이 나올 필요

가 없을 것이다. 열린 기도가 열린 공동체 응답을 부른다. 이 구조가 에스라 권의 마지막 phases — '통혼 자복·

말씀 개혁' — 이 9장의 기도와 10장의 행동이라는 두 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9장은 기도, 10장은 그

기도의 응답이다.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에스라의 자복 기도가 열린 채 끝났다 — 이제 그 열린 기도 앞에 백성이 모여

큰 소리로 울며 응답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한마디로 개혁이 시작되지만, 에스라 권은 청산해야 할

이름들의 목록으로 무겁게 닫힐 것이다(10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she'erit — 남은 자·찌꺼기(은혜로 받은 것이 배반으로 위태로워지는 단어).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4 최현국: 8장의 감사와 제물 직후, 고관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화면이 열려요. 에스라의 얼굴이 바뀌는

순간부터 화면이 느려지고 — 옷을 잡고 찢는 손, 머리카락을 뜯는 손, 그리고 기절한 것처럼 앉아 버리는 몸.

카메라가 그 앉아 있는 몸을 오래 비추고, 그 주위에 조용히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 제사 시간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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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에스라가 천천히 일어나 무릎 꿇고 손을 펴요. 기도가 흘러요. 마지막 프레임은 해결이 없이 —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공중에 걸려요.

성령일 선교사: 소식 → 몸의 충격 → 침묵 속 집결 → 일어나 기도 → 열린 결말의 순서군요.

[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 수치가 기도의 첫 언어가 되다"

P02 이진우: "소식 → 몸 → 기도 → 열린 결말 — 해결 없이 서 있는 자복"

P04 최현국: "찢긴 옷, 뽑힌 털, 펼친 손 — 에스라의 몸이 무대가 된 장"

P05 김미영: "부끄러워하다(bush) — 수치로 입을 연 기도의 첫 단어"

P07 오지혜: "남은 자(she'erit)가 네 번 — 은혜의 표식이 위협의 표적이 되는 순간"

P11 나경아: "bush · she'erit · ashmah — 부끄러움·남은 자·허물로 짜인 자복 기도"

부제 공동 제안: "이방 통혼 소식에 에스라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으며 기절하듯 앉아 있다가(3~5절), 저녁

제사 때 일어나 '내 하나님이여 낯이 뜨거워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6절)로 기도를 열며 — 남은 자를 허락하

신 은혜와 다시 지은 배반을 함께 들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동체로 열린 채 닫히는 한 자복의 장

면"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에스라가 기절하듯 앉아 있는 그 몸, 저녁 제사 때 일어나

무릎 꿇고 손을 펴는 그 동작,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우리'라 부르며 기도하는 그 언어 — 관찰로 알게 된 것

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1 한나래: (조용히) 주님, 오늘 에스라의 몸 앞에서 멈췄습니다. 말하기 전에 몸이 먼저 무너진 그 장면 —

찢고 뜯고 앉아 있는 그 침묵. 저는 무언가에 무너질 때 말부터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몸의 언어 앞에 잠

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에스라의 기도가 해

결로 닫히지 않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지요? 이 장이 에스라 권 전체의 spine과 어떻게 닿는지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귀환의 기쁨에서 자복의 침묵으로 움직여요. 1~8장이 건물·귀환·제물의 흐

름이었다면, 9장에서 그 흐름이 급정지하고 에스라의 몸이 멈춰요. 운동의 방향은 '성취에서 자복으로', '말씀

에서 몸으로'예요. 에스라 권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

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보면, 9~10장은 phases의 마지막인 '통혼 자복·말씀 개혁' 국면이에

요. 건물 재건(3~6장) → 말씀 귀환(7~8장) → 삶의 재건 시도(9~10장)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9장은 삶의 재건

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에스라의 몸으로 보여 줘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이 장은 목적지(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 와 현실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요. 7:10에 결심이 있었

는데, 9장에서 그 결심이 만나는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나와요. 건물이 완성됐다고 삶이 재건된 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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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9장이 보여 주는 거예요. spine의 두 번째 막 — '말씀으로 삶까지 재건' — 이 얼마나 긴 길인지를 에스라의

찢긴 옷이 보여 줍니다.

P07 오지혜: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은 — 에스라가 '나'가 아닌 '우리'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짓지

않은 죄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아요. 이 동일시가 왜 일어나는지, 본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기도가 그렇게

흘러요. 수면 아래에는 공동체와의 연대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 확신이 아니라, 기도가 그 형태를 취했다

는 관찰로 보존합니다.

P11 나경아: she'erit(남은 자)가 네 번 나오는 게 계속 걸려요. 8절에서 은혜로 주신 남은 자가, 14절에서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버리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혼인하오리이까 주께서 우리에게 노하사 멸절하도록 남은 자가

없게 하심이 아니오리이까"로 위협의 대상이 돼요. 은혜로 받은 것이 배반으로 위태로워진다는 구조가 그 한

단어 안에 담겨요. 이게 7:10의 '가르치기로 결심' 앞에 놓인 현실이에요 — 다음 장으로 가져갑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귀환의 기쁨이 자복의 침묵으로 급정지하고, 에스라의 몸이 무대가 되어 찢기고 뽑

히고 앉아 있다가 기도로 일어서는 동작, 1인칭 복수로 공동체를 끌어안는 기도의 언어, 은혜로 받은 남은 자

가 배반으로 위태로워지는 she'erit의 긴장, 그리고 해결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열린 결말을 손

에 쥐고 다음 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에스라의 기도가 끝나지 않은 채 백성이 모여 큰 소리로 울며 응답하고,

가문별 조사와 이름 목록으로 개혁의 무게가 구체화될 거예요.

에스라 9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9:3 — 에스라가 소식을 듣고 말하기 전에 옷을 찢고 털을 뜯고 앉아 버린 것은 어떤 반응인가?

언어 이전의 몸의 반응. 고대 근동 애통 관행(옷 찢기·재 뒤집어쓰기)과 연결되는 배경. 이 침묵의 몸이 기

도보다 먼저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 본문은 말하지 않음. 묵상 단계로 이월.

Q2. 9:4 — 에스라의 번민에 이끌려 "떨며 모여드는 자들"은 누구이며, 왜 모이는가?

본문은 이들이 누구인지(자발적 지지자인지, 통혼한 당사자인지) 말하지 않음. 에스라가 아무 말 없이 앉

아만 있는데 모여드는 현상의 의미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열린 관찰로 보존.

Q3. 9:6 — 에스라가 자기가 통혼하지 않았음에도 일관되게 "우리의 죄악"으로 기도한 것은 어떤 선택인가?

에스라는 8:21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체의 죄를 자기 것으로 끌어안

는 기도를 드림. 이 동일시의 이유를 본문은 설명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존.

Q4. 9:8 — "못(yated)을 주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동하지 않는 고정의 비유. 이사야 22:23의 배경 가능성. 그런데 이 못이 14절에서 다시 배반으로 위태로

워진다 — 이 대비가 9장 안에서 어떤 긴장을 만드는지 본문은 열어 둠. 묵상 단계로 이월.

Q5. 9:15 — 기도가 청원이나 해결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진술로 끝나는 것은 어떤 형

태인가?

느헤미야 9장·다니엘 9장의 자복 기도는 대개 회복 청원으로 닫히는 데 반해, 에스라 9장은 해결 없이 사실

진술로 끝남. 이 열린 결말이 9~10장의 서사 구조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본문 자체로 닫지 않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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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9:2 — "거룩한 씨"(zera ha-qodesh)라는 표현은 어떤 개념을 담고 있는가?

이사야 6:13과 연결 가능한 표현. 제2성전기 공동체의 순수성 경계 언어. 그러나 이 개념이 통혼 금지의 근

거로 쓰이는 방식 — 혈통적 경계인지 신앙 정체성의 경계인지 — 을 본문은 논증하지 않음. 질문으로 보

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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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라 10장

EZR-010  ·  역사서  ·  히브리어

9장의 자복이 행동으로 넘어간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 때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고,

스가냐가 "아직 소망이 있나니"(10:2) 한복판에서 언약을 세우자 한다. 백성은 비를 맞으며 떨

며 광장에 앉아 회개의 무게를 몸으로 겪고, 책은 결론 선언이 아니라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

의 이름 명단으로 닫힌다 —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미완의 여운만 남긴 채.

관찰된 사실

에스라 10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무대: 하나님의 성전 앞 통곡의 처소(1절) → 같은 성전 앞 광장(rehob), 사흘 뒤 비 내리는 아홉째 달 이십

일(9절) → 사람을 불러 이름을 적는 조사 위원회(16~44절). 한 처소가 통곡·떪·심리로 거듭 채워짐.

구조 넷: 통곡과 스가냐의 언약 제안(1~4절) / 맹세와 사흘 소집 공포(5~8절) / 비를 맞으며 떠는 회중과 조

사 방안 합의(9~15절) / 조사 시행과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의 명단(16~44절).

소품 — 비와 떪: 9절의 큰 비와 떠는 회중. 회개의 무게가 젖은 옷과 떨리는 몸으로 나타남. 죄의 떨림과 추

위의 떨림이 한 몸에 겹침.

소재 나열: 엎드려 우는 에스라·통곡하는 큰 무리·어린 아이·스가냐·소망·언약·내보냄·맹세·방백과 장로·

사흘·광장·큰 비·떪·위원회·정월 초하루·제사장부터 평민까지의 이름들.

2절의 한 호흡: "우리가 범죄하였으나… 아직 소망이 있나니" — 범죄와 소망을 한 문장에 둠. 절망의 한복

판에서 소망을 먼저 꺼냄.

어휘: tiqvah(וָה רִית)소망 / berit (ִ�קכְּ .내보내다 (사역 יצָָא)범죄·배신 / yatsa (מַעַל)떨다 / maal (רַעַד)언약 / raad (�כְּ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무겁게 젖었으되 소망이 받치는 공기 — 울음·비·떪으로 무거우나 2절의 소망이 한가운데를 받침.

뜨거움이 담담한 명단으로 식어 가는 결 — 1~4절의 통곡·결의가 16~44절의 이름 목록으로 식음. 승리 선

언 없이 닫힘.

울음과 절차의 번갈음 — 뜨거운 장면(1~4·9~15절)과 차분한 행정(5~8·16~44절)이 번갈아 호흡함.

결론 없이 닫히는 미완의 여운 — 44절 "자녀를 낳은 자도 있었더라"로 끊김. 개혁 완료 선언도 회복 환호

도 없음.

몸까지 내려온 회개의 무게 —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음(9절). 마음의 변화가 젖은 옷과 떨리는 몸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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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시작(10: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

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여 심히 통곡하니라" — 한 사람의 자복이 군중의 통곡으로 번

지는 장면으로 엶.

끝(10: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 명단

의 끝에 한 줄의 사실만 더하고 닫힘. 결론 선언 없는 미완의 닫힘.

시작과 끝의 대조: 큰 무리의 통곡(1절)으로 뜨겁게 열려, 이름의 명단과 한 줄의 사실(44절)로 담담히 닫

힘. 울음이 절차와 이름으로 식어 감.

완결 여부: 언약은 세워지고 조사는 정월 초하루까지 마쳤으나, 책은 개혁의 결과·공동체의 회복을 선언하

지 않고 명단으로 끊김 —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미완의 호.

축: 통곡(1절) → 소망·언약(2~4절) → 맹세·소집(5~8절) → 비·떪·합의(9~15절) → 조사·명단(16~44절)의

순서. 자복이 언약으로, 언약이 절차로, 절차가 이름으로 흐름.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에스라: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함(1절). 백성에게 맹세하게 하고(5절), 금식하며 여호하난의 방

으로 들어감(6절). 개혁을 주도하나 본문은 그를 영웅으로 그리지 않고 우는 자로 둠.

스가냐: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아직 소망이 있나니… 언약을 세우자,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2~4절)라

며 자복을 행동으로 옮길 것을 제안함. 죄의 한복판에서 소망과 결단을 먼저 꺼낸 자.

큰 무리: 남녀와 어린 아이가 에스라 앞에 모여 심히 통곡함(1절).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여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음(9절). 한 사람의 울음을 함께 짊어진 공동체.

비·떪(9·13절): 아홉째 달의 큰 비와 떠는 회중. 회개의 무게를 몸으로 겪게 하는 배경이자, "하루 이틀에 끝

낼 일이 아니"라는 현실의 무게.

명단의 사람들(18~44절): 제사장·레위인·노래하는 자·문지기·평민까지,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 본문은

이들을 정죄도 변호도 않고 이름으로만 적음.

2절의 한 구절: "아직 소망이 있나니" — 범죄의 자백 안에 소망을 함께 두는, 절망에 닫히지 않는 형태를

단정 없이 한 구절로 둠.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컷 1 (1절): 번지는 통곡 —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할 때,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모여

심히 통곡함.

컷 2 (2~4절): 소망과 언약 — 스가냐가 "아직 소망이 있나니… 언약을 세워 이 아내들을 내보내고 율법대

로 행하자.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

컷 3 (5~8절): 맹세와 공포 — 에스라가 무리에게 맹세하게 하고,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함.

컷 4 (9절): 비에 젖은 광장 — 아홉째 달 이십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 비를 맞으며

떪.

컷 5 (10~15절): 떨며 답함 — "이 일이 크고… 비도 많이 내려 능히 밖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위원회를 세

워 사안별로 조사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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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6 (16~44절): 이름의 명단 — 정월 초하루까지 조사를 마치고,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의 이름이 제사

장부터 평민까지 적힘. 책이 그 목록으로 닫힘.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tiqvah(וָה 소망·기대'. 2절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어근 qavah(줄을 잇다·기다리다)에서' — (ִ�קכְּ

옴. 절망에 닫히지 않은 한 가닥을 가리킴.

berit(רִית 언약·결의'. 3절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자복을 묶어 행동으로 만드는 공적 결의의' — (�כְּ

어휘.

raad(רַעַד) — '떨다·떨림'. 9절 백성이 비를 맞으며 떪. 두려움과 추위를 함께 담는 단어 — 죄의 떨림과 비의

떨림이 겹침.

maal(מַעַל) — '범죄·배신·신실치 못함'. 2·6·10절. 거룩한 것을 어긴 배신을 가리키는 단어로, 9장에서 이어

진 통혼의 표제어.

yatsa(יצָָא) — '나가다', 사역형으로 '내보내다'. 3·19절. 이방 아내와 소생을 내보내기로 한 언약의 핵심 동작.

bakah(ָ�כָה) — '울다'. 1절 에스라의 울음과 무리의 통곡에 이어짐. 한 사람과 군중의 울음을 같은 어근으로

묶음.

shaba(ָ�בַע) — '맹세하다'. 5절 "맹세하게 하니." 언약을 공적 서약으로 묶는 동사.

geshem(גֶֶּ�ם) — '큰 비·소나기'. 9·13절. 아홉째 달 우기의 비, 회개의 무게를 몸으로 겪게 하는 기후.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자복이 언약으로 바뀜(confession turning into covenant): 9장의 기도(자복)가 10장에서 곧장 언약(3절)으로

이어짐. 떪이 결단이 되고, 울음이 절차가 됨.

죄의 한복판의 소망(hope amid sin): 2절이 범죄의 자백과 "아직 소망이 있나니"를 한 문장에 둠. 회개를 절

망이 아니라 소망의 빛 아래 둠.

몸으로 겪는 회개(trembling in the rain): 9절이 회개를 마음의 사건이 아니라 비에 젖어 떠는 몸의 사건으

로 그림 — 추위·젖음·떨림의 감각.

판결 없는 이름 적기(naming without verdict): 18~44절이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을 정죄도 변호도 없이

이름으로만 적음. 서술의 절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구간.

명단으로 닫히는 책(book ends with a list): 권 전체가 결론 선언이 아니라 인명 목록과 한 줄의 사실(44절)

로 끝남 — 미완의 닫힘(unresolved closure).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광장(rehob) 집회 — 성전·성문 앞 넓은 처소에 회중을 소집해 공적 결정을 공포·맹세하던 고대 근동의 관

행. 10:9 백성이 성전 앞 광장에 모인 배경.

맹세(shaba)로 결의를 묶음 — 손을 들어 언약·서약을 맺던 공적 결의 형식. 10:5 "맹세하게 하니"의 배경.

겨울 우기(아홉째 달, 기슬레우) — 팔레스타인의 초겨울 큰 비철. 10:9·13 비를 맞으며 떠는 회중의 기후

배경.

위원회식 조사 절차 — 장로·재판관을 세워 사안별로 사람을 불러 심리하던 행정 관행. 10:14~17 정월 초

하루까지 이어진 조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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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 후기 공동체 맥락 — 통혼이 작은 귀환 공동체의 정체성·언약을 위협하던 정황. 개혁의 고통을 정죄

도 미화도 않고 명단으로만 적은 것은, 회복 공동체의 무거운 결정을 사실로 보존하려는 기록의 결.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에스라 10:1 ↔ 스 9:1~15 (직전 장 — 통혼 보고와 에스라의 자복 기도, 10장 통곡의 직접 배경)

에스라 10:3 ↔ 신 7:1~4 / 출 34:11~16 (이방 통혼 금지 규례 — 10장 결의의 율법 근거)

에스라 10장 ↔ 느 13:23~27 (느헤미야 시대 통혼 재발 — 개혁이 단번에 끝나지 않았음)

에스라 10:1~5 ↔ 느 9~10장 (자복 다음에 언약을 세워 율법대로 행함 — 같은 자복→언약 형식)

에스라 10:1·9 ↔ 느 8장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고 회중이 우는 집회 — 통곡·집회의 평행)

에스라 10장 ↔ 말 2:10~16 (포로 후기 통혼·이혼을 다룬 예언 — 같은 시대의 또 다른 목소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카메라가 켜지면 하나님의 성전 앞이다. 한 사람이 엎드려 운다 — 에스라다. 그 둘레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인

다. 남자도, 여자도, 어린 아이도. 한 사람의 울음이 군중의 통곡으로 번진다. 그때 한 사람이 무리 속에서 일어

난다 — 스가냐다. 그가 말한다. 우리가 범죄했으나, 아직 소망이 있다고. 위로의 말이 아니라 결단의 말이다

— 언약을 세우자, 일어나 힘써 행하자. 화면이 사흘 뒤로 넘어간다. 온 유다에 공포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예

루살렘으로 모여든다. 아홉째 달 이십일,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진다. 회중이 성전 앞 광장에 앉아 비를 맞는

다. 젖은 옷, 떨리는 몸. 죄로 떨고 추위로 떤다. 누군가 말한다 — 이 일이 크고, 비도 많아 밖에 서지 못하겠다

고. 위원들이 세워지고, 사람이 하나씩 불려 나온다. 화면이 점점 차분해진다. 더는 울음도 비도 없다 — 다만

이름이 적힌다.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의 이름, 평민의 이름. 마지막 프레임은 길게 이어진 이름의 목록 위에

멈춘다. 그 끝에 한 줄이 더해진다 — 그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리고 화면이 닫힌다. 결론도, 환

호도 없이.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초벌 제목: "떨며 세운 언약, 이름으로 닫힌 책"

초벌 부제: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할 때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고(1절), 스가냐가 '아직 소

망이 있나니… 언약을 세워 이 아내들을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하자,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2~4절) 하니,

백성이 맹세하고 사흘 안에 모여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고(9절), 정월 초하루까지 조사를 마쳐(16~17

절)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의 명단으로 책이 닫히는(18~44절) — 자복이 언약으로, 떪이 결단으로 이어

지되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이름으로만 적은 채 미완으로 닫는 권의 마지막 장"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x] 원어 어휘 3개 이상 (tiqvah·berit·raad·maal·yatsa·bakah·shaba·geshem 등 8개 기록)

[x] 역사·문학 사실 최소 1개 (자복이 언약으로 바뀜·죄의 한복판의 소망·몸으로 겪는 회개·판결 없는 이름

적기·광장 집회 관행 기록)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x] 묵상 어휘 진행자 발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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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계 자가감사

[x] 1~9단계 전 항목 기록됨 + [10단계] 운동·도약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10장의 통혼 해소를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끊어 내야 한다"는 적용 설교로 닫지 않고, 자복이 언약으로 이

어져 떪이 결단이 되는 본문의 형태 관찰로만 보존.

2절 "아직 소망이 있나니"를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지라는 교훈"으로 단정하기 전에, 범죄와 소망을 한 문

장에 둔 어휘 배열의 사실로만 기록.

가족을 내보내는 결정(3·44절)을 "정당했다/가혹했다"로 평가하기 전에, 본문이 그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이름의 명단으로만 적었다는 서술의 절제로 먼저 둠.

비를 맞으며 떠는 회중(9절)을 "진정한 회개의 모범"으로 곧장 적용하지 않고, raad(떨다)가 죄와 추위를

함께 담아 회개를 몸의 사건으로 그린 형태로 보존.

책이 명단으로 닫히는 형식(44절)을 "개혁의 성취"로 마감하기 전에, 결론 선언 없이 한 줄의 사실로 끊기

는 미완의 닫힘이라는 형식 사실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에스라 10장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할 때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고(1절), 스가냐가 "아직 소망이 있나니… 언약을 세워 이 아내들을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하자, 일

어나 힘써 행하소서"(2~4절) 하니, 백성이 맹세하고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여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

고(9절), 정월 초하루까지 조사를 마쳐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의 명단으로(16~44절) 책이 닫히는 — 자복이

언약으로, 떪이 결단으로 이어지되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미완의 한 줄로 권을 마치는 마지막 장

이다.

한 문단: 화면이 성전 앞에서 열린다. 한 사람이 엎드려 울고, 그 둘레로 남녀와 어린 아이가 모여 함께 통곡한

다. 한 사람의 울음이 군중의 울음으로 번진다. 그때 스가냐가 일어나, 위로가 아니라 결단의 말을 한다 — 우

리가 범죄했으나 아직 소망이 있으니, 언약을 세우고 일어나 힘써 행하자. 사흘 뒤 온 유다에 공포가 흩어지

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다. 아홉째 달 이십일, 하늘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회중은 광장에 앉아 비를

맞으며 떤다 — 죄로 떨고 추위로 떤다. 위원들이 세워지고 사람이 하나씩 불려 나온다. 화면이 점점 차분해지

고, 더는 울음도 비도 없다. 다만 이름이 적힌다 —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권은 결론 선언이 아니라, 길게 이어

진 명단과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는 한 줄의 사실 위에서 닫힌다. 환호도 마침표도 없이, 닫히지 않은

듯한 미완으로.

B · 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

품·소재

성전 앞 통곡→비 내리는 광장→조사 위원회로 옮겨가는 무대. 비와 떪의 소품. 범죄와 소망을 한 호흡에

둔 2절.

2 첫 느낌·분위

기

무겁게 젖었으되 소망이 받치는 공기. 뜨거움이 담담한 명단으로 식어 감. 울음과 절차의 번갈음. 결론 없

는 미완의 여운.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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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핵심 발견

3 시작과 끝 큰 무리의 통곡(1절)으로 열려 이름의 명단과 한 줄(44절)로 닫힘. 울음이 절차와 이름으로 식어 감. 느헤

미야로 이어짐.

4 등장인물·사

상

에스라·스가냐·큰 무리·명단의 사람들. 우는 자로 그려진 에스라. 죄의 한복판에서 소망과 결단을 먼저 꺼

낸 스가냐.

5 장면 컷 번지는 통곡(컷1)·소망과 언약(컷2)·맹세와 공포(컷3)·비에 젖은 광장(컷4)·떨며 답함(컷5)·이름의 명단(컷

6) 6컷.

6 의문·발견·정

보

tiqvah·berit·raad·maal·yatsa·bakah·shaba·geshem 원어. 자복이 언약으로·죄의 한복판의 소망·판결 없는 이

름 적기. 신 7·느 13·말 2 평행.

7 동영상 번지는 통곡→소망과 언약→비에 젖은 떪→결론 없이 닫히는 이름의 목록으로 닫힘.

8 초벌 제목·부

제

"떨며 세운 언약, 이름으로 닫힌 책"

9 기도·내면 회개가 몸까지 내려와 떨림이 되는 결 앞에 머뭄 — 뉘우침을 마음 안에서만 끝내려 한 적이 많았다는 떠

오름.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자복이 언약으로: 9장의 긴 기도(자복)는 10장에서 멈추지 않고 곧장 언약(3절)으로 이어진다. 에스

라가 울자 무리가 함께 울고, 그 울음 한가운데서 스가냐가 일어나 "언약을 세우자, 일어나 힘써 행하소서"라

고 한다. 떪이 결단이 되고, 통곡이 절차가 된다. 본문은 자복을 정서로만 두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되, 그 옮김

을 명령이 아니라 무리 속 한 사람의 제안에서 시작하게 한다.

2. 결 2 — 몸으로 겪는 회개: 회중은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는다(9절). 회개를 마음의 사건이 아니라 젖은

옷과 떨리는 몸의 사건으로 그린다. 죄의 떨림(raad)과 초겨울 우기의 추위가 한 몸에 겹친다. "이 일이 크고…

비도 많이 내려 능히 밖에 서지 못하겠나이다"(13절) — 회개의 무게와 현실의 무게가 같이 눌러온다. 본문은

뉘우침을 머리에서 끝내지 않고 몸까지 내려보낸다.

3. 결 3 — 판결 없이 이름만: 마지막 단락(18~44절)은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을 제사장부터 평민까지 이름

으로 적는다. 가족을 내보낸 결정은 누가 봐도 무거운 고통인데, 본문은 그 고통을 미화하지도 정죄하지도 않

는다. 평가를 붙이지 않고 사실만 남긴다 — 끝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44절) 한 줄을 더할 뿐. 판결

을 유보한 이 절제가 결정의 무게를 오히려 더 정직하게 짊어진다.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에스라 10:1 ↔ 스 9:1~15 (직전 장 — 통혼 보고와 에스라의 자복 기도, 10장 통곡의 직접 배경)

에스라 10:3 ↔ 신 7:1~4 / 출 34:11~16 (이방 통혼 금지 규례 — 10장 결의의 율법 근거)

에스라 10장 ↔ 느 13:23~27 (느헤미야 시대 통혼 재발 — 개혁이 단번에 끝나지 않았음을 비춤)

에스라 10:1~5 ↔ 느 9~10장 (자복 다음에 언약을 세워 율법대로 행함 — 같은 자복→언약 형식)

에스라 10:1·9 ↔ 느 8장 (수문 앞 광장에서 율법을 읽고 회중이 우는 집회 — 통곡·집회의 평행)

에스라 10장 ↔ 말 2:10~16 (포로 후기 통혼·이혼을 다룬 예언 — 같은 시대의 또 다른 목소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시작: 10:1에서 멈춘다 — 한 사람의 울음이 어린 아이까지 포함한 큰 무리의 통곡으로 번지는 장면 앞에

선다. 자복이 회중의 사건이 되는 결을 든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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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춤 1: 10:2에서 멈춘다 — 범죄의 자백 안에 "아직 소망이 있나니"를 함께 둔 한 문장을 쥔다.

멈춤 2: 10:9에서 멈춘다 —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은 회중의 젖은 몸을 든다.

끝: 10:44에서 멈춘다 — 권이 환호가 아닌 이름의 명단과 한 줄의 사실로 닫힌다. 느헤미야에서 같은 문제

가 다시 울며 시작되는 또 하나의 문이 열린다.

F · 자족성 점검

[x] 번지는 통곡·소망과 언약·맹세와 공포·비에 젖은 광장·떨며 답함·이름의 명단의 6컷 완결

[x] tiqvah·berit·raad·maal·yatsa·bakah·shaba·geshem 원어 분포

[x] 자복이 언약으로·죄의 한복판의 소망·판결 없는 이름 적기의 문학 구조 기록

[x] 2절 "아직 소망이 있나니"와 44절 미완의 닫힘의 형태 관찰

[x] 스 9·신 7·느 13·느 8~10·말 2장 교차 참조 기록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에스라의 spine은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

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이며, destination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

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7:10)다. 권 전체의 phases — 1~2장(고레스 칙령·1차 귀환),

3~6장(성전 기초·방해·학개와 스가랴·완공과 유월절), 7~8장(에스라의 귀환), 9~10장(통혼 자복·말씀 개혁) —

중에서, 10장은 그 전체를 닫는 마지막 단이다. 구속사의 호에서 보면, 성전이라는 건물이 세워진 다음(6장)

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백성의 삶을 말씀 아래 다시 세우는 데까지 나아간다. 권의 heart — 죄를 자복하며

떠는 공동체를 받으시는 긍휼 — 가 10장에서는 비를 맞으며 떠는 회중을 흩지 않고 언약 안에 묶으시는 손길

로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10장은 1장과 마주 본다. 1장이 하나님이 먼저 한 왕의 마음을 일으키신(ur) 데서

열렸다면, 10장은 그 일으키심에 응답해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을 세워(berit) 율법 앞에 결단하는 데서 닫힌다.

재건의 호는 건물에서 시작해 마음의 결단으로 도착하되, 그 도착을 완결된 승리가 아니라 미완의 한 줄로 정

직하게 남긴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 사람의 울음(1절)에서 큰 무리의 통곡으로 / 통곡에서 언약(3절)으로 / 언약에서 비에 젖은 떪(9절)으로 / 떪

에서 이름의 명단(44절)으로 — 자복에서 결단으로, 결단에서 몸으로, 몸에서 미완의 한 줄로 흐른다.

한 화살표로 좁히면, 10장은 한 사람의 자복이 회중의 통곡으로 번지며 열려, 죄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꺼내 언

약을 세우고, 비를 맞으며 떨며 그 결단을 몸으로 겪은 회중이,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의 이름 명단으로 닫

히면서,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판결을 유보한 채 미완의 한 줄로 권을 마치는 운동이다. 그 운동

은 권의 호 — 1장 칙령에서 6장 완공으로, 다시 7:10의 율법을 향한 마음의 결심으로 — 의 마지막 매듭이다.

성전을 세우신 손길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삶까지 재건하시되, 그 재건을 끝난 승리가 아니라 닫히지 않은 문

으로 남겨 느헤미야의 또 다른 울음과 기도로 이어 보낸다. 10장의 벡터는 그 긴 호의 마지막 호흡 — 그러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책으로 열린 쉼표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은 통혼의 해소다 — 누가 죄를 자복했고, 누가 언약을 세웠고, 누구의 이름이 명단에 적혔는지. 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다른 것이 움직인다. 첫째, 소망의 위치에 대한 물음이다. 보통 죄를 다 토해 낸 다음에야 소

망을 말하는데, 스가냐는 범죄의 자백과 "아직 소망이 있나니"(2절)를 한 문장에 둔다. 소망의 어근 qavah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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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 이미지다 — 회복의 동력이 죄가 다 처리된 뒤가 아니라 죄의 한복판에서 먼저 꺼내진

다. 둘째, 회개의 깊이다. 회중은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는다. 뉘우침이 마음의 결심에 머물지 않고 젖은

옷과 떨리는 몸까지 내려온다 — 회개가 머리의 사건이 아니라 온몸의 사건이 된다. 셋째, 본문의 절제다. 가

족을 내보낸 결정은 깊은 고통인데, 본문은 그 고통을 미화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고 이름만 적는다. 책 전체가

결론 선언이 아니라 명단과 한 줄의 사실로 닫힌다. 이 침묵과 미완은 개혁이 단번에 완결되지 않음을, 그리고

그 무거운 결정의 무게를 평가로 가볍게 덮지 않음을 통치의 문턱에 정직하게 남긴다 — 단정이 아닌,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로 보존.

J · 실존적 부름 — 불씨

나는 소망을 죄가 다 처리된 뒤에야 꺼내는가, 죄의 한복판에서 먼저 꺼내 드는가 — 그리고 내 뉘우침은 마음

의 결심에서 멈추는가, 떨리는 몸까지 내려가 결단이 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에스라 10장은 독자에게 "죄를 끊어 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한 사람

의 울음이 큰 무리의 통곡으로 번지는 것을 보여 주고, 죄의 한복판에서 "아직 소망이 있나니" 꺼내 든 한 문

장을 보여 주고, 비를 맞으며 떨며 그 결단을 몸으로 겪는 회중을 보여 주고, 그 무거운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없이 이름으로만 적은 채 책을 미완의 한 줄로 닫는다. 자복이 소망을 품고 언약이 되고 떨림이 되는

것을 보았을 때 — "내 소망은 어디서 꺼내지고, 내 뉘우침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 라는 물음 앞에 머무는

것, 그것이 이 장의 불씨다. 그 물음이 권을 닫는 미완의 한 줄이 독자에게 건네는, 닫히지 않은 채 다음 책으

로 이어지는 초대다.

다음 책으로 미는 운동 한 줄: 성전과 삶을 재건하신 손길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 무너진 채 버려진 예루

살렘 성벽 소식 앞에서, 한 사람이 다시 며칠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 열린다(느헤미야 1

장).

이 장에서 가져갈 한 단어: tiqvah — 소망(끊어진 줄을 죄의 한복판에서 다시 이으심).

미해결 질문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성령일 선교사: 본문이 동영상처럼 움직인다면 무엇이 보이시나요?

P02 이진우: 화면이 성전 앞에서 열려요. 한 사람이 엎드려 울고, 그 둘레로 큰 무리가 모여 통곡해요. 한 사람

의 울음이 군중으로 번지는 첫 컷이에요. 그때 스가냐가 일어나 말해요 — 아직 소망이 있다, 언약을 세우자,

일어나 힘써 행하자. 화면이 사흘 뒤로 넘어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비가 쏟아져요. 회중이 광

장에 앉아 비를 맞으며 떨어요 — 젖은 옷, 떨리는 몸. 누군가 말해요, 이 일이 크고 비도 많아 밖에 서지 못하

겠다고. 위원들이 세워지고, 사람이 하나씩 불려 나와요. 화면이 점점 차분해지고, 더는 울음도 비도 없어요

— 다만 이름이 적혀요. 제사장의 이름, 레위인의 이름, 평민의 이름. 마지막 프레임은 길게 이어진 명단 위에

멈추고, 그 끝에 한 줄이 더해져요 —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리고 결론도 환호도 없이 화면이 닫혀

요. 첫 컷은 번지는 통곡, 마지막 컷은 담담히 닫히는 이름의 목록이에요.

성령일 선교사: 번지는 통곡에서, 소망과 언약으로, 비에 젖은 떪으로, 그리고 결론 없이 닫히는 이름의 목록

으로 흐르는 동영상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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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초벌 제목·부제

P01 한나래: "범죄와 소망을 한 호흡에 — 2절의 '아직 소망이 있나니'"

P02 이진우: "통곡·언약·명단 — 자복이 절차와 이름으로 식어 가는 네 단락"

P04 최현국: "성전 앞에서 비 내리는 광장으로, 광장에서 위원회로 — 울음이 절차로 옮겨가는 무대"

P05 김미영: "비를 맞으며 떨며 앉은 회중 — 마음에서 몸까지 내려온 회개"

P07 오지혜: "결론 없이 이름으로 닫힌 책 —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은 명단"

P11 나경아: "maal · berit · raad — 배신, 언약, 떨림으로 닫는 권의 마지막"

부제 공동 제안: "에스라가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자복할 때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함께 통곡하고(1

절), 스가냐가 '아직 소망이 있나니… 언약을 세워 이 아내들을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하자, 일어나 힘써 행하

소서'(2~4절) 하니, 백성이 맹세하고 사흘 안에 모여 비를 맞으며 떨며 광장에 앉고(9절), 정월 초하루까지 조

사를 마쳐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의 명단으로 책이 닫히는(16~44절) — 자복이 언약으로, 떪이 결단으로 이

어지되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이름으로만 적은 채 미완으로 닫는 권의 마지막 장"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성령일 선교사: 이 장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한 사람의 울음이 번진 통곡, 죄의 한복판에서 꺼낸 소망,

비를 맞으며 떨며 앉은 회중, 그리고 결론 없이 닫힌 이름의 목록 — 관찰로 알게 된 것을 주께 아뢰어 봅시다.

답을 구하지 말고, 머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긴 침묵 약 1분 30초)

P05 김미영: (조용히) 주님, 오늘 비를 맞으며 떠는 회중 앞에서 멈췄습니다. 회개를 마음으로만 하지 않고, 추

운 광장에 앉아 몸으로 젖으며 떠는 그 무게 앞에서요. 저는 뉘우침을 마음 안에서만 끝내려 한 적이 많았다

는 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회개가 몸까지 내려와 떨림이 되는 그 결 앞에 잠시

머뭅니다.

— 각자 떠오르는 것을 마음에만 둡니다.

[10단계] 운동·도약

성령일 선교사: 표면 관찰을 여기서 거두겠습니다. 이 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요? 눈에 보이는 통곡과

명단 아래에서 무엇이 회복되고 있는지요? 권을 닫는 이 미완의 결말이 귀환 공동체에게 묻는 것이 무엇인지

요?

(침묵 약 45초)

P02 이진우: 구조로 보면 이 장은 울음에서 언약으로, 언약에서 이름으로 움직여요. 1절은 한 사람의 자복이

번진 통곡으로 열리고, 44절은 이름의 명단과 한 줄의 사실로 닫혀요. 운동의 방향은 '눈물에서 절차로'예요.

에스라의 spine — "이방 왕의 칙령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의 연구·준행·가르침

으로 백성의 삶까지 재건하신다" — 에서 10장은 그 호의 마지막 마디, 곧 성전이 아니라 삶이 말씀 아래 다시

세워지는 결절이에요. phases로 보면 9~10장 통혼 자복·말씀 개혁의 끝이고요.

P04 최현국: 권의 흐름에서 보면 phases가 1~2장 칙령·1차 귀환, 3~6장 성전 기초·방해·완공, 7~8장 에스라의

귀환, 9~10장 말씀 개혁인데, 10장은 그 전체를 닫는 단이에요. 도착점은 7:10 —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흥미로운 건 1장과 10장이 마

주 봐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 한 왕의 마음을 먼저 일으키셨는데(ur), 10장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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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berit) 율법대로 행하기로 결심해요. 마음을 일으키신 손길이 권의 문을 열었고, 그 손길에 응답해 율법 앞

에 결단하는 마음이 권의 문을 닫아요. 재건이 건물에서 시작해 마음으로 도착한다는 spine의 결이 첫 장과 마

지막 장에 마주 비쳐요. 단정은 아니고, 그렇게 닿는다는 관찰이요.

P07 오지혜: 수면 아래를 보면 — 본문의 침묵이 핵심이에요. 가족을 내보내는 결정은 누가 봐도 무거운 고통

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 고통을 미화하지도, 정죄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름을 적어요 — 제사장부터 평민까

지. 보통 개혁 서사라면 "그들이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거나 "마땅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붙일 텐데, 여기는

평가 자체를 거둬요. 그 절제가, 오히려 결정의 무게를 더 무겁게 느끼게 해요. 본문이 판결을 유보한 채 사실

만 남긴 것을 — 질문으로 다음 책에 가져가고 싶어요.

P01 한나래: 긴장이에요. 책이 닫히는데, 닫힌 것 같지가 않아요. 마지막 절이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

라"로 끊겨요. 개혁이 완성됐다는 선언도, 공동체가 회복됐다는 환호도 없어요. 거창한 마무리를 기대했는데,

문장이 마저 닫히지 않은 듯해요. 그게 처음엔 미완으로 느껴졌는데, 다시 보니 그 미완 안에 정직함이 있었어

요. 확신은 아니지만 — 개혁이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걸, 책이 환호 대신 끊긴 문장으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에서 같은 문제가 또 나오는 걸 보면요.

P11 나경아: 원어로 단서를요. 2절의 '소망'은 tiqvah인데, 어근 qavah는 '줄을 잇다·팽팽히 기다리다'예요 — 끊

어진 줄을 다시 잇는 이미지죠. 죄로 끊긴 지점에서 한 가닥 줄을 잇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3절의 berit(언

약)와 9절의 raad(떨림)가 한 장에 같이 있어요 — 언약을 세우는 동사와 비에 젖어 떠는 몸이요. 끊긴 줄을 잇

는 소망(tiqvah), 그것을 묶는 언약(berit), 그리고 그 결단을 몸으로 겪는 떨림(raad) — 회복이 결의와 몸 양쪽

에서 일어남을 무엇으로 남기는지, 질문으로 보존합니다.

성령일 선교사: 좋습니다. 한 사람의 울음이 번진 통곡에서 이름의 명단으로 — 자복을 언약으로 옮기고 떪을

결단으로 만들면서도, 가족을 내보낸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판결을 유보한 채 명단으로만 적어,

권을 환호가 아닌 미완의 한 줄로 닫는다는 것을 손에 쥐고 다음 책으로 갑니다.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한 사람

이 다시 울며 기도하는 또 하나의 시작이 이어질 거예요.

에스라 10장 — 미해결 질문 (LOCKED)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귐 단계로 이월.

Q1. 10:1 — 한 사람(에스라)의 자복이 어린 아이까지 포함한 큰 무리의 통곡으로 번지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

는가?

한 사람의 울음이 공동체 전체의 울음으로 옮겨간다. 자복이 개인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회중의 사건이 되

는 이 번짐을 본문 안에서 닫지 않고 보존.

Q2. 10:2 — 스가냐가 범죄의 자백과 "아직 소망이 있나니"를 한 문장에 두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죄의 한복판에서 소망을 먼저 꺼내 든다. 절망에 닫히지 않고 끊긴 줄을 다시 잇는(qavah) 이 어휘의 배열

을 단정하지 않고 보존.

Q3. 10:3 — 자복(9장)이 곧장 "언약을 세워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하자"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떤 선택

인가?

떪이 결단이 되고 울음이 절차가 된다. 자복을 언약(berit)으로 옮겨 행동으로 만든 이 전환의 결을 교훈으

로 닫지 않고 질문으로 이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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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10:9 — 회중이 비를 맞으며 떨며(raad) 광장에 앉는 것은 회개를 무엇으로 그리는가?

회개가 마음의 사건에 머물지 않고 젖은 옷과 떨리는 몸의 사건이 된다. 죄의 떨림과 추위의 떨림이 겹친

이 몸의 무게를 단정 없이 보존.

Q5. 10:18~44 — 본문이 이방 아내를 맞이한 자들을 정죄도 변호도 없이 이름으로만 적는 것은 무엇을 남기

는가?

가족을 내보낸 개혁의 고통을 미화도 정죄도 않고 판결을 유보한 채 사실로만 적는다. 평가를 거둔 이 서

술의 절제가 무엇을 건네는지 질문으로 보존.

Q6. 10:44 — 책이 결론 선언이 아니라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는 한 줄로 끊기며 닫히는 미완의 결말

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개혁이 환호로 완결되지 않고 미완의 한 줄로 끊긴다. 느헤미야로 이어질 닫히지 않은 결말의 형태를 정죄

도 미화도 없이 보존.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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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라 2장
	에스라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에스라 2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2:1 — 귀환을 한 줄로 요약하지 않고 가문·성읍·직분의 긴 명단으로 적은 이 형식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2:2 — 스룹바벨·예수아 등 인솔자의 행적보다 이름의 등록을 먼저 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2:59~63 — 족보를 증거하지 못한 자들을 셈의 흐름 한가운데서 보류한 이 멈춤은 무엇을 묻는가?
	Q4. 2:63 —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 판정을 미룬 것은 어떤 선택인가?
	Q5. 2:68~69 — 의무로 셈된 긴 명단의 끝을 자원 예물(nedavah)로 닫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6. 2:70 — 셈해진 이름들을 "각기 자기 성읍에 거하니라"로 닫은 정착의 마감은 무엇을 건네는가?
	에스라 3장
	에스라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에스라 3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3:1 — 성벽도 성전도 없는 빈 터에서 백성이 '일제히' 한곳에 모이는 이 집결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3:3 — "두려워하므로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에서 두려움과 제단이 한 문장에 동거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3:6 — 성벽보다, 성전 본체보다 제단과 기초를 먼저 두는 이 우선순위는 어떤 선택인가?
	Q4. 3:11 — 새 노래가 아니라 옛 정형구('인자하심이 영원')를 그대로 다시 부른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Q5. 3:12 — 옛 성전을 본 노인들의 통곡을 본문이 정죄도 옹호도 없이 적은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Q6. 3:13 — 통곡과 함성이 섞여 "분간하지 못하였더라"(nakar)로 장이 닫히는 것은 어떤 마감인가?
	에스라 4장
	에스라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에스라 4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4:1~2 —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는 협력 제안의 결은 무엇인가?
	Q2. 4:3 —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는 거절이 그은 경계는 무엇을 지키는가?
	Q3. 4:4 — 무기가 아니라 "손을 약하게(rapha) 하여" 방해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4:5 — 한순간이 아니라 "고레스부터 다리오까지" 이어진 긴 방해는 어떤 성격인가?
	Q5. 4:6~23 — 본문이 시간 순서를 넘나들며(고레스→다리오→아하수에로→아닥사스다) 방해를 한곳에 모은 것은 어떤 편집인가?
	Q6. 4:24 — 해결이 아니라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는 멈춤으로 장을 닫은 것은 무엇을 남기는가?
	에스라 5장
	에스라 5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에스라 5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5:1~2 — 멈췄던 공사가 칙령이나 군대가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으로 다시 시작되는 이 배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5:5 — 공사가 멈추지 않은 까닭을 "하나님의 눈(ayin)이 돌보셨으므로"로 두면서, 보호를 힘이 아니라 시선으로 그린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3. 5:5 — 심문이 곧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답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공사가 계속되는 것은 어떤 결인가?
	Q4. 5:11 — 장로들이 페르시아 행정 앞에서 자신을 "천지의 하나님의 종(eved)"이라 밝히고 '새로'가 아니라 '다시 짓는 것'이라 답한 것은 어떤 선택인가?
	Q5. 5:13~17 — 현재의 정당성을 옛 고레스 칙령에 호소하고, 문서고(ginzayya)에서 그 칙령을 찾아보기를 청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6. 5:6~17 — 총독의 조회 편지 안에 장로들의 답(11~16절)이 직접 인용으로 끼워진 이 보고문 형식의 기능은 무엇인가?
	에스라 6장
	에스라 6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에스라 6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6:1~2 — 잃은 줄 알았던 옛 칙령이 악메다 문서고에서 발견되는 이 장면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Q2. 6:6~10 — 막으려던 심문이 도리어 왕의 적극적 후원(국고·제물)으로 뒤집히는 것은 어떤 반전인가?
	Q3. 6:14 — 건축의 형통을 학개·스가랴의 예언과 한 줄에 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4. 6:15 — 완공일을 "다리오 제육년 아달월 삼일"로 또렷이 새긴 것은 어떤 선택인가?
	Q5. 6:16~22 — 건물의 완공을 봉헌식과 유월절의 예배로 닫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Q6. 6:22 — 모든 사건 끝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를 한 줄로 둔 것은 어떤 형태인가?
	에스라 7장
	에스라 7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6 의문·발견·정보 — (1) 원어 카드
	6 의문·발견·정보 — (2) 문학 구조
	6 의문·발견·정보 — (3) ANE·배경
	6 의문·발견·정보 — (4) 교차 참조 노드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9단계 자가감사
	드리프트 관찰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B · 9단계 통합 표
	C · 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D · 다른 본문과의 다리
	E · 한 사람의 의식흐름
	F · 자족성 점검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J · 실존적 부름 — 불씨

	[7단계] 동영상 — 컷 이어 붙이기
	[8단계] 초벌 제목·부제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10단계] 운동·도약
	에스라 7장 — 미해결 질문 (LOCKED)
	Q1. 7:10 — 형통(6~9절)의 까닭을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음"에 두면서, 본문이 에스라의 능력·학식을 그 까닭으로 대지 않는 것은 무엇을 드러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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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7:27~28 — 받은 모든 것을 "왕의 마음에 뜻을 두신" 분께 돌려 송축하는 이 닫힘은 귀환 공동체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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